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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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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   명 뉴질랜드 (New Zealand) 

위   치 대양주 남단 

면   적 270,534 km2 (남한의 2.7배) (북섬 11.6만 km2, 남섬 15.1만km2)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 (1월 평균 20도, 7월 평균 11도) 

수   도 웰링턴 (Wellington) 

인   구 4,095천명 (05.5.20 현재) 

주요도시 Auckland(108만), Christchurch(34만), Wellington(34만), Hamilton(16만)

인   종 
백인(유럽인)250만(69.6%), 마오리 52만(14.5%) 아시안 6%  

폴리네시안5.6%, 기타 4.3% 

언   어 영어, 마오리어 (원주민어) 

종   교 기독교 약 60% 

건국일 1840년2월6일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국가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수   상 Helen Clark (노동당 당수) 2002.7.27 총선에서 3년간 재집권 성공 

 

경제지표 

 

GDP NZ$ 1,181억 ('04) 

경제성장률 4.6% ('04) 

1인당 GDP US$ 20,213 ('04) 

실업률 3.6% ('04)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04) 

화폐단위 NZ Dollar (NZ$) 

환    율 NZ$1 = US$0.72 (2005.6.9) 

외    채 US$ 539.9억 (2004년) 

외환보유고 US$ 24.7억 ('2004년) 

산업구조 
1차산업(8.2%), 제조업(18.3%), 전기수도(2.6%), 건설(3.8%), 교통통신(10.5%),

도소매숙박(14.6%), 금융-비즈니스 서비스(20.2%), 사회 서비스 (10.7%), 기타(10.7%) 

교역규모 US$43,521백만 (수출 US$20,346백만, 수입 US$23,175백만)('04) 

 



 세계 비지니스 정보
 

 
뉴질랜드 - 2

 

 

주요 교역품목 

 

수   출 낙농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수   입 기계류, 전기전자, 차량, 원유, 철강, 플라스틱 등 

 

한-뉴질랜드 관계 (2004년 말 기준) 

 

체결 협정 

대사급 수교 ('62),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67.7), 어업협정('78.3)  

국제운수 소득 면세 협정('78.12), 이중 과세 방지협정('81.11) 

항공협정('93.8), 사증 면제협정('94.8), 취업관광사증 협정('99.5)  

형사사법 공조협정('00.3), 범죄인인도조약 ('02.4)  

무역 규모 한국 수출 US$660백만, 한국 수입 US$771백만 ('04) 

교역 품목 
한국의 수출: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한국의 수입: 목재, 펄프, 피혁, 쇠고기 

투자 교류 

우리 나라는 2004년 말 기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 등 을 중심으로 총150건 US$54,769천 규모(총투자 기준)을

투자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치즈 제조를 중심으로 식품 제조와 전기 및

전자, 도.소매업 등US$193백만(건수 및 직접투자 규모 파악 곤란)의

대한 투자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교  민 

-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이 2002년10월29일 발표한

"2001인구 센서스:Census of Population and Dwelling" 결과 한국인

거주자(단기체류 제외)는 19,023 명으로 아시아 국 가중 에서

3위였으며 199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2003년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민은 3만 3천명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10위를 기록하였음. 

이민 역사가 10년으로 일천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며

2001년 1월의 14,662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2005년에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 지속, 이민정책 강화 및 유학

생의 유입 감소로 인해 교민수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2만5천 여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동향 및 2005년 전망 
 

2.5% 내외의 성장으로 연착륙 시도 

한국제품은 뉴질랜드 달러강세 및 수출마케팅으로 호조 

 

경제여건 및 경제성장 전망  

 

뉴질랜드는 2004년도 4.4%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물가 및 고용 등 거시 지표 주요 

부문에 걸쳐 최고의 호황국면을 이어온 바 있음 



 세계 비지니스 정보
 

 
뉴질랜드 - 3

 

중앙은행은 2003년과는 달리 침체 국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초부터 총7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인 공금리(OCR)의 인상조치를 단행, 5.00%이던 금리는 2005년 7월초 

현재 6.7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하에서도 국제 원자재 시세의 호조와 주택 및 건설경기를 바탕으로 한 

튼튼한 내수기반 등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달러화의 초강세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임 

 

2005년에도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숙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입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은 상존하고 있어 

중앙은행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민자 유입 감소에 따른 주거용 부동산 투자의 증가추세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주종 수출품목인 낙농품을 비롯한 주요 1차상품의 국제 수출가격 상승 및 이에 따른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주택 및 건설경기의 호황도 이제는 정점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2004년과 같은 우호적인 여건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2005년 

뉴질랜드 경제는 2.9% 성장으로 점차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도 2005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외에 소비자 물가 1.4%, 

실업률 4.4% 그리고 경상수지 –5.5억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5년도 경제변수로는 12분기 연속 강세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가 계속될 

것인가 여부와 국제 1차 상품가격의 호조 지속여부, 7년만의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소매판매 증가, 18년만의 최저로 떨어진 3.8%의 실업률 및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 등 공급측면의 부족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 

(OCR) 등을 들 수 있음 

 

다만 뉴질랜드 정부 및 OECD와 ADB 등은 이민 유입증가세 둔화 등으로 주택 및 건설경기가 

둔화되어 성장은 둔화될 것이나 2.5-3.0% 정도의 연착륙이 시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광객 방문의 증가 등에 힘입어 뉴질랜드 내수 경기는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 

고 있음 

 

한국의 대뉴 수출은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와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2004년에는 지속적으로 호조를 이어갔으며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2005년에도 일정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주요 수출유망 품목은 현지 소비자들의 주요 기호품인 승용차, 컴퓨터, DVD 및 DVD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이며 2005년에는 수출은 증가할 것이나 증가세는 둔화되어 갈 

전망임 

 

IMF의 경제평가 및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04년5월6일 뉴질랜드 달러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등 불확실성이 

많기는 하지만 뉴질랜드 경제의 중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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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연례검토(Annual Review)에서 IMF는 향후 2년간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이나 수출의 회복과 함께 2006년부터는 점차 활기를 되찾게 될 것으로 보면서 2004년의 

성장은 2003년의 3.5%보다 다소 둔화된 3.0%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2006년 이후 성장은 연평균 3.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IMF는 활발한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적절한 정책개입이 요구된다면서 환율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와 순수 이민자의 감소 등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정책개입의 예로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단행한 금리인하와 금년 2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은 정부가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위해 취한 신중하고도 일관성 있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내렸음 

 

뉴질랜드 달러화는 지난 2002년 초 대비 2005년 4월초 현재 80%에 가까운 평가 절상이 

이루어졌으며 NZ$1=US$0.71에 이르고 있음. IMF는 중앙은행의 어떠한 외환시장 개입도 

인플레 억제라는 목표를 위해 취해져야 하며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환율 

목표의 유지를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IMF 관리는 이러한 환율 사이클의 안정을 위해 취해진 중앙은행의 개입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해 외환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음 

 

< 뉴질랜드의 연도별 GDP 성장률 > 

(단위:NZ$백만,%) 

구분 1차산업 증감률 2차산업 증감률 3차산업 증감률 GDP 증감률

1997 8,315 10.6 22,520 2.3 61,198 3.3 95,947 3.5 

1998 8,361 0.6 22,542 0.1 62,671 2.4 97,341 1.5 

1999 8,039 -3.9 21,759 -3.5 64,182 2.4 97,834 0.5 

2000 8,309 3.4 23,040 5.9 67,272 4.8 102,897 5.2 

2001 8,575 3.2 23,264 1.0 69,079 2.7 105,256 2.3 

2002 8,791 2.5 23,468 0.9 72,255 4.6 108,914 3.5 

2003 8,979 2.1 25,111 7.0 75,198 4.1 113,960 4.6 

2004 9,030 0.6 25,899 3.1 78,142 3.9 118,093 3.6 

* 3월말 기준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3. 한국과의 무역관계 
 

우호적인 협력관계 

 

뉴질랜드는 한국전 참전 국가로 정치 외교분야에서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한 

경제 및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경제성장으로 대한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음 

 

99년 7월에는 뉴질랜드 최초의 여성 총리 Jenny Shipley가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동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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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개최된 APEC 21개국 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바 있음 

 

현재의 총리인 Helen Clark(2002년7월 재집권)도 2001년5월 한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개 

최한 바 있으며 2003년7월24-28간 한국전쟁 정전협정 50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목적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 바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교역규모 및 무역구조 

 

양국교역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 라가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97년 기준 양국 교역량은 US$10억에 

달했으나‘98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잠시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회복하였음 

 

2004년 우리나라의 대뉴 수출은 US$660 백만으로 33.5% 증가하여 뉴질랜드의 8대 수입 

대상국이었으며 수입 증가율도 수출과 동일한 33.%5인 US$771백만으로 뉴질랜드의 6대 수출 

대상국이었음 

 

수출과 수입 규모는 사상 최대이며 수출이 증가한 것은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도 

있었지만 뉴질랜드 달러화의 초강세 영향을 받았으며 수입증가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목재, 소고기 및 분유 등 원자재 성격의 품목들이 많아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음 

 

교역품목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목재와 낙농제품 그리고 육류 등 1차 산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은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는 보완적 교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목재와 원목, 알루미늄, 양피, 펄프, 카세인, 치즈, 어류, 가죽, 

소고기, 양모 등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자동차, 타이어, 

전자통신 제품, 컴퓨터, 종이, 플라스틱 원료, 가전제품, 중장비, 섬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현안사항  

 

특별한 현안 사항은 없으며, 우리나라가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 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유력품목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 및 현대의 

휴대폰 등 일 부 품목만이 인지도와 진출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임 

다자간 무역 라운드인 도하 개발 어젠다(DDA) 농업 및 서비스 협상에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개방일정 및 수준을 더욱 단축하고 확대하라는 기본입장을 고수(2002년 7 월 25 

일 1차 한-뉴 개별협상) 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뉴질랜드가 한국의 법률, 교육, 시청각, 건설, 유통, 환경 분야의 

개방을 요 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건축,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서비스의 개방과 조산 및 

간호 서비스의 진 출,통신, 건설,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한 바 있음 

2003년7월 한국을 방문,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 

있으나 노 대통령은 한국의 농업현실을 들어 시기상조임을 강조한 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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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13일 멕시코 Cancun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뉴질랜드는 

미국 등 케언즈그룹의 일원으로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을 주장,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였음 

 

 

4.  한국과의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뉴 투자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6월말 현재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과 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총 169건, US$40,910천(순투자 기준)을 

뉴질랜드에 투자하고 있음 

 

기업별로는 성일 목재 등 일부 국내 목재 업체들이 뉴질랜드 내에서 목재가공업에 진출해 

있는 것을 비롯, DK KOREA가 목재(주로 원목) 수입, 오뚜기 식품이 식료품 농축, 한솔 

홈데코가 조림, SK 글로벌이 무역 그리고 동원수산, 대현 수산, 동남 등이 수산업에 

투자하고 있음 

 

투자동향 및 특징 

 

2002년 장기사업비자 형태로 한국민의 대뉴질랜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2년11월 20 

일 이민법이 강화된 이후 2003년에는 현지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활황을 배경으로 한국인 

들에 의한 부동산 투자가 커다란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실례로 가나다 개발이 US$1200만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6월말 현재 순투자 건수 

169건 중 건설업은 총 5건에 불과하나 금액은 US$18,167천으로 순투자 총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부동산 및 서비스업은 총 31건에 US$3,897천 투자를 

하고 있음 

 

투자유망업종 및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대뉴 투자 유망 업종은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원목개발, 합판. 펄프. 종이 

등 임산자원 가공, 수산 조업 및 가공, 원피 및 피혁 가공, 육류.낙농 및 식품가공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타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및 장비제조 등 소규모 기술집약 

산업부문도 투자 협력을 추진해  볼만한 업종으로 판단됨 

국내 업체들의 투자진출과 관련, 뉴질랜드 내에서 투자용 토지를 매입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업에 진출하는 경우 뉴질랜드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의한 규제로 인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뉴질랜드의 대한투자현황  

 

뉴질랜드의 대한투자는 2003년12월 말 현재 식품 제조, 전기 및 전자, 도매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총 35건 US$18,902천의 대한 투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치즈제조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 전자, 도매업과 소매업, 무역업에도 일부 투자가 있음 

 

기업별로는 뉴질랜드 최대 낙농회사로서 낙농제품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Fonterra가 

우리 나라 매일치즈와 합작으로 치즈 제조업, Methanex NZ가 여수, 울산에 메탄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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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Fielding Nominess NZ가 화신전선과 전기제조업, WS Asia 

Pacific Holdings가 CWS 코리아와 무역업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수입규제사례/개황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 기반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약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90년 

이후 수입 관세의 일부 철폐 및 인하를 통해OECD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호주와 싱가포르 및 태국과 각각 각각 83년, 2000년 및 2005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캐나다와는 관세상의 특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무역경제협력협정(TEC: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일부 자국생산 공산품 및 제조품에 대해서는 산업보호 및 고용유지 목적으로 저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가 준거가 되고 있음 

 

2005년 대한 수입규제 개요 

 

2001년 6월 10일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판정 이후 2004년 12월 오일필터 

에 대한 반덤핑 잠정판정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2005년1월17일 최종 덤핑 판정을 하였음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우리나라 제품을 비롯하여 중국, 인니, 태국 제품이 

대상이었으며 뉴질랜드 유일의 오일필터 제조업체가 2004년 7월20일 경제개발부에 제소하여 

시작된 바 있음 

 

또한 2003년 4월 뉴질랜드 최대 가전 업체인 피셔 앤 페이클(Fisher & Paykel)이 LG 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세탁기가 자사의 특허품인 SmartDrive기술을 무단 복제해 

활용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시카고 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로 제소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도 있음 

 

SmartDrive는 직물 타입에 따라 세탁 작용이 자동 조절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400여 개 국제 특허기술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이를 범용 기술일 뿐이라며 이번 제소를 통해 로열티 지급을 포함한 

보상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로 본 바 있음 

 

또한 2004년6월에는 호주에 수출되는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소지가 있다며 호주 

관세청에 제소, 9월6일 반덤핑 혐의가 있다는 재심판정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는 자사의 

최대 시장이 호주인 점을 감안, 한국산 세탁기 중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물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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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규제조치 및 진행상황(2005년6월말 현재) > 

 

규제품목 국가명 규제개시일 

Canned Peach  그리스 1998-03-09 

Clear Float Glass  중국,태국,인니 1998-05-12 

Portland Cement  중국 1998-05-14 

Plasterboard  인니 1999-02-16 

Lead Acid Batteries  중국 1999-07-22 

Ace Inhibitor  스위스,독일 1999-08-30 

Primary Carpet Backing Fabric  사우디 2000-08-22 

Other Standard Plasterboard  태국 2000-09-27 

Oil Filter  태국 2000-11-13 

Tamoxifen Citrate  영국 2001-02-21 

Refrigerator and Refrigerator-Freezer  한국 2001-06-10 

Automatic Washing Machine  한국 2001-06-10 

Hollow Gold Jewellery  이탈리아 2001-07-22 

Galvanised Wire  남아공 2002-12-21 

Glass Wool Insulation  대만 2003-04-24 

Portland Cement  태국 2003-11-30 

Reinforcing Steel Bar and Coil  말련,태국 2004-03-05 

Galvanised Wire  중국,말련 2004-04-27 

Oil Filter  중국,인니,한국,태국 2005-01-14 

자료원 : 뉴질랜드 경제개발부(www.med.govt.nz)  

 

대한 수입규제 전망 

 

세계경기의 회복 둔화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뉴질랜드는 관광산업 및 주택 및 

건설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2004년도 경제 성장률이 4.4%에 달했으며 향후 경제는 연착륙을 

시도하며 2.5% 전후의 안정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지난 3년 여간 급격한 절상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하여 2005년 6월말 현재 뉴질랜드 공금리(OCR)는 

6.75%에 달하고 있음 

 

어려워지는 교역환경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냉장고 및 세탁기가 계속 수입 규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물량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반덤핑 제소된 오일필터도 좋은 예가 되고 있음 

http://www.med.govt.nz/buslt/trade_rem/chinacement/index.html
http://www.med.govt.nz/buslt/trade_rem/koreafridge/index.html
http://www.med.govt.nz/buslt/trade_rem/koreawash/index.html
http://www.med.govt.nz/buslt/trade_rem/hollowgold/index.html
http://www.med.govt.nz/buslt/trade_rem/sagalvanwire/index.html
http://www.med.govt.nz/buslt/trade_rem/glass-wool-taipei/index.html
http://www.med.govt.nz/buslt/trade_rem/cement-thailand/index.html
http://www.med.govt.nz/buslt/trade_rem/steel-bar-mal-thai/index.html
http://www.med.govt.nz/buslt/trade_rem/oil-filters-asia/index.html
http://www.med.govt.nz/


 세계 비지니스 정보
 

 
뉴질랜드 - 9

 

양국 교역에서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최근 2-3년간 뉴질랜드 달러화의 평가절상과 우리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뉴질랜드 건설경기 

활황 덕분에 건설중장비를 비롯, 산업용기계와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전기 전자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입규제의 개연성도 높은 편이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품목들이 

뉴질랜드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자국산업의 필요에 의해서 수입하고 있어 수입 규제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세탁기와 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뉴질랜드에 유력 경쟁기업이 있어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제품 수입 및 판매를 바탕으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음 

 

6.   수입규제사례/자동차용밧데리(HS:8507.10)반덤핑판정규제 
 

규제기간: '91년 12월 - 2000년 2월 

관련기업: GNB Technologies (GNB) Century Batteries (NZ) Ltd 

대상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우리기업: Del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조치경과  

1991년 4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 

1991년 6월 덤핑 조사 착수 

1991년 9월 예비 덤핑 (40% 덤핑 마진율) 

1991년12월 덤핑 최종 판정 (47‾48% 덤핑 마진율) 

1994년 6월 반덤핑 세율 최고 20%로 하향 조정 

1999년 6월 재검토 

1999년 8월 반덤핑 관세12‾18% 부과 

2000년 2월1일 해제 

2005-6-21 현재 반덤핑 규제대상이 아님 

 

 

7.   수입규제사례/연마용디스크(HS:6804.22)반덤핑 판정규제 
 

규제기간: 95년 10월-2000년 10월16일 

관련기업: Abrasives Manufacturing Ltd 

규제대상국: 한국, 대만 

규제대상 한국기업: Dongbo Grinding Wheel Co., Dongil Industries Co., Ltd 

 

조치 경과 

1995.1월 피제소 

1995.4월 반덤핑 조사 착수 

1995.7월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1995.10월 반덤핑 최종 판정 (덤핑관세 12-16%) 

2000.10.17일 해제 

2005-6-21 현재 반덤핑 규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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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규제사례/냉장고(HS:841810/21) 반덤핑 규제 
 

규제기간: 2001년 6월10일부터 5년간 

관련기업: Fisher & Paykel 

규제대상국: 한국 

규제대상 우리 기업: 삼성, LG, 대우 등 

 

조치경과 

2000.11월 피제소 

2000.12월 반덤핑 조사착수 

2001. 3월  덤핑 예비판정 

2001. 3월  반덤핑 잠정관세부과 (25% - 71%) 

2001. 6월  최종판정 (32%-55%) 

2005-6-21 현재 변동사항 없음 

 

 

9.   수입규제사례/세탁기(HS:845011) 반덤핑 규제 
 

규제기간: 2001년 6월10일부터 5년간  

관련기업: Fish & Pakel 

규제대상국: 한국 

규제대상 우리기업: 삼성, 엘지, 대우 등 

 

조치경과 

2000.11월 피제소 

2000.12월 반덤핑 조사착수 

2001. 4월 덤핑 예비판정 

2001. 4월 반덤핑 잠정관세부과 (52% - 93%) 

2001. 6월 최종판정(52%-93%)  

2005-6-21 현재 변동사항 없음 

 

 

10.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여권 및 비자  

 

뉴질랜드 출장 및 여행에는 출국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류에는 방문비자가 필요함. 뉴질랜드 공항에서 90일 방문 허가 (Visitor's 

Permit)를 받을 수 있으며 친척 및 친지 방문, 여행과 90일 이내의 학업, 스포츠와 소득 

없는 문화 활동 또는 사업이 가능함  

 

비자면제협정 체결  

 

비자 면제협정에의하여 단기 여행(90일 이내)은 비자가 면제되며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또는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비자없이 취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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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로는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뉴질랜드로 이민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영주권 비자 등이 있으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민부 (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전화:(02)730-7794] 

 

까다로운 세관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병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들이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세관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빈번한 사례중의 하나는 식품(멸치, 미역 등)와 골프용품 등이 대상이며 건어물은 밀봉이 

되면 상관이 없으나 가능하면 식품은 세관 신고 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 적발되면 벌금부과는 물론 많은 어려움이 따름 

 

골프 신발 등 골프용품에 흙이 붙어있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입물품 허용한도는 

담배 200개피(1보루),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됨 

 

보다 자세한 출입국관련 정보나 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는 뉴질랜드 검역청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국 시에는 1층에 소재한 은행 등 임의 장소에서 NZ$25의 공항세를 납부하고 출국 절차를 

밟은 다음 공항 2층으로 올라가면 출국수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안내사무소나 요원에게 문의하면 됨  

 

무비자 입국 주의사항  

  

우리나라 여행객이 뉴질랜드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하고 있어 주뉴 한국대사관에서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기도 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신고서에 여행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뉴질랜드 이민국은 자국 안보를 위한 테러인의 입국 봉쇄를 위한 입국심사 강화조치 

이외에도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경비 가 충분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자 가운데, 

입국 후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사증 협정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11. 환전 
 

화폐 단위  

 

뉴질랜드 달러(NZ$)로서 NZ$1은 100Cents이고 주화는 5,10,20,50Cent와 1, 2Dollar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 Dollar가 있음 

http://www.immigration.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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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98년 이후 아시아 경제권의 금융위기, 세계경제와 자국의 경기침체, 경상수지 적자, 미국 

달러 강세로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왔으나 2002년 초부터 자국경기 회복 및 

6년만의 무역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평가절상 되기 시작하였음 

2005년까지 3년 여간 70% 이상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05년 상반기 말 현재 

NZ$=US$0.7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2년만의 최고 수준이어서 경제 각 부문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이러한 평가절상은 자국경제의 호조 이외에 세계적인 미국 달러화 약세와 뉴질랜드의 높은 

이자율(기준금리 6.75%)에 따른 외국 투자 자금 유입 그리고 뉴질랜드의 안정적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추세가 2006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환전  

 

환전은 평일 영업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번화가의 은행 환전소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함 

뉴질랜드에서 US$10정도만 되면 거의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현금소지는 많을 필요가 

없으나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 

수준 현금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환전환율은 상이해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필요금액을 공항에 소재하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할 경우는 US$100 정도의 최소 필요금액만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10%정도 불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요즈음은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호텔은 물론 쇼핑 기타 현지에서 필요한 

지출을 할 경우 미국 달러화는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과거보다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유흥업소에 서는 미국달러와 뉴질랜드 달러화의 환전비율을 동일하게 처리하려는 경향마저 

대두되고 있음 

 

12.   기후 
 

기후 특성  (12-3월이 최상의 기후여건으로 관광시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한국과 반대이며 온대성 기후이면서도 4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해양국가로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지 않은 서안해양성 기후로서 연평균12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온화한 편임 

 

그러나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러워 매일 몇 차례씩 맑은 

날씨였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도 자주 불고 있고 겨울에는 일부 산악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리며 여타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기후특성을 보임 

 

봄과 여름, 가을은 괜찮으나 겨울 초입부터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상당히 떨어지며 일반 

주택도 한국과 같은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에서는 전기 히터나 가스 히터를 사용해야 될 정도이며 한국인의 경우 전기장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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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등 겨울 추위에 대비하고 있을 정도임 

 

겨울은 6월-8월이며 이 시기가 지나면 점차 일몰시간도 길어지고 매년 10월초부터 익년 3월 

중순까지는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행되어 날씨도 온화하고 쾌적해 아침저녁 체감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및 현지출장 등에 아주 쾌적함 

 

< 주요 도시의 기후 > 

 

1 월 7 월 
도시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연평균 

강우량 

Auckland 19.4 23.1 10.9 14.1 1,105 

Christchurch 16.6 21.5 5.9 10.3 645 

Wellington 16.4 20.0 8.2 10.9 1,270 

Dunedin 15.0 19.0 6.4 10.9 800 

Hamilton 17.8 23.9 8.3 13.5 1,180 

 

출장에 필요한 추천 복장  

 

6월-8월은 뉴질랜드의 겨울로 한국과 정반대이며 비가 많고 날씨가 쌀쌀하여 여행이나 외부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방문도 많이 줄어드는 기간이어서 출장 시에도 

한국의 추 동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적이며 낮에는 해가 있어 따뜻하기도 함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부터 익년 3월 셋째 일요일에는 일광 절약제(Daylight Saving)를 

실시하고 있어 일조시간이 가장 긴 12월말 에는 저녁9시까지도 여가 및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며 Mission Bay 등 시내 인근의 주요 지역에는 인파로 붐비게 됨 

 

일반적인 기후 여건으로는 여름에는 낮에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매우 강한 반면 밤에는 

선선하며 겨울에는 온도가 낮지 않아도 쌀쌀하고 음산한 날이 많기 때문에 11월-3월에는 

관광 시즌일 정도로 기후여건이 좋으며 출장 추천복장으로는 춘추복이면 무난함 

지난 2년간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이라 할 정도로 비가 많고 날씨도 싸늘해서 

현지 출장 및 여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2005년에는 예년 기온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 여름(11-3월)에는 관광시즌인데다 동남아 지진해일 여파로 오클랜드 공항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으며 호텔도 만원일 정도로 관광객의 방문이 성시를 이룬 바 있음 

 

 

13.   공휴일 
 

휴일 지정방식  

 

2004년도와 2005년도 뉴질랜드의 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Waitangi Day와 Anzac Day는 

요일에 관계 없이 그 날이 휴일이며 나머지 공휴일은 금 또는 월요일로 지정되는데 신정과 

성탄절 휴가는 토 또는 일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이월되고 있음 

역사가 일천해 전반적으로 공휴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휴일이 3일에 

불과해 10월말 노동절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전부일 정도이나 주 5일제 근무와 정시 

퇴근이 일반화되어 있어 노동강도는 약함 



 세계 비지니스 정보
 

 
뉴질랜드 - 14

 

 

< 2005년도 공휴일 > 

 

공휴일명 공휴일 공휴일내용 

New Year's Holiday 1월1일-1월2일 신정연휴 2일 

Waitangi Day 2월 6일 영국-마오리 원주민 조약 체결일 

Good Friday 3월25일 부활절 

Easter Saturday 3월26일 부활절 연휴 

Easter 3월27일 “ 

Easter Monday 3월28일 “ 

ANZAC Day 4월25일 현충일 

Queen's Birthday 6월6일(첫째 월요일) 영국여왕 탄신일 

Labour Day 10월 24일(넷째 월요일) 노동절 

Christmas Day 12월25일 크리스마스 

Boxing Day 12월26일 크리스마스 익일 

 

출장 지양기간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많지 않아 특별한 출장 지양기간은 없으나 부활절 연휴 (4월 18-25일 

전후)는 관공서, 은행, 일부 대기업 등에서 1주일 전후의 휴가기간을 가지며 사기업의 경우 

2주일 정도 휴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는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연시인 관계로 휴무인 업체들도 많고 

여름 휴가 기간이라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의 접촉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추진도 어려울 

경우가 있음을 참고해 야 함 

 

이외에 지역별 공휴일(2005년 오클랜드 지역은 1월31)이 있어 해당지역만 1일씩 기업 및 

공공기관이 휴일인 경우도 있음을 참고 요망 

 

 

14.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한국과의 시차(+3)  

  

한국과의 시차는 KST+3시간이며 한국 12:00가 뉴질랜드 시간으로 15:00이 기본임. 10월 3일 

부터 하계기간(10월 첫째 일요일‾3월 세째 일요일)으로 일광절약제도(Day Light Saving)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이 되어 한국 12:00가 뉴질랜드의 16:00임 

2005년 3월 셋째주-2005년 10월 첫째주: 시차 3시간 

 

근무시간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의 근무시간은 08:30-17:00가 일반적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 근무시간은 업무특성상 09:00-16:30임 

 

상가는 10:00‾18:00까지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증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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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영업시간 확대 및 연장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슈퍼는 20:00 또는 

21:00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2시간 일찍 영업을 마치는 

상가가 많아지고 있음 

 

최근 들어 쇼핑센터 등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휴일에도 개점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FOODTOWN 등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 

 

정부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이며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31 일까지임(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1.1-12.31혹은 7.1-6.30을 택하기도 함) 

 

 

15.   호텔 
 

호텔여건  

 

뉴질랜드는 관광 국가로 호텔이 많고 모텔도 많아 숙박시설 이용에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나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어느 정도 부담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성수기에는 호텔이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11월-3월 까지는 시내 

호텔은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광객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으며 2004년 말과 2005년 초에 

걸친 성수기에도 매월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쇄도해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었음 

 

2005년 6월 현재도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호텔의 예약여건은 좋지 않으나 일반 

여행객의 중 하급 호텔 및 모텔 등의 예약은 어렵지 않음 

 

필수적인 예약관행  

 

호텔 예약은 통상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며 일정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있고 

무역관에서도 현지 출장이나 업무유관 방문객들에게는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하고 카드로 

직접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 및 유의사항  

 

그러나 현지의 관광시즌(11월-3월)의 경우와 주요 행사가 있는 경우 호텔 예약이 

곤란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은 편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2002년9월부터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바 있는 아메리카컵 요트대회 개최 때에는 호텔 등 

대부분 숙박시설이 아예 예약 이 불가능해서 비즈니스 출장 및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 

 

이러한 현상은 관광 성수기에 매번 반복되고 있으며 일반 출장에는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호텔 이외의 민박이나 모텔 등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따라서 현지출장 목적으로 한 호텔을 시내가 아닌 외곽지역에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모텔 등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예약이 불가능(NO VACANCY)하거나 객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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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악의 경우 2배정도 비싸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기간을 

피하거나 부수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음 

 

호텔예약 안내  

 

한국의 여행사가 많아 이들을 통해 예약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일반화되어 있어 

정보 입수 및 예약자체가 어렵지 않음.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텔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 동시에 예약 도 처리하고 있고 여행정보 및 호텔정보를 제공하는 곳인 

AA센터(www.nz-accommodation.co.nz)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요금은 여행사마다 다르고 관광 성수기인 11월-3월이 비싼 편이어서 일반수준의 예시이며 

구체적인 요금은 상황에 따라 10-20%내외에서 변동 가능함을 참고요망  

 

< 주요 호텔 및 연락처 > 

(단위: NZ$) 환율 NZ$1=US$0.73(2005년5월)  

주 소 
호 텔 명 

연락처 

The Stamford 
Lower Albert St., Auckland  

TEL : (649) 309 8888, FAX : (649) 379 6445 

Carlton Hotel 
Cnr. Mayoral Dr. & Vincent St. Auckland 

TEL : (649) 366 3000 FAX : (649) 366 0121 

Sky City Hotel 
Cnr Victoria St., & Federal St., Auckland 

TEL : (649) 912 6000 FAX : (649) 912 6010 

Hyatt Regency 
Cnr. Waterloo Qdt. & Princess St., Auckland 

TEL : (649) 355 1234 FAX : (649) 303 2932 

Langham 
Cnr. Symonds St. & City Rd., Auckland 

Tel : (649) 379 5132 Fax : (649) 377 9367 

Stamford 
128 Albert St., Auckland   

TEL : (649) 302 1111 FAX : (649) 302 3111  

Plaza Int'l 
148-176 Wakefield St., Wellington  

Tel : (644) 473 3900 Fax : (644) 473 3929 

Parkroyal Hotel 
Cnr Grey & Featherston St. Wellington 

Tel : (644) 472 2722 Fax : (644) 472 4724 

Copthorne Plimmer 
Cnr Boulcott St & Gilmer, Wellington 

Tel : (644) 473 3750 Fax : (644) 473 6329 

Millennium Hotel 
14 Cathedral Square, Christchurch 

Tel : (643) 365 1111 Fax : (643) 365 7676 

Centra Hotel 
Cnr Cashel & High St, Christchurch 

Tel : (643) 365 8888 Fax : (643) 365 8822 – 

Parkroyal Hotel 
Cnr. Kilmore & Durham Sts., Christchurch 

Tel : (643) 365 7799 Fax : (643) 365 0082 

Millennium Hotel 
Cnr Frankton Rd.& Stanley St. Queenstown 

Tel : (643) 441 8888 Fax : (643) 441 8889 

Gardens Parkroyal 
Cnr Earl St &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3) 442 7750 Fax : (643) 442 7469 

http://www.nz-accommodation.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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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tel Hotel 
Sainsburry Rd. Fernhill, Queenstown 

Tel : (643) 442 6600 Fax : (643) 442 7354 

Millennium Hotel 
Cnr Eruera & Hinemoaaru St., Rotorua 

Tel : (647) 347 1234 Fax : (647) 348 1234 

Novotel Hotel 
11 Tutanekai St. Rotorua 

Tel : (647) 346 3888 Fax : (647) 347 1888 

Rydges Hotel 
272 Fenton St., Rotorua  

Tel : (647) 349 0099 Fax : (647) 349 0900 

 

 

16.   식당 
 

식당 개요  

 

현지 식당은 NZ$ 10 내외의 FAST FOOD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 

하고 24시간 영업하는 일부 카페를 제외하고 영업시간은 11:30-14:30(점심) 및 18:00-21:00 

이나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임 

 

교포 및 한국 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점이 Auckland에 50여 개, 시외 지역에 

20개 이상 있으며 Queen Street 끝에 20-30여 개의 한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교포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이용하는데 유익함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나 아쉬운 점은 중국, 일본 식당 

등과 비교해 볼 때 고급 음식점이나 연회석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일부 음식점 

만이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임 

 

가격은 한국보다 약간 비싼 수준이며 특히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2-3년 전보다 부담이 

되는 반면 식당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학생과 한국에서 여행 및 비즈니스 출장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한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교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태의 식당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식당의 개점이 매우 활발한 편임 

 

주요 식당  

 

한식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나 대형 음식점이 없이 분식점 형태에서 중소도시의 일반 

식당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던 때와는 달리 

유학생 및 이민자의 감 소가 지속되고 있어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Auckland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에도 한식 및 중식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한국식당  

식 당 명 전  화 소 재 지 및 특징 

미 가 64-9-377-9131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낙 원 64-9-369-1900 시내에 위치하고 연중 무휴 개업 

The Koreans 64-9-355-6770 부페 식당으로 해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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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당 

식 당 명 전  화 소 재 지 

Ding How 358-4838 55 Albert Street 

Grand Harbour 357-6889 Viaduct Harbour 18-28 

 

일본식당  

식 당 명 전  화 소 재 지 

ARIAKE 379-2377 Cnr Albert & Quay Streets 

DAIKOKU 302-2432 48 Quay St 

 

 

17.   교통/통신/교통,통신 
 

뉴질랜드 항공노선 

 

뉴질랜드는 10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일광 절약제(Energy Saving)를 실시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는 출발 및 도착 시간의 자연 변동이 있음. 뉴질랜드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26개사로 

국영 AIR NEW ZEALAND와 호주의 Qantas, 일본 JAL 그리고 CX, Singapore Air Line 등이 있음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 관계로 연중 항공권 구입이 어려운 지역중의 하나로 사전에 티켓 확 

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현지 관광여건이 좋은 여름(보통 

11월말-3월말)에는 특히 티켓확보가 어려우며 한국의 방학에도 어학 연수생이 많아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교통(항공편)  

 

대한민국 인천과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항공이 1993년부터 취항하고 

있으며 2003년10월28일부터는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오클랜드간 신규 취항을 개시하여 

복수운항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양대 항공사의 항공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운항 

되고 있음 

 

2005년 3월1일부로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을 중단하여 다시 단수 운항상태로 환원되었으며 

여건 악화로 대한항공도 운항회수가 주 5회로 줄어들었음 

 

대한항공 

 

인천-오클랜드는 매일 1회씩 7편(KE823) 운항되며 20:45에 출발, 익일 11:45에 도착하며 

오클랜드-인천은 매일 20:30에 출발(KE824), 익일 04:20에 도착하는데 스케줄 변동에 대비, 

사전에 대한항공 오클랜드 지점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대한항공은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오클랜드(KE823) 노선은 

3월27일-6월22일과 9월2일-9월30일 기간 주 5회(화, 목요일 제외), 오클랜드-인천 (KE824) 

노선도 3월28일‾6월23일과 9월3일‾10월1일 기간 주 5회 (수, 금요일 제외) 운항할 계획임 

 

해당 기간 대한항공의 인천 출발시간은 21시10분이고 오클랜드 도착시간은 익일 1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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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오클랜드 출발시간은 22시 인천 도착은 익일 6시55분임 

(http://www.koreanair.co.nz/flights.htm) 

 

인천-크라이스트처치(남섬) 구간은 여름 3개월(보통 12월-2월)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운항하고 있어 해당기간에만 유효함 

 

From Incheon to Auckland 

Flight M Tu W Th F Sa Su Departs Arrives

KE0823        2045 1145+1

From Auckland to Incheon 

Flight M Tu W Th F Sa Su Departs Arrives

KE0824        2030 0420+1

From Incheon to Christchurgch 

Flight M Tu W Th F Sa Su Departs Arrives

KE6825        2130 1310+1

From Christchurch to Incheon 

Flight M Tu W Th F Sa Su Departs Arrives

KE6826        2005 0430+1

KE6826편은 2004년 12월 4일부터 운항한 바  있음 

 

아시아나 항공(운항중단) 

 

아래 내용은 과거 운항 스케줄이며 2005년3월1일부로 운항을 취소하고 철수함으로써 

인천-오클랜드 노선은 대한항공 단수운항으로 다시 환원되었음 

 

아시아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10월28일 운항을 시작한 이래 유학생과 

관광객의 감소, 뉴질랜드 달러화의 초강세, 한국 이민자의 감소 등으로 적자가 심화되어 

운항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참고] 2003.10.28-2005.2.28 운항 스케줄 

 

서울에서 주 4편(OZ607)이 운항되며 월수금은 20:30에 출발, 오클랜드에 익일 10:40에 

도착하며 일요일은 19:30에 서울을 출발, 오클랜드에 10:30에 도착했음. 오클랜드에서는 

화목토 12:10에 출발 (OZ608), 익일 21:00에 서울에 도착하며 월요일은 11:50에 출발, 

19:25에 서울에 도착하였음 

 

From Seoul to Auckland 

Flight 월 수 금 일 Departs Arrives 

OZ607     1030 1040+1 

http://www.koreanair.co.nz/fligh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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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월 화 목 토 
De 

parts
Arrives 

OZ608     1210 2000 

 

국내교통  

 

뉴질랜드에는 지하철이 없고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와 택시가 있으나, 버스는 출퇴근시의 

러시아워를 제외 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분-1시간으로 운행 회수가 적고 운행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택시 이용이 편리함  

 

택시는 시내 중심가의 일부 택시정류장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전화로 호출하는 콜택시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되며 요금은 택시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요금 NZ$ 

2.00 + KM 당 NZ$1.95 정도이며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임 

 

국제통화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통화: 00 (국제 전화번호)+ 82(한국 국가번호)+2 (서울 지역번호) + 

해당 전화번호    *예:KOTRA 본사 : 00 + 82 +2+3460-7114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통화:001 또는 002 +64(뉴질랜드 국가번호) + 9 (지역번호) + 해당 

전화번호    * 예 : 오클랜드 무역관  1) 한국통신 : 001 + 64 + 9 + 373-5792  

한국으로의 콜렉트 콜은 DACOM과 한국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ACOM은 0009-080-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고 한국통신은 자동 Collect Call(000-982-4번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과 고국 교환원 전화(000-982-0)을 누른 후 교환원을 통해 전화하는 

방식이 있으며 직통 전화는 000-984-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이외에 현지에서 유용한 방법은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수많은 국제전화 

카드가 통용되고 있으며 시내전화를 이용해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카드도 다양함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월드폰, 이코노폰(문의 및 신청:366-0533)을 

비롯하여 iTEL(문의 및 신청:480-0300/418- 0070)과 SMART LINK(문의 및 신청:309-6360)등 

다수이며 오클랜드-서울 통화가 분당 10센트 내외로 저렴하며 US$10-20 정도의 전화카드를 

구입하면 8-10시간 통화가 가능한 것이 보통임 

 

국내통화  

 

공중전화는 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 카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된 부스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화이용이 아주 불편함  

 

전화카드는 Pharmacy, Chemist 또는 Phone Card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공 항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동전 전화기 

도 설치되어 있으며 요금은 통화당 70센트임  

 

공중전화 사용은 먼저 수화기를 들고 시내 통화는 전화번호 버튼을 누른 후 전화기 전면에 

설치된 스크린의 메시지에 따라 동전이나 카드를 집어넣으면 통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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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용한 연락처 
 

주뉴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도 시인 오클랜드(Auckland)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분관장 강준형)이 있으며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KOTRA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관들이 있음 

 

2만 여명의 교민 대부분은 오클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에 일부 

체류하고 있음 

 

유용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한인사회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신문(인터넷 

서비스 동시제공)인 뉴질랜드 타임즈, 한국신문 등을 활용하면 주요기관 연락처는 물론 

필요한 생활정보 다수를 입수할 수 있어 편리함 

 

< 유용한 연락처(공공기관) >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O.K.) Wellington (04)473-9073 

대사관 분관(Consular Agency) Auckland (09)379-0818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Auckland (09)373-5792 

대한항공(Korean Air) Auckland (09)914-2000 

국민은행(Kookmin Bank) Auckland (09)366-1000 

재뉴 한인회 Auckland (09)309-6001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Christchurch (03)379-2755 

재뉴 한국교민회 Wellington (04)478-0688 

* 긴급 연락처(현지기관) 

- 화재, 경찰, 구급 : 111 

- 교통정보 : 0900-33-222(Transit NZ) 

- 전화번호 문의 : 018(건당 사용료 50센트 부과) 

 

 

19.   여행시 유의사항 
 

의약품 구입 및 병원활용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Chemist나 Pharmacy에서 구입할 수 있고 

관광지와 호텔에서는 구급병원 및 약국의 연락처를 수록한 관광안내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이 가능하며 사고가 날 경우 국가에서 사고보험으로 치료해 주지만 

손해배상제도는 없음을 참고 요망 

 

국민성향 및 생활태도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 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 심이 강하고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질서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 

관이 몸 에 배어 있음. 교통질서나 줄서기 등을 위반하면 전혀 무관한 시민 또는 행인으로 

부터 지적을 당해 낭패를 볼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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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지만 금전에 관한 한 외국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진을 

찍어 두거나 증인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것은 한국과 별로 다르지 않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아주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면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고,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임 

 

Mr, Miss 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지칭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을 부르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하며 심지어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성이 있음 

 

뉴질랜드식 영어발음이 알아 듣기 힘들 때도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 주도록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음.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선물제공 및 현지인 대응  

 

한국을 알릴 수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면 좋으나 뉴질랜드는 Manuka 꿀을 비롯한 다 

양한 건강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한국의 특산품이 많이 선호되지는 않고 있으며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책자, 비디오 테이프, 한국노래 CD 등이 실용성에서 뒤쳐질지 모르나 

생 동감 있고 색다른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음 

 

지리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교류 등을 감안하여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아시아 이민이 늘어나면서 반 아시아 반 이민감정을 가진 현지인이나 유럽 이민자들을 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음 

 

현지기관 접촉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급자는 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며 매우 친절하지만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님 

공무원의 청렴도가 세계적인 수준(2003년도 핀란드에 이어 2위)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모범 

적인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상 뇌물 제공 등을 통한 편의기대는 통하지 않음 

 

 

20.   관광명소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국가로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연간 12만 명에 이르고 있어 뉴질랜드의 5대 관광국가에 들 정도로 인기 

있는 지역임 

 

관광국가이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여행상품이 있고 이곳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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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정보들이 있어 관광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음. 대부분의 

관광객 들은 북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Rotorua)에서는 1박 정도에 그치고 일정의 

상당부분을 남섬 에서 보내는 관광일정을 보내고 있음 

 

* 북섬 

 

1) 노스랜드/베이오브아일랜드 (Northland/Bay of Islands)  

 

파이히아(Paihia) 

품격 높은 숙박 시설과 특유의 고급 해산물 음식점이 즐비한 Paihia는 베이 오브 

아일랜드의 자랑이며 베이오브아일랜드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이곳에서는 유람선이나 보트,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이 유명함  

 

와이탕이(Waitangi) 

와이탕이 조약 (hyperlink-about nz)으로 유명한 와이탕이는 뉴질랜드의 역사에 깊은 

관련이 있음. 1840년 이곳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왕실이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질 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바 있음. 조약의 체결 장소였던 트리티 하우스 

(Treaty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이며  또한  여러 마오리 부족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마오리 공회당(마라이: Marae)도 있음 

 

러셀(Russell) 

뉴질랜드 최초의 수도이며 파이히아에서 배편으로 20분 정도 소요됨. 19세기 초 선원들과 

상 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한때 남태평양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러셀은 정착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과 전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음  

 

케리케리 (Kerikeri) 

파이히아에서 북쪽으로 약 2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감귤 및 키위 농장과 공예품의 

중심지로 도자기나 직물과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함.  

 

베이오브아일랜드는 낚시, 다이빙, 요트, 카약, 돌고래와의 수영 등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져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금빛 모래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선텐하기에 아주 좋음. 

대부분 유람선 크루즈는 파이히아 항에서 출발하며 아름다운 섬들과 여러 종류의 바다새들, 

바다표범, 돌고래 를 볼 수 있는데  유람선 크루즈는 종류에 따라 1시간에서 종일 코스가 

있음 

 

2)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다양한 관광소재가 있는 상업도시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광대상이 

있 으며 아래와 같이 이들을 총괄하여 반나절 혹은 하루 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음 

 

관광지 (가볼 만한 곳) 

Auckland Domain 

전쟁기념 박물관 

식물원(winter Garden) 

동물원(Auckland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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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Springs Lakeside 

One Tree Hill 

콘월 공원(Cornwall Park) 

오클랜드 천문대 (Auckland Observatory) 

에덴 동산(Mt. Eden) 

지하 수족관(Kelly Tarton's Underwater World & Antarctic Encounter) 

홉슨 부두 해상 박물관 (Hobson Wharf Maritime Museum) 

아트 갤러리 (Auckland City Art Gallery) 

파넬 스트리트 (Parnell St) 

레인보우 엔드 어드벤처 공원(Rainbow's End Adventure Park) 

마운트 이든 (Mt Eden)  

데본 포트 (Devon Port)  

타마키 드라이브(Tamaki Drive) 

해상페리(Ferry) 

  

반나절관광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에덴동산 →전쟁박물관(마오리쇼 매일11:00,13:30)  

→로즈가든(Rose Garden) →지하수족관 →미션베이 해변도로(총 3시간 소요) 

버스투어 : 매일 09:00 - 16:00 1시간 간격으로 출발 (NZ$ 36) 

예약전화 :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3) 로토루아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마오리 언어로 Roto-호수, 

Rua- 2번째 의 합성어임)는 화산 지대 중심으로 온천,간헐천 등이 유명함 

- 당일 투어 : 매일 08:00 오클랜드 Downtown Terminal Air Terminal 출발(NZ$135)하여 

저녁 7시 에 돌아오는 당일 일정이 있음 

- 예약전화 :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4) 와이토모 동굴 

 

동굴 속 천장에 가득 찬 수만 마리의 개똥벌레가 빛을 발산하고 있어 한밤의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 주고 있음 

 

- 당일투어 : 매일 08:00에 오클랜드 Downtown Air Terminal에서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옴 (와이토모 동굴과 로토루아 동시관광NZ$145) 

- 예약전화 :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5) 기타 

 

타우포 호수, 뉴플리머스, 코로만델 반도, Bay of Island 등이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음. 예약 및 문의전화는 Downtown Air Terminal(전화 64-9-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로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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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섬 

 

1) 크라이스트처치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 중앙에 위치한 뉴질랜드 3위이자 남섬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30만명이 며 고딕 양식의 대성당,웅장한 Saint Paul 등 유럽풍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원도시(Garden City)임 

 

2) Mt. Cook 

 

Southern Alps라고 불리는 3,767M의 Mt. Cook과 3,000M 급의 수 많은 봉우리 및 태즈먼, 

마티슨, 프란츠조셉, 폭스 등 빙하 (헬기관광 가능)와 푸카키 호수, 테카포 호수,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음 

 

3) 퀸스타운(Queenstown) 

 

19세기 초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개발되었으며 근처에는 수준 높은 설비와 규모를 자랑 

하는 밀부룩 골프 리조트가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이 라운딩한 것으로 명성이 높음 

 

뉴질랜드 관광의 메카로 불리며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으며 리마커마커블스 

산맥을 마주하고 있음. 어드벤처 스포츠의 중심지로 급류타기, 제트 보팅과 글라이딩은 

물론 낙하산 타기, 글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음 

 

또 4군데의 번지 점프 장소가 있으며 Kawarau Bungy Centre가 원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43미터에서 102미터까지 다양함.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키장으로는 

코로넷 피크, 리마커블 스키장 등이 있음 

 

4) 기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풍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육도시 Dunedin과 최남단의 도시 

Invercargill 등의 관광지가 있음 

 

(한국인 여행사) 

뉴질랜드호주투어 64-9)307-1234 

좋은여행사       64-9)300-3720 

Family관광       64-9)625-2525 

레인보우관광     64-9)377-1061 

 

이외 약 10개 이상의 여행사가 있으며 이들 여행사를 통하면 호텔 및 다른 예약들을 

기준가격 보다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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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용한 현지어 표현 
 

영국 이주민 국가로서 영어 사용국가와 비교되는 뉴질랜드만의 특이한 유용한 표현은 

없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영어권 문화와 전통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음. 특히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전적으로 영어만 사용되는 영어권 국가로서 특이사항이 없음 

 

그러나 뉴질랜드에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65만 여명으로 전체 400만 국민의 16%나 되며 

마오리 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뉴질랜드가 포용력이 강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어 원주민 

문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실제로 마오리족의 표현이 일상생활 및 스포츠와 국가 행사에 많이 원용되거나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표현을 최소한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1) 원주민 마오리 인사말 : "키아오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카키테" (안녕히 가십시오)  

2) 원주민 인사법 : 홍이 (상대방과 코를 두 번씩 맞부딪히는 인사법) 

3) 뉴질랜드의 자랑 

     - 에드먼드 힐러리 (최초 에베레스트 정복자) 

     - 키위새(야행성 조류, 날지 못하며 멸종위기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 

     - 번지점프(40미터 계곡에서 발목에 칡 넝쿨을 매어 뛰어내리는 남태평양 나라성인식  

행사를 관광 상품화) 

4) 뉴질랜드 3대 키위: Kiwifruit(과일), kiwi bird(조류,천연기념물), Kiwi(뉴질랜드人) 

5) 오클랜드-서울거리: 약 9,500 Km 로 남위 37도 (서울은 북위 37도) 

6) 뉴질랜드 속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 (Early Bird) 

7) 한국 "연가"노래의 유래 

 

한국전에 참전한 뉴질랜드 마오리족 병사들이 고향을 그리며 불렀으며 한국인의 정서와 

맞아 구전되다가 이명원이 개사 번안하였으며 버블껌이 듀엣으로 부른 바 있음 

 

연가에는 마오리족인 히네모아(Hinemoa)와 투타네카이(Tutanekai)의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의 전설이 담겨 있는 사랑노래이며 마오리어로는 포카레 카레아나 (Pokarekare ana)임 

 

내용은 실화로서 육지에 사는 부족인 아리와 족장의 딸 히네모아는 모코이아 섬에 사는 

부족 훠스터의 아들 투타네카이의 사람뼈로 만든 피리 소리에 반하여 짝사랑을 하게 되나 

부족간 사이가 나빠 양가의 반대로 사랑병을 앓다가 히네모아가 어느 추운 겨울 밤 섬을 

헤엄쳐 나와 사랑과 결혼에 이른다는 내용임 

 

8) 국기인 럭비 (겨울, 남성 스포츠), 크리켓(Cricket, 여름 스포츠)은 절대적 인기를 

누리고 있어 국가대표팀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좋음 

All Blacks  - 럭비 국가대표팀 이름 

      Black Caps  - 크리켓 국가대표팀 이름 

  Silver Fern - 여자 네트볼 국가대표팀 이름 

    All Whites  - 축구 국가대표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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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토 
 

위치  

 

뉴질랜드는 남위 35도‾48도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과 위도상 정반대이며 남섬과 북섬 2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섬은 빙하지역과 피요르드 해안 등을 특징으로 하며 북섬은 화산 

지대와 온천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면적  

 

면적은 270,534KM2 (남한의 2.7배)로 북섬 115,777KM2, 남섬 151,215KM2, 기타 도서 3,542 

KM2이며 태평양 지역에 자치령 Cook Islands와 Niue를 두고 있음 

 

일본 및 영국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크기가 비슷하나 수많은 관광지가 있으며 

인구에 비해 매우 광활한 국토면적을 자랑하며 대부분의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곳이기도 하며 원시림 등 아직까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도 많음 

 

지형  

 

북섬에는 화산지대가 발달되어 있고 특히 북섬 중부의 타우포 지역에는 활화산이 있으며 

인근의 로토루아(Rotorua)도 화산지대로서 많은 온천이 산재해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남섬은 물의 지대로서 수많은 수력발전 댐이 많으며 수려한 자연이 관광자원이 되고 있음 

 

토지이용실태  

 

전국토의 52%가 초지 즉, 농경지 및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림 29%(조림 5%, 자연림 

24%), 기타 19%이며 쌀, 밀의 경작은 없고 전국이 모두 초지로서 토지는 주로 경작지보다는 

양과 소 등 가축들의 사육을 위한 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외의 일부 지역은 삼림지대로서 뉴송(뉴질랜드 라디에타 소나무)으로 유명하며 우리나라 

수입총액의 절반 이상이 뉴송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수입품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부존자원  

 

석탄을 비롯하여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모래, 골재가 주요 광물이며 특히 석탄은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뉴질랜드 최대의 동력자원이며 매장량의 3분의 1은 주로 남섬 지역에 있음 

Taranaki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최대의 탄화수소 자원이나 북섬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50% 는 합성석유 같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 사용되며 25%는 전력 발전에 

사용되고 있고 이외는 상업 및 주거 지역에 공급되고 있음 

 

그 밖에 액화 천연가스와 원유는 뉴질랜드 석유 수요의 3분의1을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부족한 양은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 UAE 및 인도네시아 등 산유국에서 수입되어 

북섬의 왕가레이 부근에 위치한 마르스덴 포인트(Marsden Point)에 소재하고 있는 뉴질랜드 

유일의 정유공장에서 정제되어 전역에 공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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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경관  

 

화산 활동으로 인한 수려한 자연 경관과 천연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으며, 화산 

활동을 이용한 관광지가 많이 개발되는 등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가임. 외국인 관광객 

이 연간 2백만 명을 넘고 있으며 한국 여행객들의 방문도 연간 12 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고 조기유학 및 이민 열풍과 함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자연경관은 특히 남섬 지역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들은 북섬에서는 로토루아(Rotorua)를 

중심으로 잠시 체류하고 관광일정의 대부분을 남섬에서 보내고 있음 

 

 

23.   국민 
 

인구  

 

총인구는 4백10만 명(2005년6월 현재)을 겨우 넘었으며 인구밀도는 14.02명/KM2에 불과함 

광대한 영토에 비해 인구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이민을 적극 수용하여 

중국 및 인도와 한국 등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유입된 바 있음 

 

2002년11월부터 이민자 제한에 나서고 있어 이후 2005년 3월 현재까지 아시아계 이민이 

주춤해 지고 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고학력자들의 해외 이주(호주 유럽 및 미국 등)가 

많아지는 두뇌유출도 경험하고 있음 

 

2004년 하반기 들어 점차 이민을 완화하려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이러한 주기적인 이민정책 

의 변화는 이민수요의 변동과 3년마다 치러지는 뉴질랜드의 총선(2005년 9월)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종족  

 

영국을 비롯한 유럽계통의 백인종(유럽인) 69%, 폴리네시아인(원주민인 마오리 포함) 16.5% 

기타 9.3%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아시안계의 이민(중국, 인도, 한국 순)의 급증이 

뚜렷해지고 있고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인구증가도 두드러지고 있음 

 

언어  

 

공용어는 영어와 마오리어(1987년부터 공용어로 인정) 이나 영어가 일반화되어 있고 

마오리어 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위상강화와 함께 점차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비즈니스에는 영어만으로 가능하나 특이한 점은 주요 도시의 지명 상당수가 

마오리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임(Onegunga, Rotorua, Te Iritaingi) 

 

종교  

 

성공회 22.1%, 장로교 16.3%, 카톨릭 15.0%, 감리교 4.2%, 무종교 20.1%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 인구는 대체로 노년층이고 젊은 층은 종교를 패션으로 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큰 

집착 을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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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  

 

근면 검소한 유럽형의 국민성이고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낙천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33% 소득세는 최고 

39%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따른 가처분 소득의 제한으로 인한 근검절약이 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함 

 

영국계는 물론 현지 원주민 등 모두가 친절하고 인사를 중시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에도 

세심한 면을 보이고 있음 

 

문화수준  

 

보수적 성향으로 150여년의 짧은 역사에 불과해 전통적인 문화유산 등은 별로 없으며 유럽 

스 타일을 지향하며 검소하고 청결하며 문화적인 수준이 매우 높음 

 

유럽인들과 동일하게 항상 박물관과 갤러리 등을 방문하길 좋아하며 자국의 전통문화는 

미미 하지만 원주민인 마오리의 문화와 역사도 보존하고 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부분이 관광자원화 되어 있기도 함 

 

 

24.   역사 
 

마오리인의 이주  

 

600-1000년전 폴리네시아로부터 마오리족(Maori)의 이주 및 정착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뉴 

질랜드를 Aotearoa (길고 하얀 구름의 나라)로 불렀음 

 

18세기말 유럽인들이 이주할 때까지 석기시대 문화만 발전되었으며 목공예, 옥 장신구 등의 

예 술이 발전되었으며 문자가 없던 관계로 구전문학과 웅변이 발달되었으며 영국인 

이주이후 영어 알파벳을 이용, 언어를 기록하게 되었음. 최근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도 

마오리 어를 가르치고 있고 정부기관 명칭은 영어와 마오리 어로 동시에 표기하고 있음 

 

영국 식민지 개척  

 

1642년 네덜란드의 아벨 타스만 (Abel Tasman)이 유럽인 최초로 뉴질랜드를 발견하였으며 

이후 네덜란드 지리학자가 자국의 지명 Zealand(젤란토)에 New를 붙여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었으며 현재의 국명이 되었음 

 

1769년부터 영국의 제임스 쿡 (James Cook)선장이 3차례에 걸친 항해 끝에 해안선을 정밀 

조사하고 영국과의 교역 및 이주를 시작하였음  

 

1840년 2월6일 영국정부는 마오리족 추장들과 주권 양도조약(Waitangi조약)을 체결하고 뉴 

질랜드 척식회사를 통해 식민지 개척하였으나 동 조약의 "주권 이양" 규정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음  

1907년 영국 자치령 지위를 획득한 바 있으며 1931년 영연방 회원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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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약사] 

 

1642년 12월 네덜란드의 Abel J Tasman, 유럽인으로 뉴질랜드 첫 발견 

1769년 10월 영국인 James Cook, 뉴질랜드 상륙 

1840년 1월 이민계획에 의한 첫 이민단과 William Hobson 총독 도착 

1840년 2월 Hobson총독과 마오리족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영국 통치 시작 

1852년 뉴질랜드 대표권 인정법안 영국 의회 통과 

1855년 초대 의원 선출 

1860-1870년 마오리족과 토지 분쟁 

1877년 교육법 제정, 무상의무 교육 실시 

1893년 여성 참정권 인정 (세계 최초) 

1907년 9월 영국 자치령으로 독립 지위 획득 

1914년 세계 1차 대전 참전 

1931년 영연방 가입(정회원) 

1938년 사회안전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1941년 세계 2차 대전 참전 

1945년 10월 U.N. 가입 

 

[최근 국내정치 연표]  

1949년 국민당 집권 (Holland 총리)  

1950년 한국전쟁 참전(참전 5,350명 전사 41명 부상 79명)  

1951년 호주, 뉴질랜드, 미국 안전보장조약(ANZUS 조약) 체결  

1954년 동남아시아 집단안전보장기구(SEATO) 가입  

1957년 노동당 집권 (Walter Nash 총리)  

1960년 국민당 집권 (Holyoake 총리)  

1964년 월남 파병 및 철군(1972년) 

1972년 노동당 집권 (Kirk 총리)  

1974년 Kirk 총리 서거, Rowling 총리 취임  

1975년 국민당 집권 (Muldoon 총리)  

1978년 국민당 재집권 (Muldoon 총리 재취임)  

1981년 국민당 신승 (Muldoon 총리 재취임)  

1984년 노동당 압승 (Lange 총리)  

1985년 미 핵 추진함의 뉴질랜드 기항 불허로 ANZUS 분규 위기 

1987년 노동당 재집권 (Lange 총리 재취임)  

1989년 Palmer 총리 취임  

1990년 Moore 총리 취임 (9월 4일), 총선에서 국민당 집권(10월 27일 Bolger 총리 취임) 

1993년 국민당 재집권 (11월 6일 Bolger 총리 재취임)  

1996년 12월 국민당-뉴질랜드 제일당 연립정부 구성(Bolger총리 재취임) 

1997년 12월 Jenny Shipley 총리 취임(당내 쿠테타로 Bolger 총리 축출) 

1998년 8월 국민당 주도 소수정부 출범 (8월 30일 Shipley총리 재취임)  

1999년 11월 총선 노동당-Alliance 연합 승리, 12월 노동-Alliance 소수정부 출범 

2001년 9월 Dame Silvia Cartwright 총독 취임 

2001년 11월 Helen Clark 총리(노동당) 집권 

2002년7월27일 노동당 총선에서 승리(120석 중 52석 획득) 

2005년 9월(예정)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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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가조직 
 

행정부  

 

단일형 국가 (Unitary State)이며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 (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음 

 

총선은 3년마다 실시되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 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음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 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 행정조직은 12개 Region,15 개의 City, 59개의 District 

(74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사법부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지금까지 최고 상고심은 영국 상원 산하의 추밀원(Privy Council)이었으나 2003년 10월14일 

이를 청산하고 자체 대법원(Supreme Court)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음. 

이는 1840년 와이탕기(Waitangi) 조약에 의해 영국 식민지가 된 이후 무려 1백60년 만이며 

2004년 7월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음 

 

뉴질랜드의 사법제도는 우리와 비슷한 데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이 있으며 주요 지방에 

소재하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 이 있고, 항소심으로서 고등법원(High Court)이 있으며 

상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그 위에 위치하고 있음 

 

지방법원은 사실심리를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고등법원은 쌍방 주장의 법적 원리를 

분석해 어느 일방이 그 사건에서 법적 우위에 있는지를 판결함. 상소법원은 재판에서 패한 

측이 하위 법원 판결이 법적 혹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들어 판결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건을 다룸 

 

이외에 특정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Small Claims Tribunal, Labor Court, 

Maori Land Court, Children & Young Persons Court, Family Court Division, Dispute Tribunal 

등이 있음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음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라는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음.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측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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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는 달리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의 기능인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의회  

 

단원제 의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고 의원 정수는 

120명임. 

 

의원 120명중59명을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61명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으며 2002년7월 27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52석을 얻은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의회는 의장(Speaker),부의장(Deputy Speaker),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ittees), 

사무총장 (Clerk of the House),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의 분과위원회 

(Select Committee)로 되어 있음 

 

 

26.   정치제도 
 

정치체제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원수는 영국여왕 Queen 

Elizabeth 2세가 겸임하는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국가원수는 뉴질랜드 각의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며 임기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 

하는 형식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Dame Silvia 

Cartwright(여성)로서 2001년4월4일 취임한 바 있음 

 

선거 제도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3년 마다 총선이 있고 99년11월에 이어 2002년7월27일에 실시된 바 있으며 2005년 

9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음 

선거권은 만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 보유자와 1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영주권 보 

유자에게 부여(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 함)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자(영주권자 제외) 에게만 부여됨 

 

의회 민주주의 전통 유지  

 

1852년 영국의 의회는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함으로써 뉴질랜드 의회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 된 바 있으며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바 있음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 

(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 (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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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Parliament 또는 House of Representatives)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비례 대표제로 구성되어 있고 의석 총수는 120석(지역구 67석, 

전국구 53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식 소선거구제에서 92년 9월 및 93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지역 비례혼합 

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약칭MMP)를 도입하였음 

 

정당별 의석 구성 ('02년 7월 총선 결과)  

 

정   당 의   석 

노동당(Labour Party) 52석(49석) 

국민당(National Party) 27석(39석)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 13석(5석) 

소비자 납세자당(ACT NZ) 9석(9석) 

뉴질랜드 통합당(United Future) 9석(1석) 

녹색당(Green) 8석(7석) 

진보행동당(Jim Anderson's Progressive Coalition) 2석(0석) 

  (   )안은 99년 총선결과 

 

국회 조직   

 

- 의장 (Speaker): Jonathan Hunt (노동당)  

- 사무총장 (Clerk of the House): David McGee  

- 정무장관 (Leader of the House): Michael Cullen  

- 14개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 Commerce  

. Education and Science  

. Finance and Expenditure  

.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 Government Administration  

. Health  

. Justice and Electoral  

. Law and Order  

. Local Government and Environment  

. Maori Affairs 

. Primary Production  

. Regulations Review  

. Social Services  

. Transport and Industrial Relations  

 

정당 제도  

 

양당체제로 운영되며 여타 군소정당이 있고 지난1996년 10월 총선에서 비례대표제(MMP)가 

도입되어 국민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던 양상에서 탈피, 군소정당과 연계한 연립정부 

구성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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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주요 정책으로는 노동당의 경우 중도 좌파성격이며 국민당은 중도우파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외에 연합당은 강한 좌파 성격을 띠고 있음 

 

각료 명단  

 

*** 국무위원(장관의 직함이 부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구 분 장 관 명 부 처 명 

Helen Clark 

Jim Anderton 

Michael Cullen 

Steve Maharey 

Phil Goff 

총리, 문화.예술 

부총리, 경제개발, 산업.지역개발, 소비자 업무, 관세  

재무, 국세  

사회복지, 방송  

외교통상, 법무  

Annette King 

Sandra Lee 

Jim Sutton 

Trevor Mallard 

Pete Hodgson 

보건  

보전, 지방정부  

무역, 농업, Biosecurity  

교육, 중앙인사, 스포츠.레저  

에너지, 어업, 임업, 연구.과학기술, 환경 

Margaret 

Wilson 

Parekura 

Horomia 

Matt Robson 

Lianne Dalziel 

George Hawkins 

검찰총장, 노동, 와이탕기조약협상 

마오리 업무 

교정, 검찰, 군축, 외교통상(공적개발원조) 

이민, 노령시민업무 

경찰, 민방위 

국무위원 

Mark Burton 

Paul Swain 

Mark Gosche 

Laila Harre 

국방, 내무, 중소기업, 관광, 재향군인 

상업, 통신, 정보기술, 토지,통계 

운송, 주택, 태평양도서업무  

여성, 청소년   

비국무위원 
Judith Tizard 

Tariana Turia 

문화.예술, 운송 

마오리 업무, 교정, 주택 

 

 

27.   정치사회동향 
 

총선 정국으로의 돌입 및 야당의 약진 추세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잇는 여러 악재로 인해 노동당의 지지도가 크게 위협 받고 있으며 

6월3일 발표된 Herald-DigiPoll의 여론조사에서 2004년말 20%까지 벌어졌던 정당 지지도 

격차가 7%로 좁혀졌으며 6월말에는 야당인 국민당이 지지도면에서 여당인 노동당을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음 

9월 총선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변화배경으로는 금년에 

잇따라 터져 나온 각종 악재에 시달리던 노동당이 지난 5월 19일 소득세 인하를 2008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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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자신이 속한 당내 국회의원 및 각료들에 대한 마오리 출신의 타미헤레 의원의 

잇단 발언으로 곤경에 처했던 노동당 정부는 이번에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제일당 총재의 폭로로 야기된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 전직 장관 및 외교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의 허점과, 전직 경찰청장인 피터 둔(Peter Doone)의 사임 과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인해 국민당의 추격을 턱 밑까지 허용하는 등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음 

 

게다가 최근 현 정부가 안고 있는 이민정책의 허점을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NZ First당과 국민당간의 총선 연합이 고개를 들고 있어 노동당으로써는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 됐음 

 

금번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43.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유지했으나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국민당과 NZ First당은 각각 36.2%와 8.2%의 지지를 획득, 상승세를 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말 거의 20%에 육박하던 노동당-국민당간의 격차가 6.9%로 현격하게 줄어든 것임 

 

특히 국민당과 NZ First당의 연합을 가정할 경우 양당 지지율은 44.4%로 노동당을 앞서게 

되며 의회 의석수도 양당은 58석을 차지, 56석의 노동당을 누르고 다수당에 오르게 되어 

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마오리 당만 끌어들인다면 총 62석으로 의회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정권이 뒤바뀌는 결과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노동당으로써는 지지율 만회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연합 

미래당과 진보당 이외의 정당을 끌어안지 않으면 3기 연속 집권이 불투명해지게 되는 

국면에 있음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보건 18.8%, 세금감면이 14.9%로 나타나 지난달의 예산안 발표가 

여론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외에 녹색당은 2.5%가 하락, 지지율 

5 % 미만으로 추락하면서 노동당의 연립정부 구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물론 수상후보로서는 헬렌 클락(Helen Clark) 현 수상이 52.1%의 지지도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전직 고위 관리 관련 폭로를 한 윈스턴 피터스는 17.1%라는 경이적인 

지지도를 이끌어 낸 반면 국민당의 돈 브래쉬(Don Brash) 총재는 22.1%에 머물러 정당 

지지도와는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2년 총선 결과 및 이후 동향  

 

한편 노동당의 Helen Clark 수상(최초의 여성수상)는 지난 2002년7월27일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 재집권하였지만 당시 과반 의석에 미달하는 52석을 확보(총120석)하는데 그쳤음 

 

이로 인해 동 년 8월8일 짐 앤더튼 총재가 이끄는 개혁 모임 (Progressive Coalition) 및 

연합 미래당(United Future) 3개 당으로 연립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수상은 노동당의 Helen 

Clarke 이 이끌고 있으며 2기 연속 집권하게 되었음 

 

연립정권의 의석은 노동당 51석, 개혁모임 2석, 연합미래당 8석으로 전체 의석 120석 

중에서 겨우 과반수를 넘어선 61석에 불과하나 정치적 불안은 없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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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거과정에서 뉴질랜드 제일당과 녹색당이 각각 쟁점화한 이민정책과 유전자 조작농업 

상 용화 반대 등이 여론의 힘을 얻어 약진함으로써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연정을 

구성한 바 있음 

 

총선에서 Helen Clark(52)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Labor Party)이 비록 과반수 의석획득에는 

실 패했지만 99년 총선보다는 3석 많은 52석(총 의석 120석)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선거 기간 중 특이한 쟁점은 뉴질랜드에서나 보일 수 있는 이민정책과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안을 들 수 있음  

 

금년 9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이 국민당의 지지율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어 재집권 

및 Helen Clark 수상의 3기 연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뉴질랜드 총선은 3년마다 실시되는데 현재의 집권당인 노동당은 1999년 및 2002년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며 비록 연정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금년 선거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단독집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양대 정당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노동당과 국민당이 여야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도 좌파의 노동당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호황에 힘입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수상후보에서도 노동당의 Helen Clark이 중앙은행 총재 출신인 Don Brash 국민당 당수를 

앞서고 있음 

 

마오리당 (Maori Party)의 출현  

 

노동당의 마오리 정책에 반발하여 집권 노동당 의원인 Tariana Turia 의원이 2004년 

5월14일 탈당하였음 

 

동 의원은 7월10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급기야 7월10일 원주민 마오리 이익대변을 

기치로 마오리당(Maori Party)을 창당하였으며 Pita Sharples와 공동 당수를 맡고 있음 

 

Tarian Turia 의원은 Te Tai Hauauru 선거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92%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바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마오리의 지지에 큰 힘을 받던 

노동당의 집권전략 및 정책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당별 의석확보현황(2002 선거결과) 

 

정당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 

Labour Party 838,219 41.26 52 

National Party 425,310 20.93 27 

New Zealand First Party 210,912 10.38 13 

ACT New Zealand 145,078 7.14 9 

Green Party 142,250 7.00 9 

United Future 135,918 6.69 8 

Jim Anderton's Progressive Coalition 34,542 1.70 2 

자료원: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New Zealand Ministry of Justice, Chief Elector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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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별 의석변화 

 

정당명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Labour Party 57 29 45 37 49 52 

National Party 40 67 50 44 39 27 

New Zealand First - - 2 17 5 13 

Progressive Coalition - - 2 13 10 2 

ACT - - - 8 9 9 

Green Party - - - - 7 9 

United Future - - - 1 1 8 

Other - 1 - - - - 

TOTAL 97 97 99 120 120 120 

자료원: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New Zealand Ministry of Justice, Chief Electoral Office)  

 

2002년 선거 특징 및 2005년 전망  

 

뉴질랜드 제일당(New Zealand First Party)은 이민자들을 공략대상으로 삼아 약진했으며 

99년 총선에서 5석을 획득한 바 있으나 2003년 총선에서 무려 13석을 얻어 일약 제3당의 

위치로 올라섰음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불만계층 및 우익세력의 동조를 이끌어낸 덕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일당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선거기간 중 연일 이민자 급증으로 주택가격 상승 및 

교통난 심화 그리고 제반 생필품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민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선거의 단골메뉴로 삼았음 

 

2005년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집권 노동당과 야당인 국민당간의 정책대결이 시작되었으며 현 

재 주요 현안은 원주민인 마오리족에 대한 어업권 부여 등 특혜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다음 은 조세정책으로 야당인 국민당은 세율인하를 여당인 국민당은 세율인하는 결국 

복지혜택 축소 및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이외에도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두 정당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여당인 노동당은 지난 

99년 집권 이후 19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이 16년만의 최저치인 4.3%를 기록하여 

OECD국가 중에서 4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안정적 성장, 물가안정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야당인 국민당은 정부가 지난 84년 개혁의 틀에 안주하면서 국민들의 복지의존병만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실업수당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음 

 

 

28.   국가원수 
 

국가원수  

 

영연방(Common Wealth) 국가의 일원으로서 뉴질랜드 명목상의 국가원수는 Queen 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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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국 여왕이며 뉴질랜드에는 총독(Governor General)을 임명하여 국가원수 임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고 현재의 총독은 Silvia Cartwright(여자)임 

 

총독 임기는 5년(2001.3.21-2006.3.21)이며 내각의 제청에 따라 영국국왕이 임명하는 

상징적 인물로서 정부구성 요청권, 국회소집 해산, 법률 동의권 등을 행사함 

 

총리(내각수반)  

 

현재의 총리는 노동당수인 Helen Clark(여자)이며 99년 11월 25일 취임이래 2002 년7월 

27일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였으며 사상최초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여성이자 최초의 

여성 연임 총리로 기록되고 있음 

 

약력 

- 1950년 Hamilton에서 출생(남편과 성이 다름) 

- 1976년 Auckland 대학 정치학 교수 

- 1981년 Mt. Albert 지역구 당선, 첫 여성장관, 첫 여성 부총리 

- 1993년 첫 여성 노동당 당수 

- 1999년 12월 총리, 예술-문화 유산부 장관 겸임 

- 2002년7.27 총선에서 승리(재적120석 가운데 52석 획득) 재집권 

- 2003년7월24-28 한국전 정전협정 50주년 참석차 방한 

-  
주요 직위에 여성 독차지  

 

2005년 상반기 현재 총독, 수상,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 및 법무 장관 등 주요 요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의 정치활동과 사회활동이 막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29.   주요인사 
 

집권 노동당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27일 총선승리(총120석중 52석 차지)이후 8월 14 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 이래 주요인사의 교체가 없었으며 2004년2월 25일 이민부 장관의 

교체가 있었음 

 

당시 개각 규모는1980년대 후반 Geoffrey Palmer 총리가 단행한 개각이래 최대였으며 

내각에 속한 장관은 2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했으며 Clark총리는 노동당 소속 장관 20명을 

임명하고 내각외 장관 6명과 차관 2명을 신임하는 동시에 Dover Samuels, Rick Barker, 

Damien O'Connor, Harry Duynhoven 의원들을 장관급 인사로 승격시킨 바 있음 

 

Samuels의원은 경제개발부 차관으로, Barker의원은 세관부 장관으로, O'Connor 의원은 농업, 

보건 및 이민부 부(副)장관으로, Duynhoven의원은 교통 및 에너지부 장관으로 각각 승격된 

바 있으며  Phillip Field 의원은 태평양계 민족 업무실,사회복지,사법부 차관으로, Mita 

Ririnui 의원 은 자연보호, 와이탕이 조약 및 치안부의 차관으로 임명됐음 

이외에 새로 임명된 장관들로는 Ruth Dyson 의원(ACC, 여성복지부, 장애인 관련 업무),John 

Tamihere 의원(청소년부, 통계청, 토지정보국), Chris Carter의원(자연보존부, 지방자치제, 

민족업무국)등임 (구체적 내용은 뉴질랜드 각료명단 참조) 

http://www.beehive.govt.nz/ViewDocument.cfm?DocumentID=1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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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정부 각료명단(2005년 3월30일 현재) > 

 

1 Helen Clark 
Prime Minister 

Minister for Arts, Culture and Heritage 

2 Michael Cullen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Finance 

Minister of Revenue 

3 Jim Anderton 
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Minister for Industry and Regional Development 

4 Steve Maharey 

Minister of Social Services and Employment 

Minister of Broadcasting 

[Includes responsibility for Television New Zealand Ltd,

Radio New Zealand Ltd, and NZ on Air 

5 Phil Goff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of Justice 

6 Annette King 
Minister of Health 

Minister for Food Safety 

7 Jim Sutton 

Minister of Agriculture 

Minister of Forestry 

Minister for Biosecurity 

Minister for Trade Negotiations 

8 Trevor Mallard 

Minister of Education 

Minister of State Services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9 Pete Hodgson 

Minister of Energy 

Minister of Fisheries 

Minister of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 for Crown Research Institutes 

10 Margaret Wilson 
Attorney-General 

Treaty of Waitangi Negotiations 

11 Parekura Horomia inister of Maori Affairs 

12 Lianne Dalziel 

Minister of Commerce 

Minister of Immigration 

Minister for Senior Citizens 

13 George Hawkins 

Minister of Police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Minister of Civil Defence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14 Mark Burton 

Minister of Defence 

Minister for State Owned Enterprises [Responsible for all 

SOEs except TVNZ Ltd] 

Minister of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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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aul Swain 

Minister of Transport 

Minis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er of Communications 

Minister of Labour 

16 Marian Hobbs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Minister for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17 Mark Gosche 

Minister of Corrections 

Minister of Housing 

Minister of Pacific Island Affairs 

Minister for Racing 

18 Ruth Dyson 

Minister for ACC 

Minister of Women's Affairs 

Minister for Disability Issues 

19 John Tamihere 

Minister of Youth Affairs 

Minister of Statistics 

Minister for Land Information 

20 Chris Carter 
Minister of Conservation 

Minister of Local Government 

Ministers outside of Cabinet 

21 Judith Tizard Minister of Consumer Affairs 

22 Tariana Turia Minister for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23 Rick Barker 
Minister of Customs 

Minister for Courts 

24 Dover Samuels Minister of State 

25 Damien O'Connor Minister of State 

26 Harry Duynhoven Minister of State 

 

 

30.   행정구역 
 

지방정부의 구성 및 권한  

 

지방정부(Regional Council)는 총1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인구의 3/4이 살고 있는 

북섬 지역에 8개, 남섬 지역에 4개 지방정부가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려 주택 및 산업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자연보호, 세율 조정, 상하수도, 도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뉴질랜드가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조직을 갖추고 있고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 적인 권한과 재정능력은 높지 못하며 매우 제한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반면 중앙-지방간 알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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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편제  

 

북섬(8개 지방정부) 

 

- Auckland : 일반적으로 Auckland Region을 의미하며 인구는 약 120만에 이르고 있어 

뉴질랜드 내에서 가장 광대한 인구와 재정규모를 가진 지방 정부 

- Northland : Whangarei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 Waikato : Hamilton 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 Bay of Plenty : Whakatene 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 Hawke's Bay : Napier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 Taranaki : Taranaki 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 Manawatu-Wanganui : Palmerston North 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 Wellington : Wellington Region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남섬(4개 지방정부) 

 

- West Coast : Greymouth 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 Canterbury : Christchurch 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 Otago : Dunedin 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 Southland : Invercargill 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31.   대외관계 
 

외교노선  

 

뉴질랜드는 전통적인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영국과 대외 정책 공동 보조, 미국 및 유럽 

등 유럽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방향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뉴질랜드 외교의 축이기도 함  

 

최근 들어 아시아 태평 양 국가와의 관계 증진은 물론 비동맹국과 관계 증진 등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군축 및 세계 

평화 유지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음 

 

실제로 뉴질랜드는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해군과 공군 및 의무부대를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소규모 특수부대를 파견한 

바 있음 

 

또한 2003년 8월에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였으며 이라크 전쟁 이후 군대(61명의 공병대원) 

를 파견하였으나 2004년 9월25일 완전 철군을 단행하였으며 정부는 UN의 요청 시에만 추가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다만 미-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는2002년 7월27일 총선에서 승리한 Clark총리는 미국 주도 

이라크 전쟁 지원 및 참가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유엔(UN)의 다수 회원국의 합의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에 선 바 있어 

미국의 반발을 산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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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라크 전쟁 중 수상인 Helen Clark는 고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반전입장을 거듭 밝힌 바도 있으나 

이후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후퇴하여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자유무역 협상에 적극적이어서 APEC의 창설 멤버이며 영연방(Common Wealth) 회원국이며 

호주(‘83년), 싱가포르(‘01) 및 태국(’05)와는 자유무역협정인 CER(Closer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는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캐나다와 관세협정을 통해 무관세 혹은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도서 

국가의 경제발전 지원 및 협력강화를 위해 SPARTECA(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여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량의 제한 없이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고 다양한 경제, 통상 및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함 

ASEAN과는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자 ASIA2000 재단을 발족하여 아시아에 대한 언어, 문화,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민수용정책을 수용하여 중국, 인도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이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4년에는 그 동안의 노력의 대가로 중국은 물론, 태국 그리고 ASEAN, 칠레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2005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간 협정 일괄 타결방식이 지지부진하자 쌍무협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협력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하길 희망하고 있는 추세임 

 

적극적인 대외원조 활동(원조 지원국 4위)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고통 받고있는 불우 아동, 이재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온 

국가중의 하나로서 원조 지원국 4위로 선정된 바 있음.  미국 유력 외교정책전문지인 

Foreign Policy가 지구개발센터(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와 공동 개발한 

'개발기여지수(CDI)'를 통해 선진 21개국에 대한 “국제원조 다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음[2003년 5-6월호 게재] 

 

동 조사에서 뉴질랜드는 10점 만점에 5.1점을 받아 1위 네덜란드(5.6), 2위 덴마크(5.5), 

3위 포르투갈(5.2)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외원조에 적극적이었음. 조사 대상국의 

평균 점 수는 4.1 점이었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이 대상국에 선정됐으나 

21위를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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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경쟁력/경제자유지수 및 신용등급 
 

2005년 국가경쟁력 16위 –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전체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 지난해 

18위에서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IMD의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관심대상인 

호주는 지난해 5위에서 9위로 4단계 떨어져 뉴질랜드와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미국이 

1위를 차지한 반면 홍콩은 6위에서 2위로 돋보이는 상승을 했으며 한국은 29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올라섰다. 하위권에는 베네수엘라(60위), 인도네시아(59위), 

아르헨티나(58위)가 차지한 바 있음 

 

뉴질랜드는 기업 및 정부효율 그리고 경제성과 및 인프라 지표에서 21위를 차지했을 뿐 

다른 지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IMD는 금년 역점을 둬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했음 

 

뉴질랜드의 금년 역점과제  

 

1.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를 위한 법인세 구조의 변화  

2. 숙련된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정책 채택  

3. 충분한 에너지 및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4. 도로 및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확대  

5. 노동 생산성 격려 및 기업 능력 개선 

 

경제자유지수(세계 4위) - 미국 케이토연구소  

 

뉴질랜드는 2004년7월 미국 워싱턴 소재 케이토(KAT0) 연구소가 전세계 50개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세계경제자유: 2004년 연례 보고서'에서 8.2점을 받아 영국, 

스위스, 미국 등과 함께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1위는 홍콩으로 평균 8.7점을 획득하여 지난 96년 이후 연속 1위를 고수했으며 싱가포르가 

8.6점으로 2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7.1점으로 31위에 머물렀음 

 

지난 7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 규모가 작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수록, 시장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됨 

 

뉴질랜드는 동 연구소가 2003년 7월9일 발표한 '세계경제자유: 2003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및 미국 등에 이어 4위를 기록,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는 

저력을 과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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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세계 16위)-영국 이코노미스트  

 

2003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전문 연구기관인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가 전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2003‾2007년 기업활동환경 평가 결과에서 

뉴질랜드는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동 조사에서 1위는 캐나다가 차지했으며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7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홍콩(8위) 

오스트레일리아(12위), 대만(17위)였으며 한국은 26위였고 중국은 38위에 머물렀음 

 

EIU는 5년에 한번씩 △사회간접자본시설 △대외무역 및 해외자본에 대한 개방도△국제테러 

에 대한 노출 등 10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활동 환경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음 

 

기업하기 좋은 나라(세계 1위)-세계은행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뽑혀 기업활동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인해 경쟁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한국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음 

 

세계은행이 2004년 9월 8일 전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업경영 여건을 조사해 

발표한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에 이어 2위는 미국,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홍콩, 5위는 호주가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스웨덴 및 일본이 6-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은행은 ▲창업 ▲고용과 해고 ▲기업파산 ▲계약이행 ▲대출 ▲투자자보호 등 6가지 

항목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매년 각국의 기업활동환경을 평가하며 기업하기 좋은 

국가 상위 25%에 드는 나라들은 연간 경제성장률이 2%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부패 없는 청렴국가(세계2위)-국제투명성기구  

 

부패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2004년 10월20일 발표한 2004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뉴질랜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청렴성 순위가 조사대상 146개국 중에서 2위에 올라 부패 없는 국가, 투명한 국가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음 

 

4.5점으로 헝가리(4.8점), 그리스(4.3점)와 비슷한 청렴도를 보인 한국은 지난해의 50위 

보다 다소 순위가 상승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24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뉴질랜드와 대조를 보였음 

 

뉴질랜드의 신용등급-피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003년 8월18일 뉴질랜드의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AA+로 

한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조정사유에 대해 피치는 뉴질랜드가 국제 상품가격의 변동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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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어 있지만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높은 저항력을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의 신용등급을 상향했다고 밝힘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03년 11월27일 뉴질랜드의 장기 

외화표시채권에 AA+, 자국통화표시채권에 A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음 

 

한편 태평양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앞으로 2년 동안 뉴질랜드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가라앉고, 국내 수요시장도 호황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음 

 

2002년 뉴질랜드 국내총생산(GDP)은 4.4% 성장했지만 올해는 3.3%로 둔화되고, 2004년에는 3.2%, 

2005년에는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뉴질랜드의 03,04년 실질성장률은 각각 4.4%, 4.6%에 이른 바 있음 

 

 

33.   도량형 
 

미터법의 사용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는 없으며 전기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40V 50HZ 3PIN 

플러그를 표준규격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는 전기 면도기 사용을 위해 110볼트 AC 소켓(20와트)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전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멀티볼트가 아니라면 어댑터나 

변압기가 필요함 

 

주목할 것은 플러그의 모양이 다르다는 점인데, 접지 연결부의 유무에 따라 두 개 또는 세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의 220V용 둥근 핀(Pin)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지 구매 혹은 사전 준비가 필요함 

 

높은 가격의 공산품  

 

전자 제품들의 전기 규격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 제품도 뉴질랜드에서 

사용가능 하지만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해야 하며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취약해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제품도 현지에서 구매할 경우 

예상외로 고가인 경우가 많음 

 

가령 플라스틱 가정용품이나 소형 건전지 학용품 등이 대표적이며 수요가 많지 않아 소량 

판매 및 높은 마진을 붙인 유통이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구조상 

대부분의 판매점이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현지 구매 가능성 파악 필요  

 

한국산 전기용품 등은 직접 사용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어 사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이민자들이나 장기 체류자들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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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를 사전에 구입, 이삿짐과 함께 이곳으로 운반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민자가 많은 관계로 전자상가에 가서 뉴질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트랜스를 요청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즈음 한국 식품점 등에서도 필요한 트랜스를 판매하고 있어 

현지구입이 가능함 

 

 

34.   관공서 관행 
 

모범적인 행정조직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2001년 부패지수가 핀란드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 부정이나 비리는 없고 모범적인 행정 

개혁을 단행한 국가로서 행정편의주의나 관료주의 성향도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조직 구성 

및 운영이 잘 되고 있음 

 

전자정부 구현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발표된 미국 브라운 대학 

평가에서도 뉴질랜드는 전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2위에 선정될 정도로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음 

 

높은 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권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권이 높으며 상급자도 업무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업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면담은 미리 약속을 해야 하며 (창구 업무 제외) 청렴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업무상으로 

뇌물 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만인 앞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로서 차별이나 시혜를 보기 힘들며 정보도 항상 

공개되어 있어 민원 소지는 극히 낮음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일설에 과거에는 이민 기타 관련업무를 처리하면서 한국인들이 제출하는 공문서는 물론 

사적인 문서나 신청서 등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이민자가 쇄도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 후에는 성실성과 정직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어 신청서류나 증빙서 등에 대한 

확인이 무척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함 

 

 

35.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 공항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은 3대 도시이자 주요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Auckland 

공항은 국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취항이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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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공항(www.auckland-airport.co.nz)은 시내에서 21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가량 소요됨. 국제공항과 국내 공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일 2만6천 여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86개 국제선 및 310개 국내선이 이륙하고 있으며 551화물 및 우편이 

뉴질랜드와 외국간에 이동하고 있음 

 

Wellington(www.wellington-airport.co.nz) 공항은 행정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선 

보다는 국내선 성격이 강하며 Christchurch(www.christchurch-airport.co.nz) 공항은 

남섬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선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뉴질랜드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36 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으로의 비행시간이 비슷하며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따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지난 93년부터 정기 취항하고 있고 2003년 10월27일부터는 

아시아나 항공도 취항하고 있어 복수운항시대를 맞았으며 소요시간은 11시간30분 정도임 

 

그러나 2005년 3월1일부로 아시아나 항공이 승객 감소와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 등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다시 단수 운항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대한항공도 승객 감소에 대응, 주 

7회 운항을 5-7회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기도 함 

 

< 뉴질랜드의 직항노선 국가 > 

 

아르헨티나(Argentina) 호주(Australia) 

칠레(Chile) 쿡 제도(Cook Islands) 

피지(Fiji) 영국(UK) 

홍콩(Hong Kong) 인도네시아(Indonesia) 

일본(Japan) 한국(Korea) 

말련(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니우에(Niue) 노포크 제도(Norfolk Island) 

싱가포르(Singapore) 타히티(Tahiti) 

대만(Taiwan) 태국(Thailand) 

통가(Tonga) 미국(USA) 

바누아투(Vanuatu) 서사모아(Western Samoa)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 현지 취항 주요 항공사 >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Aerolineas Argentinas www.aerolineas.com.ar +64 9 379 3675 

Air New Zealand www.airnz.co.nz +64 9 336 2400 

Air Pacific www.airpacific.com +64 9 379 2404  

Air Tahiti Nui www.airtahitinui-usa.com +64 9 308 3360 

Air Vanuatu www.airvanuatu.com +64 9 367 2324 

Aircalin www.aircalin.nc +64 9 308 3363 

http://www.auckland-airport.co.nz/
http://www.wellington-airport.co.nz/
http://www.christchurch-airport.co.nz/
http://www.aerolineas.com.ar/
http://www.airnz.co.nz/
http://www.airtahitinui-usa.com/
http://www.airvanuatu.com/
http://www.aircalin.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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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Airlines www.aa.com +64 9 309 9159  

Asiana Airlines us.flyasiana.com +64 9 256 6681 

British Airways plc www.britishairways.com +64 9 306 5575 

Cathay Pacific Airways www.cathaypacific.com +64 9 379 0861 

Emirates www.emirates.com +64 9 377 6004 

EVA Air www.evaair.com +64 9 358 8300 

Freedom Air www.freedomair.co.nz 0800 600 500  

Garuda Indonesia www.garuda-indonesia.com +64 9 366 1862 

Japan Airlines www.jal.co.jp/en/ +64 9 379 9906 

KLM & Northwest Airlines www.klm.com +64 9 309 1782 

Korean Air www.koreanair.com +64 9 914 2000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국제 항구  

 

북섬에는 최대 상업도시인 Auckland를 비롯하여 Whangarei, 행정수도인 Wellington 등에, 

남섬에는 최대도시인 Christchurch 근교에 위치한 Ryttleton 등 남, 북섬에 걸친 전국에 

주요 항구가 있어 수출입 화물의 수요에 맞게 분할 이용되고 있음 

 

국제교역은 대부분 오클랜드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요 항구는 아니지만 공항근처 

Manucau항구가 보조적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함 

 

아래는 뉴질랜드 주요 항구별 수출물동량 및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을 참고 요망 

 

< 주요 항구별 수출물동량 및 금액(2003년말 기준) > 

(단위:NZ$백만,톤, FOB 기준) 

항구명 Gross Weight Value (FOB) 

Whangarei 1,679,017 354 

Auckland 2,008,459 5,675 

Tauranga 7,838,310 6,413 

Taharoa 743,492 17 

Gisborne 605,786 118 

New Plymouth 3,234,049 2,124 

Napier 1,975,270 2,291 

Wellington 634,733 850 

Nelson 1,132,804 760 

Picton 282,079 27 

Christchurch (Lyttelton) 2,984,060 2,349 

Timaru 385,349 828 

Dunedin (Port Chalmers) 1,063,615 2,590 

Invercargill (Bluff) 577,222 908 

New Zealand various 40,904 69 

All Seaports 25,214,007 25376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http://www.aa.com/
http://us.flyasiana.com/
http://www.britishairways.com/
http://www.cathaypacific.com/
http://www.emirates.com/
http://www.evaair.com/
http://www.freedomair.co.nz/
http://www.garuda-indonesia.com/
http://www.jal.co.jp/en/
http://www.klm.com/
http://www.korea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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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매스미디어 
 

신문  

 

우리나라와 달리 전국지가 없으며 지역별로 22개 일간지(National Newspaper)가 발행되며 

인구가 4백만 명에 불과해 발행부수가 10만 미만인 지역신문도 다수 발간되고 있음 

 

Natioanal Newspaper도 인구와 독자수가 적어 대부분은 발행부수 10만 미만이며 현지 최대 

일간지는 Auckland에서 발간되고 있는 The New Zealand Herald로 평균 발행부수가 57 만부 

이며 북섬 대부분 지역에서 구독 가능하며 일부 남섬 지역에서도 구독이 가능함 

 

주요 일간지  

 

순위 일간지명 발행부수 

1 The New Zealand Herald 569,000(19%) 

2 The Dominion Post 265,000(9%) 

3 The Press 230,000(8%) 

4 Otago Daily Times 104,000(4%) 

4 Waikato Times 104,000(4%) 

6 Hawke's Bay Today 71,000(2%) 

7 The Southland Times 69,000(2%) 

8 The Daily News 59,000(2%) 

9 Manawatu Evening Standard 57,000(2%) 

10 Bay Of Plenty Times 51,000(2%) 

출처: Nielsen Media Research National Readership Survey July01-June02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교민신문은 뉴질랜드 타임즈, 코리아 타임즈, 한국신문, 코리아타운 등이 생활정보지 

형식으로 매주 혹은 격주 발행되고 있으며 게재내용은 한국소식과 뉴질랜드 생활정보, 

교민사회 동정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음 

  

텔레비전  

 

국영 TV 방송인 TVNZ가 채널1과 채널 2,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TV 방송국이 

채널 3과 채널 4,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Prime TV와 상업용 위성방송인 

Sky TV가 뉴스, 스포츠, 영화 등을 방영하고 있는데 텔레비전 최대의 광고주는 Telecom Corp 

Of NZ Ltd임 

 

한국방송으로는 World TV의 한국어채널 KTV(Ch 81)에서 국내의 KBS 프로그램을 전송 받아 

방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아리랑 위성방송과 연합뉴스 케이블 방송(YTN)도 시청이 

가능함(별도 가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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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국영 방송국인 Radio NZ와 여러 민영방송국이 지역별로 수많은 AM과 FM방송을 하고 있음  

 

한국어 라디오 방송은 한국교포가 많은 Auckland지역을 대상으로 AM 1386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으며 AM810에서 한국어 기독교 방송 및 카톨릭 

방송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30‾14:30까지 방송하고 있고 주로 현지 교민동정이나 

생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음 

 

잡지  

 

10세 이상의 뉴질랜드인은 평균적으로 6권의 잡지를 구독하며, 그 중 44%가 6권 이상을 

구독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뉴질랜드잡지 Top Ten  

 

순위 잡지명 구독자수(10세이상) 

1 NZ Woman's Weekly 919,000 

2 The TV Guide 908,000 

3 AA Directions 842,000 

4 Woman's Day 837,000 

5 Skywatch 799,000 

6 NZ House & Garden 636,000 

7 Australian Woman's Weekly 595,000 

8 Reader's Digest 586,000 

9 NZ New Idea 485,000 

10 National Geographic 461,000 

출처 : Nielsen Media Research National Readership Survey July01-June02 

 

인터넷  

  

AC Neilsen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인들은 한달 평균 6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14번 접속하고 한번 접속할 때마다 30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터넷 이용도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한국 홍콩 

접속횟수 14 12 12 19 27 18 

접속시간 5:52:36 6:38:40 5:38:40 10:09:46 19:27:50 12:01:51 

출처 : Neilson//NetRatings Decem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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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한 주재국기관 
 

뉴질랜드 대사관  

 

2005년 3월 7일자로 새 사무실로 이전(18층에서 15층으로)했으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 

같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5층  

- 대표전화: (02) 3701 7700 

- 팩스: (02) 3701 7701 

- 이메일: nzembsel@kornet.net 

- 웹사이트: http://www.nzembassy.com/korea 

 

뉴질랜드는 1972년에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개설했으며, 그 이후 양국간의 관계는 긴밀하 

게 발전해오고 있으며 2004년 기준 한국은 뉴질랜드의 6위의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있음 

 

뉴질랜드 대사관과 무역산업진흥청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으며 이외에 키위(Kiwifruit)를 비 

롯, 낙농제품의 수출을 위한 기관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 

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임 

 

뉴질랜드 이민국  

 

- 전화:82-2-3701 7835 

- 팩스:82-2-3701 7703 

- E-Mail:nzembsel@kornet.net 

- 업무시간 변경(2005년 3월 21일부터)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12:00 비자 및 신원조회 신청서 접수 

- 오후 1:30 - 2:30 심사가 종료된 여권 및 비자 수령  

- 비자 신청서 및 안내문 : 대사관 방문을 통해 입수하거나 뉴질랜드 

이민국(www.immigration.govt.nz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 대사관 (www.nzembassy.com/korea) 혹은 이미국 

(www.immigration.govt.nz)을 통해 확인 가능함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 

 

KOTRA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무역투자진흥기관이며 2003년7월1일부 

터 Trade New Zealand)와 Industry New Zealand 양 기관이 통합되어NZTE(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전화 82 2 736 0341  

팩스 82 2 722 6945  

 

무역산업진흥청(교육원) 

전화: 82-2-737-4246 

팩스: 82-2-722-6945 

E-mail:yun-ju.jung@tradenz.govt.nz 

mailto:nzembsel@kornet.net
http://www.nzembassy.com/korea
http://www.immigration.govt.nz/
mailto:yun-ju.jung@tradenz.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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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산업진흥청(육류, 수산물, 야채, 과일, 와인, 영화) 

 

전화: 82-2-737-4247  

팩스: 82-2-722-6945  

E-mail: young-gyun.shin@nzte.govt.nz 

우편: CPO Box 1059, Seoul 

 

무역산업진흥청(목재, 경주마, 엔지니어링, 건설자재 및 기계) 

 

전화: 82-2-737-4248 

팩스: 82-2-722-6945  

E-mail: chul-min.cho@nzte.govt.nz 

우편: CPO Box 1059, Seoul 

 

무역산업진흥청(낙농, 유기농 및 각종가공식품, ICT, 화장품 및 제약) 

 

전화: 82-2-737 4264 

팩스: 82-2-722 6945 

E-mail: jeong-yob.park@nzte.govt.nz 

우편:Post: CPO Box 1059, Seoul 

 

뉴질랜드 관광청 

주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 빌딩 506호 

전화:82-2-777-9282 

팩스:82-2-777-9543 

 

 

38.   현지화제 유머 속담 
 

뉴질랜드는 역사가 일천하고 원주민인 마오리족 이외에는 근세이후 외부로부터 이주한 사람 

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뉴질랜드의 속담으로 지칭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뉴질랜드 속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 

 

마오리 원주민 보름달 전설 

 

마오리 원주민들은 보름달 속에 마오리 연인이 나무뿌리를 잡은 채 들어가 서글픈 

모습으로 뉴질랜드를 보고 있다고 믿고 있음 

 

이유는 보름달이 물을 마시기 위해 뉴질랜드에 내려왔다가 rona라는 이름의 연인을 

납치하 려고 해 rona가 나뭇가지를 잡자 뿌리채 뽑혔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mailto:young-gyun.shin@nzte.govt.nz
mailto:chul-min.cho@nzte.govt.nz
mailto:jeong-yob.park@nzte.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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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현지어 표현 및 참고사항 

 

- KIA ORA(키아오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KAKITE(카키테)    (안녕히 가십시오) 

 

ㅇ 뉴질랜드의 자랑 

 

- 에드먼드 힐러리 (최초 에베레스트 정복자) 

- 키위새 (뉴질랜드 국조):야행성 조류로 날지 못하며 멸종 위기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 

- 번지점프: 40미터 계곡에서 발목에 칡 넝쿨을 매어 뛰어내리는 남태평양 섬나라 

성인식 행사를 관광 상품화한 것임 

- 뉴질랜드 3대 키위 : 키위 과일(중국 원산), 키위새(천연 기념물),  키위(뉴질랜드 

사람) 

 

- 한국 "연가"노래의 유래 : 뉴질랜드 마오리족 병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불렀으며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여 구전 되다가 이명원이 개사 번안하였으며 버블껌이 

듀엣으로 부른 바 있음. 마오리족인 히네모아(Hinemoa)와 투타네카이(Tutanekai)의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의 전설이 담겨져 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바로 

연가(戀歌)이며 마오리 어로는 포카레카레 아나(Pokarekare ana)임. 육지에 사는 부족 

아리와 족장의 딸 히네모아는 모코이아 섬에 사는 부족 훠스터의 아들 투타네카이의 

사람뼈로 만든 피리 소리에 반하여 짝사랑을 하게 되나 부족사이가 나빠 양가의 반대 

속에 사랑병을 앓다가 히네모아가 어느 추운 겨울 밤 섬을 헤엄쳐 사랑과 결혼에 

이른다는 내용임 

 

- 국기인 럭비 (겨울, 남성 스포츠), 크리켓(Cricket, 여름 스포츠)은 절대적 인기를 

누리고 있어 국가대표팀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좋음 

     All Blacks  - 럭비 국가대표팀 이름 

     Black Caps  - 크리켓 국가대표팀 이름 

     Silver Fern - 여자 네트볼 국가대표팀 이름 

     All Whites  - 축구 국가대표팀 이름 

 

 

39.   물가정보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김치찌게 6.0 1인분 

햄버거 4.2 맥도날드 빅맥 1개 
식  품 

기호품 
수입담배 5.7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3,860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3,400 150m2/월,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사무실 임차료 1,200 150m2/월 

자동차 2000cc  22,0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1.8 1구간 

교  통 

차  량 

택시요금 0.9 기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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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 1.1 추가요금, Km당 

공중전화요금 0.54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1.20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22.4+0.79(kwh) 가정용, 1Kwh 

통  신 

전  기 

인터넷 사용료 10 1개월 기본료(56K모뎀)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4,850 초등 1년간 
교  육 

외국인 학교 수업료 부재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골프장 그린피 60 비회원, 18홀 1라운드 
레져.오락 

영화 관람료 7.0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24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특급호텔 숙박료 140 할인, 싱글 1박 
호  텔 

중급호텔 숙박료 114 할인, 싱글 1박 

사무실비서 월급여 1,200 초임, 학력불문 
임  금 

사무실직원 월급여 2,000 대졸, 초임 

자료원: 무역관 실사(한국 식품점 및 식당) 

정부기관 및 해당기관 실사 및 인터넷 자료 참조 

 

- 뉴질랜드 달러화의 급격한 절상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일부 품목의 경우 이보다 다소 

비싼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음 

- 2005년 6월22일 현재 환율은 NZ$1=KRW725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40.   경제발전사 
 

50-60년대 1인당 GDP 세계 5위의 황금기 구가 

 

뉴질랜드는 이상적인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목축업, 농업, 임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1차 산업 

구조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로서 육류, 낙농제품, 목재 및 1차 가공품의 생산과 수출이 많음 

 

50 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걸쳐 수입대체산업 및 외화 획득용 수출산업을 위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시책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바 있으며 1인당 GNP가 50 

년대에는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부국을 경험한 바 있음 

 

당시 실업률은 제로상태에 가까웠고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영국과 남태평양제국에서 

수천 명이 유입될 정도였으며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73년 9월 최고치인 NZ1$=US$1.48에 이르기도 해 지금과는 반대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을 

정도였음 (2005년 5월 NZ$1=US$0.73수준)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호황은 1973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음. 72년 선거를 목전에 

두 고 당시 집권 국민당 정부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 각종 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보건 

교육 등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지출을 확대하였음 

 

노동당 집권과 경제적 쇠락 

 

72년에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던 국민당의 집권에서 노동당으로 교체되었으며 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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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은 사회보장 확대 및 근로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부문 지출을 크게 확대하였으 

나 73년의 중동전 발발과 오일쇼크로 인해 뉴질랜드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해 주던 영국마저도 유럽경제 공동체(BBC)에 가입하게 되어 

경제적인 쇠락의 계기로 작용했음 

 

주력품목인 1차 산품의 수출이 급감한 것과 함께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제적으로 각종 

악재가 겹쳐 75년 까지 연간 물가 상승률이 15-16%수준을 이어갔으며 경제침체를 막기 위한 

막대한 외채도입도 이루어졌음 

 

국민당의 재집권과 경제위기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75년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래 1984년까지 집권하였으나 

경제난 심화로 외채도입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였으며 실업율과 복지연금 지출 그리고 물가상승은 높아지는 심화되는 추세였음 

 

노동당의 집권과 개혁추진 

 

84년 총선에서 데이빗 랑이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재무장관 더글라스의 

개혁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금융시장개방, 각종 보조금 수당 철폐 및 삭감, 세입 충당을 위한 

86년 부가가 치세(GST)제도 도입, 공공분야에서의 종신 고용제도 폐지, 공기업의 수익개념 

도입과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이 도입되었음 

 

이러한 개혁정책의 성공과 함께 노동당은 87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48%라는 높은 지지율로 

재집권하였고 2차 재임기간 동안 철강, 전화국, 정부 출판국 등의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였으며 공공분야에도 사기업처럼 재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플레이션 상한선을 2%로 

하는 중앙은행법을 통과 등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국민당 집권과 경제성장 

 

90년에 집권한 국민당의 짐 볼저 수상은 91년에 사회복지예산 삭감을 단행하였으며 개혁 

입법인 고용계약법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걸프 전쟁의 여파로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93년에 2%, 4년에 6.2%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등 경제가 회복추세를 이어가기 시작하였음 

 

노동당의 연속집권 

 

99년 집권한 노동당은 2002년7월27일 총선에서도 승리, 계속 집권하게 되었으며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다소 주춤거리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가고 있으며 2002년에도 

4.3%, 2003년과 2004년 각각 4.4%의 안정 성장을 이룬 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2.5%대의 

연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005년도 정부의 성장전망 2.4%) 

 

2005년 6월말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으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집권 노동당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야당인 국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당연할 것으로 보이던 노동당의 

재집권과 Helen Clark 수상의 3연속 연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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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제정책 
 

기본적인 경제정책 

 

뉴질랜드 정부는 2005년 연간 2.5% 의 안정 성장 달성과 0‾3% 수준의 인플레 유지 그리고 

실업률 감소를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지출의 삭감과 조세 

부담 경감으로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적극적인 수출을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집권당의 정책성향 

 

지난'99년11월27일 뉴질랜드 총선거 결과 여당인 국민당이 패배함으로써 집권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노동당은 2002년 7월27일 총선을 통해 재집권하게 되었음 

 

노동당은1935년 최초 집권한 이래 모든 경제분야에서 과도한 국가주도, 국가통제 정책을 

강력 하게 실시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한 바 있음. 세금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확충, 농산물 가격 보조금 지급 등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한 바 있고 소득 및 

물가의 동결정책을 실시 한 바도 있음 

 

2002년 7월27일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현 집권 노동당의 경제정책 개요를 보면 야당은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으며 세금감면을 통해 투자자들과 개인 자영업자들의 기업여건을 

개선해주고 정부의 책임을 간소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노동당은 감세정책 대신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감세이상의 정책적 

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과 현실성을 앞세운 바 있음 

 

다음으로 경제이상의 관심 사항인 이민정책과 관련, 뉴질랜드 제일당 등의 이민정책에 대한 

공 격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투자 이민과 일반이민 영역을 뉴질랜드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임 

 

1950년대에 1인당 GNP가 세계 5위까지 오르는 경제부국에서 70년대와 80년대 초를 거치 

면서 세계에서 경제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고 1973년에는 뉴질랜드 1차 산품 최대의 

수입국이던 영국이 유럽공동체 (EC)에 가입하면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였고 70년대에 

있었던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 바도 있음 

 

최근 경제정책동향 

 

뉴질랜드는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된 바 있으나 2000년부터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관광수입 증대 그리고 건설경기 호황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의 부재와 1차 상품에 의존하는 수출구조, 해외경기에 의존하는 관광수입, 

국내 소비재 수입의존도 심화로 민간부문 자율의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기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2003년에는 수력발전에 80%이상을 의존하고 있으나 가뭄에 따른 전기부족으로 4월 중순 

전기료 인상이 단행된 바 있으며 산업생산 및 가정에 차질을 가져와 정부는 이후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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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새로운 가스유전에 대한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아울러 지난 2003년에 3차례(4월24일/6월4일/7월24일)나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 경기불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 바 있음 

 

2004년에는 총 6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2005년 3월에도 1차례 인상을 단행, 

2005년 6월말 현재 뉴질랜드 공금리(OCR) 는 6.75%에 이르고 있고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 등 

부정적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2.5-3.0%의 견실한 실질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흑자재정 구조 정착 

 

뉴질랜드 재무부가 2004년 11월5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 호황에 힘입어 뉴질랜드 

정부 세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05년 1분기 재정흑자는 NZ$15억 

7천 만으로 예상보다 NZ$2억 8,900만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참여 인구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고세율 적용자가 늘어난 덕택에 

세금징수가 NZ$1억2,900만 증가하였으며 개인소득세는 7.6%가 증가한 NZ$44억3천만으로 

예상보다 NZ$1억8천만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정부지출액은 예상치보다 NZ$4억7,900만나 적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 지출이 시간적 요소로 인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 재정흑자는 NZ$70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전년도 흑자규모 NZ$74억을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흑자구조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2.   금융통화제도 
 

금융시장 개황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재무관리 및 재정정책은 재무부(Treasury)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경기과열 및 인플레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2004년 6차례, 2005년 1차례 등 

7차에 걸쳐 기준금리(OCR)를 1.75%나 인상한 바 있음 

 

이로 인해 2005년 5월초 현재 뉴질랜드의 공금리(OCR)는6.75%로 OCE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호주에 비해 1%, 미국에 대해서는 4%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 자본의 투자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5대 시중은행이 모두 호주 등 외국계 은행이며 주요 상업은행은 BNZ(Bank of New Zealand), 

ASB Bank, ANZ Banking Corp. Countrywide Bank, National Bank,  Westpac Banking Corp. 등이 

있으며 Hong Kong Bank가 아시아 계 은행으로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 나라  

국민은행이 96년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97년 9월부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Private Savings Bank, Building Society, Merchant Bank, Finance 

Companies 및 Stock and Station Agent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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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제도 

 

뉴질랜드 은행은 Reserve Bank Act 1998에 따라 허가 받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은 registered banks로 중앙은행 지준율 엄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 감사 

등을 받게 됨 

 

뉴질랜드 금융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단행된 바 있으며 이후 

급속히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며 증권시장 규모가 확대와 선물 옵션이 도입되었고 

이자율과 환 위험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음 

 

현재는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금융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금융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은행 업무 시스템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부실여신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기타 신용기관 

 

보험업으로 AMP, AXA(구 National Mutual), Colonial, NZ Insurance, Tower Corporation, 

Prudentials 등등의 보험 회사들과 소규모의 신용 대출 회사들이 있음 

 

증권시장 

 

뉴질랜드 증권시장(NZSE : New Zealand Stock Exchange)은 미국시장 폐장 전, 아시아, 호주 

시장 개장 전에 개장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세계증시와의 동조화 속에 2003년부터는 견실한 성장을 바탕으로 강한 

상승추세를 이어 가고 있음 

 

증권위원회에서 주식 공모, 발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Security Act 1978 에 따라 

표준 상장과 비표준 상장으로 구분되어 거래되고 있음 

 

또한 본 규정에 의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43.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뉴질랜드 산업구조 및 특성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농업, 임업 및 양과 소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고기, 소고기, 양모, 낙농제품 및 가죽 등을 생산, 국내소비 및 

해외수출을 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1970년대 이후에는 사슴, 염소, 타조, 라마 등이 양과 소 이외의 대안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원예작물도 중요한 수출품목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수산업의 증가가 눈에 두드러지고 

있으며 굴, 홍합, 전복, 대형 새우 등을 양식하는 양식업도 유망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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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산업은 수출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보조금이 없이 세계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지난 1995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품 및 수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수출품목의 해외시장 수출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은 농림수산업인 1차 산업이 8.4%, 2차 산업인 

제조업이 17.7%, 그리고 서비스업이 60%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부문 서비스(10.7%) 

및 기타 분야가 차지하고 있음 

 

농업 등 1차 산업 이외에 관광업은 외화획득의 원천으로 GDP의 9.3%를 차지하면서 15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추산업이며 농업(GDP의 6%)과 함께 2대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산업정책 

 

주요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 등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농림부((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로서 1998년 3월1일부로 뉴질랜드 농업부와 임업부가 통합되어 

새로 출범하였으며 주요 임무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 동물, 식물의 

건강과 안전 및 자원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음 

 

이러한 산업구조는 농업 등 1차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 제조업은 적은 인구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 

중공업이나 경공업 등 제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생명공학, 정보 통신, 영화분야 등 환경 

훼손이 적고 자국의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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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거 국민당 시절에 관세 인하 및 조기 철폐 정책 추진에 따라 많은 빈약한 

구조의 제조업체들 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음. Toyota, Ford, Honda, Mazda 등의 

자동차 조립공장도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로 97년 이후 4개 공장이 모두 폐쇄되어 약 2만 

여명의 실직자를 양산하기도 했음. 

 

 

 

 

 

 

 

 

 

 

 

 

 

 

 

 

 

 

주요 산업동향 

 

뉴질랜드 경제는 2001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활력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말까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테러 등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변수 속에서도 제조업과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이 4%를 넘어선 바 있다 

 

성장 동인은 수출부문에서 낙농제품, 육류, 목재 등 주력 수출품목이 10% 이상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내수부문에서는 주택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3년에는 지속되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심화와 

미-이라크 전쟁, SARS확산 및 전기부족으로 인한 가격인상 및 산업생산 차질 속에서도 주택 

및 건설경기 활황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내수경기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해 

외부여건에 상대적으로 강한 내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 초부터 경제는 지난 3년간의 호조 대신 2.5% 내외의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내수부문과 수출 모두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음 

 

중기 산업발전 전망 

 

뉴질랜드의 대표적 경제연구기관인 뉴질랜드 경제연구소(NZEIR)가 지난 3월 16일 발표한 바 

있는 향후 10년에 걸친 장기 경제전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가장 

유망하며 제조, 의류, 어업 등은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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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사는 2009년 이후부터 10년간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로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을 꼽았으며 제조업은 2009년까지 매년 3.3% 정도의 성장을 보이나 인구 증가의 정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이후 5년간은 2.2%, 그리고 그 5년 뒤에는 1.7%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음 

 

15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는 집중적인 기술발전의 덕택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고 문화 

레저 및 보건산업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임업은 산림의 목재 축적량이 늘어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원료의 지속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낮은 성장이 예상되며, 숙박업과 요식업, 소매업, 차량 수리 등을 포함한 유통부문은 

관광산업 과 소비 증가로 평균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음 

 

반면 섬유 및 의류업은 가격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2009년까지 1% 미만의 낮은 성장, 

어업 부문은 2009년까지는 2004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어획량 

정체로 매년 1% 미만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현재 고속 성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건설업은 2009년까지 현상을 유지하고 2010년 이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뉴질랜드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목축업과 

음식료업, 담배 제조업 등은 2009년까지 매년 2.5%, 그리고 이후에도 1.5%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참고사항(뉴질랜드 농업보조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5년 6월22일 발표한 회원국 농업정책 관찰.평가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가 2004년 US$2,795억에 달해 2003년의 US$2,567억보다 9%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보조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생산자 보조상당치(PSE)는 2002∼2004년간 평균 30% 

수준을 나타내 1986∼1988년의 37%보다는 다소 감소했는데 국가별로는 뉴질랜드와 호주 

등은 PSE가 3.0∼4.0%로 극히 낮아 일본(56%), 한국(63%) 등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음 

특히 스위스와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는 이보다 더욱 높은 70%선에 근접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의 농업부문에서 보조금과 수입관세를 대폭 

축소하라는 수출국들의 압력을 받고 있음 

 

 

44.   주요산업동향/광물 및 에너지산업 
 

빈약한 광물자원 매장량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인구 대비 넓은 국토와 전국토의 54%가 초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은 풍부하지 못한 편이며 유용한 자원으로는 석탄, 원유 및 

가스를 들 수 있으며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골재 등이 일부 채굴되고 있음 

 

석탄은 채굴가능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최대의 동력자원이며 30%가 남섬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석유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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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액화가스, 합성석유, 원유 생산량은 뉴질랜드 소요량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으며 

원유는 사우디 아라비아, UAE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어 북섬 왕가레이(Wangarei)에 있는 

유일한 정유 공장 마르스덴 포인트(Marsden Point)에서 정제하여 사용하며 일부는 해외 

수입 제품을 이용하고 있음 

 

천연가스는 Taranaki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대의 탄화수소 자원이나 북섬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생산량의 절반이 합성석유 같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고 4분의 1은 전력 

발전에 나머지는 상업 및 주거지역에 공급되고 있음 

 

에너지 정책 및 현안 

 

개혁 및 개방화 정책의 시행으로 모든 부문의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정부의 규제나 

간섭은 필요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데 대상은 자연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는 전기 가스 송배전 

및 환경영향평가와 에너지 효율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 등을 들 수 있음 

 

특이한 사항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원관리법(Th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을 통해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주요 현안으로는 매년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생산의 확대문제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배출가스 규제로서 뉴질랜드는 교토협약 체결국으로 2008-2012년간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되는 입장임 

 

에너지 산업 

 

뉴질랜드 에너지 산업은 뉴질랜드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8천명의 고용인력으로 총 

고용의 5%를 차지하고 있음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에너지 자급율이 70%에 달하고 있고 

주요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보면 석유 48%, 전기 27%, 석탄 7%, 가스 8% 등이며 풍력 및 

지열 등 나머지 재생 에너지가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음 

 

전력생산은 과거 수력발전이 전력공급의 80%이상을 차지한 바 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5년 

현재 69%이며 화력발전(22%), 지열 발전(7%)과 기타(2%)로 구성되어 있고 수력발전은 

지형구조상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남섬에 집중되어 80여 개의 댐이 있으며 북섬에는 

중부지역의 타우포와 와이카토 강에 편중되어 있음 

 

연간 발전량은 39,310 기가 와트이며 에너지 공급원은 석유(46%), 전기(26%), 고체연료 

(15%), 가스(10%), 지열(3%)임 

 

전력사용은 인구의 3/4이 집중되어 있고 산업 밀집지대인 북섬에서 많으며 남섬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공급 받고 있으며 발전소는 수력발전 30개 지역에 

124개 있으며 화력발전소는 9개 지역에 45개소가 있음 

 

가장 큰 수력 발전소는 남섬의 MANAPOURI발전소로 600MW급으로 연간 3,887백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섬 중부의 지열발전소는 타우포,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하며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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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사용하는데 1958년 건설된 와이라케이 발전소와 1989년 건설된 OKAIE지역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건설되었음 

 

석유는 타라나키에서 생산되며 전체 소비량의 46%를 자급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마우이 

유전을(82%) 비롯한 6곳에서 생산되어 가정용, 석유화학공장,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되며, 

일부 수출도 하고 있는데 NEW PLYMOUTH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있음 

 

금의 생산량은 연간 12톤(US$25억)이며 해밀턴(5387kg), 더니든(4587kg) 및 그레이머스 

(2157kg) 세 곳에서 생산되고 있고 은은 해밀턴에서 전량 생산되며 년간 27톤($780만)이 

생산되며 기타 석탄, 알루미늄 등도 생산됨 

 

뉴질랜드 정부는 에너지난에 대처하고 고갈이 예상되는 Maui이 유전을 대체할 새로운 유전 

개 발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중반부터 뉴질랜드 최대 에너지 회사 Contact 

Energy와 정부기업인 Mighty River Power가 공동으로 NZ$80백만을 투입, 시추 및 개발작업 

에 착수할 계획이며 일부 사업은 추진을 시작하였음 

 

< 주요 유전 매장량, 생산량 > 

 

유전명 원유매장량 연간 생산량 천연가스매장량 생산량 

Maui 유전 34.91Mm3 2.4Mm3 103,012Mm3 3,778Mm3 

Kapuni유전 9.76Mm3 0.18Mm3 33,618Mm3 900Mm3 

McKee유전 8.23Mm3 0.29Mm3 4,531Mm3 221Mm3 

Waihapa유전 3.64Mm3 0.10Mm3 755Mm3 14Mm3 

Kupe유전 2.59Mm3 - 7,476Mm3 - 

  (Kupe유전은 새유전으로 97년부터 가동)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강수량에 따라 전력생산이 불균형을 이루기도 하며 남섬의 

수력생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2003년 들어서도 정부는 10%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 바 있으며 2003년 4월에는 전기료를 인상, 일반 가정은 물론 

산업계에 큰 파 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전력부족사태로 인해 2004년 

초부터 전력회사들은 잇 따라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여 민간은 물론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외에 에너지 산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광업 및 채굴업은 화력발전과 제조업에 

이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2002년에 산업생산이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가 크지 않고 생산량도 많지 않아 비중은 크지 않음 

 

< 주요 에너지 산업동향 > 

  

2003 2004 
Commodity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Diesel Refined (천톤) 439 410 339 446 418 

Petrol Refined (천톤) 84 84 74 76 79 

Gas Production (terajoules) 36,980 40,421 41,404 44,850 42,312 

Crude Petroleum (천톤) 176 191 202 22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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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ies of Diesel (천톤) 561 573 559 554 565 

Deliveries of Premium Petrol(천톤) 135 149 143 141 128 

Deliveries of Regular Petrol(천톤) 477 467 449 453 475 

Total Deliveries of Petrol(천톤) 612 616 593 594 602 

Geothermal Energy Production 17,495 17,282 18,622 19,359 18,699 

Electricity Generation (GWh) 9,365 9,280 9,910 10,755 9,421 

자료원 : Statistics New Zealand 

 

< 주요 에너지 산업 생산동향(증감율) > 

 

2003 2004 
Commodity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Diesel Refined (천톤) -6.1 -15.9 -25.5 0 -4.7 

Petrol Refined (천톤) 5.7 -6.6 -5.5 -7.9 -5.4 

Gas Production (terajoules) -34.2 -18.3 -14.7 -14.8 14.4 

Crude Petroleum (천톤) -33.8 -21.7 -11.6 -5.6 19.1 

Deliveries of Diesel (천톤) 1.6 3.4 1.0 5.1 0.7 

Deliveries of Premium Petrol (천톤) 2.8 17.4 15.7 13.9 -5.9 

Deliveries of Regular Petrol (천톤) 2.2 3.0 1.6 2.2 -0.4 

Total Deliveries of Petrol (천톤) 2.3 6.1 4.7 4.7 -1.6 

Geothermal Energy Production -6.1 -4.5 2.8 3.2 6.9 

Electricity Generation (GWh) 1.3 6.6 9.7 5.5 0.6 

자료원: Statistics New Zealand 

 

 

45.   주요산업동향/교통,관광업 
 

교통(운수)업 개요 

 

운송 부문은 뉴질랜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이는 뉴질랜드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구불구불한 지형과 널리 분포된 인구 및 총 길이가 2,011km이나 되는 

남북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함 

 

교통은 산업혈맥의 효율적인 구축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으며 주요 

교역국들과의 교역을 원활하게 지탱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항구와 공항으로 

연결되는 약 93,000 킬로미터의 통합 도로망과 4,200 킬로미터의 철로가 건설되어 있음 

 

많은 초기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관계로 대부분 정부 기관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었으나 85년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을 위한 법적 제재들이 사라지면 

서 이제는 거의 민영화되었음 

 

항공부문에서도 1983년 이후 효율적인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86년 

뉴질랜드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법규가 사라져 뉴질랜드의 주요 3개 

공항과 지방 공항들은 유한책임회사로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1998년에는 

오클랜드, 웰링턴 국제 공항과 지방 공항의 민영화가 단행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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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운항 서비스는 뉴질랜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부터 다른 항공사와의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85년 이후 

뉴질랜드 정책은 양자간 항공 서비스 협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많은 

나라들과 운항협정을 맺고 있음 

 

철도 

 

뉴질랜드의 철도 시스템은 인구 밀집지역과 3개의 inter-island rail ferry를 연결하고 

있으며 90년 10월까지 정부기관인 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다른 민영기업과 더불어 국내 택배 서비스와 승객운송 서비스를 같이 했음. 1993년 9월 

핵심 사업 은 뉴질랜드 컨소시엄과 해외에 매각되었고 현재 Tranz Rail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음. 

 

선박 

 

뉴질랜드 대외교역의 약 90퍼센트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상당량이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음. 뉴질랜드는 항만개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항만기술 도입을 통해 각종 비 용을 낮추어왔으며 1998년 5월의 개혁으로 거의 60퍼센트 의 

노동력을 감축시킨 바도 있음 

 

이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선박의 하역 시간도 반으로 줄었으며, 뉴질랜드 수출업자들은 

낮아진 화물 운임율을 가지고 협상하여 1994년 11월 정부는 1995년 2월부터 외국 선박의 

뉴질랜드 연안에서의 무역을 허가 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수송비용을 감소시키고 제조업과 

농업 제품의 해안 수송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민간 항공 

 

뉴질랜드는 1인당 항공기 및 파일럿의 보유비율이 아주 높은 국가중의 하나임. 대형 

항공기는 국제 및 국내의 화물과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같은 경비행기들은 

농업, 관광 등에 활용되고 있음 

 

AIR NEW ZEALAND를 포함한 총 29개의 국제항공사가 화물과 승객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주요 지역을 운항하고 있으며 

Hamilton, Palmerston North, Queenstown and Dunedin등은 타즈만 해의 횡단에 필요한 

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음 

 

많은 수의 국내선은 31개의 공항과 aerodrome에서 출발하며 몇 개의 소규모 항공사가 있는 

반면 AIR NEW ZEALAND와 QANTAS는 가장 많은 국내 운행 편수를 가진 항공사임 

 

2001년 9.11사태로 인해 Air New Zealand는 큰 재정위기를 맞게 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8억8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82%를 매각하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항공사의 누적적자 심화와 국영 항공사로서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주식시장 상장 및 2003년6월 1억 5 천만 달러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재차 국유화를 단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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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 관광산업은 뉴질랜드 최대의 외화 획득의 

원천 이자 주요 성장산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야외 레포츠 등이 뉴질랜드를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음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도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접한 호주에서는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 및 일본이 그뒤를 잇고 있음 

 

아시아 관광객은 1997년과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전에도 계속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중 국,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및 대만의 관광객 수는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 관광객은 이미 1997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지 오래되었으며 한국의 

방문객도 연간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지역중의 하나임 

 

2003년 들어 미-이라크 전쟁과 SARS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잠시 주춤 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 들어서도 연간 15%대의 관광객 증가로 산업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음 

 

< 연도별 지역별 관광객 방문 현황 > 

                                                                         (단위:명) 

구분 2003 2004 증감률 

대양주 735,588 840,033 14.2 

Australia  638,354 743,388 16.5 

Cook Islands  7,932 8,554 7.8 

Fiji  15,863 15,488 -2.4 

French Polynesia  17,062 17,695 3.7 

New Caledonia  8,475 9,701 14.5 

Samoa  13,672 15,124 10.6 

Tonga  10,074 10,079 0.0 

    

아시아 545,538 490,179 -10.1 

China, PR  79,766 64,402 -19.3 

Hong Kong  26,658 27,158 1.9 

India  16,956 14,639 -13.7 

Indonesia  8,227 8,821 7.2 

Japan  172,716 150,215 -13.0 

Korea  115,317 114,101 -1.1 

Malaysia  22,490 23,775 5.7 

Philippines  4,991 4,554 -8.8 

Singapore  33,752 32,88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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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34,800 24,889 -28.5 

Thailand  24,315 18,474 -24.0 

    

유럽 426,808 467,984 9.6 

Austria  5,074 5,213 2.7 

Belgium  4,059 4,100 1.0 

Czech Republic  2,643 3,581 35.5 

Denmark  8,393 9,237 10.1 

France  14,087 15,073 7.0 

Germany  50,441 54,906 8.9 

Ireland  14,290 15,874 11.1 

Italy  9,219 6,770 -26.6 

Netherlands  27,085 26,065 -3.8 

Norway  4,225 4,175 -1.2 

Spain  5,252 5,411 3.0 

Sweden  12,966 12,390 -4.4 

Switzerland  16,111 15,229 -5.5 

United Kingdom  240,029 276,372 15.1 

    

미주 260,821 264,792 1.5 

Brazil  5,495 5,526 0.6 

Canada  39,670 39,609 -0.2 

United States 205,796 209,516 1.8 

    

기타 92,377 98,311 6.4 

Israel  6,962 6,470 -7.1 

South Africa  15,481 16,296 5.3 

    

총계 2,062,423 2,163,427 4.9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3월말 기준 

 

 

46.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뉴질랜드의 낙농업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빈약한 반면 낙농업의 산업비중이 가장 높으며 동 부문은 GDP의 7%,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뉴질랜드 유제품의 98%는 협동조합인 폰테라(Fonterra) 

를 통해 판매 및 수출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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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합은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의 가장 큰 2개의 유가공 업체와 뉴질랜드 낙농청 

(New Zealand Dairy Board)의 합병으로 설립된 강력한 카르텔로 세계 5위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 주요 제품 및 원료의 경우 동 기관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상황임 

 

주요 낙농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하고 있음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은 매출이나 가공되는 우유의 양에서 세계 10 

위권 안에 드는 유가공 업체이며 우유의 경우 내수시장은 생산된 우유의 약 4%에 불과하며 

나 머지 유제품은 전량 수출되며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비중은 전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이 막강함 

 

뉴질랜드의 우유생산량은 연간 11억kg이상이며 젖소는 320만 마리로 지난 10년 동안 두 배 

나 증가했으며 만 사천개의 낙농 농가의 평균 젖소 보유는 240마리에 이르고 있음 

 

뉴질랜드가 생산한 우유의 약 98%는 폰테라 조합에서 취급되며 나머지는 Westland Dairy 와 

Tatua Foods가 차지하고 있음. 폰테라는 세계 120개국에 2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뉴질 

랜드 GDP의 7%에 달하는 140억 달러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음 

 

이 외에 염소 젖, 아이스크림, 치즈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수출업자들도 있으며 

치즈는 분유, 버터제품의 뒤를 잇는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3위 제품으로 생산량의 90%가 

수출되고 있음 

 

Kapiti Cheeses 주식회사는 소규모 특산품 치즈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200 개의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북섬 남부에 위치한 공장에서 우유, 염소, 

양젖으로 만든 치즈와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고 치즈 대부분은 채식주의자와 Halal 

인증을 받은 제품 들임 

 

유가공업계는 부수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뉴질랜드를 유명한 아이스크림 시장의 

본고장으로 성장시켰으며 오클랜드의 팁톱(TipTop) 아이스크림 회사는 자사가 개발한 

멤피스 멜트 다운 아이스크림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독특한 액화 질소 공정은 

가운데가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두 겹의 초콜릿 껍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음 

 

염소 젖 또한 뉴질랜드의 수출 상품으로 인기가 있는데 북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해밀턴 소재 Dairy Goat Co-Operation 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용 염소 가공유를 

생산하고 있고 5년 전 7백만 불에서 4천만 불로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대만을 중심으로 남미 및 중동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용 분유를 

개발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농목업 및 원예산업  

 

국토의 52%가 목초지로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 등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바 탕으로 농업과 목축업, 원예산업이 발달해 왔으며 이들 부문은 뉴질랜드 경제 특히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세계 비지니스 정보
 

 
뉴질랜드 - 69

 

최근 사슴, 염소, 타조 등 새로운 가축사육이 도입되고는 있으나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육류와 각종 낙농제품 생산을 위한 양과 소 위주의 축산업이 주류를 이루었음  

 

1970년부터 원예농업도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뉴질랜드 농축산업의 강점 

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뉴질랜드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는 자국의 농축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GATT Uruguay Round Agriculture Agreement) 가 

이행 되면서 농업보조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세계시장을 향한 진입 

장벽 해소 라며 반기고 있을 정도임 

 

농업과 원예업은 GDP의 약 7%를, 낙농업은 GDP의 3%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비중이 15% 와 

20% 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낙농 제품은 사육하는 가축 수에 영향을 받은 가운데 

젖소 는 1990년 6월 340만 마리에서 2003년 초 현재는 470만 마리로 증가했음 

 

이외에 사슴 수는 1990년 중반140만 마리에서 2001년 6월에 260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육우는 95 년 6월 520만 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5백만 마리로, 양은 1980년대 후반 

6500만 마리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여 Meat and Wool Innovation Economic 

Servic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3년 11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한 31.9백만으로 

조사되었음 

 

농림부는2001-2005년 전망(outlook)에 대한 보고서에서, 육류와 낙농제품 수출은 증가하고 

양모 제품의 수출은 약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으나 2003년에 SARS와 미국-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양모 수요가 10%가량 감소한데다 관광 및 외식산업의 후퇴 

등으로 육류 소비도 감소하여 뉴질랜드 주력품목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으나 

2004년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고 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또한 지난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수출경쟁력을 잃고 있어 농민 

들 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정도 이며 13분기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산물 수출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키위과일의 수출감소와 더불어 금년 들어 원예 

작물 과 사과 등 여타 제품들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뉴질랜드의 수출 농작물은 

밀,보리, 콩,옥수수,oat, nashi pears, berryfruit, 화훼, 양파와 야채 등이 망라되어 

농가소득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수출통제품목(Producer Board Reform) 

 

뉴질랜드에서 낙농품(dairy) 및 사과와 배 그리고 키위 등 3가지 품목의 수출은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창출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유지 등을 위해 지금까지 관련품목의 생산자 

위원회 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 왔음 

 

아래의 표는 명시된 연도의 주요 농산물의 판매량과 2001년 판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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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생산현황 > 

 

지역 양(Sheep) 젖소(Dairy 

Cattle) 

고기소(Bee

f Cattle) 

사슴(Deer) 

Northland             494 399 452 17

Auckland              325 142 166 23

Waikato               2,457 1,686 651 144

Bay of Plenty         409 321 117 68

Gisborne              1,848 ..S 342 38

Hawke's Bay           4,306 92 613 147

Taranaki              687 665 123 7

Manawatu-Wanganui 6,264 381 644 138

Wellington            1,943 95 174 27

Total North Island 18,734 3,787 3,281 610

Tasman                342 71 46 32

Nelson 14 N/A 4 1

Marlborough           675 27 67 21

West Coast            82 141 31 44

Canterbury            7,528 600 532 453

Otago                 5,841 174 261 206

Southland             5,982 351 217 393

Chatham Islands N/A N/A N/A N/A

Total South Island 20,520 1,367 1,167 1,149

Total New Zealand 39,255 5,154 4,448 1,759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임업 

 

국토의 약 30%(810만Ha)의 광활한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중 

640만Ha는 천연림, 170만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목재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은 현재 목재수입의 60%이상을 뉴질랜드산 소나무(뉴송)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를 

미국과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47.   주요산업동향/정보통신산업 
 

산업개요 

 

뉴질랜드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출시에 이르기까지 저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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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산업전반이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 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사업 협력 능력을 겸비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 통신 Gateway를 지원하는 대용량 광 통신망과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어 투자를 위한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으며 지난 89년에 처음으로 통신시장을 

개방하였고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여 국영 Telecom New Zealand(한국 KT에 해당)이 1990년 

8월에 민영화되었고 이후 유무선 통신업은 기업간 치열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통신서비스는 메이저인Telecom New Zealand를 비롯하여 TelstraClear, Walker 

Wireless, Ihung 등이 한정된 시장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거대 

공룡인 Telecom New Zealand와 경쟁하기 위해 다른 통신 업체들은 통신망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2003년6월20일 Telecom New Zealand는 미국의 Lucent Technologies와 CDMA 

무선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5년간 Lucent의 

Worldwide 서비스 조직(Lucent Worldwide Services)을 통해 027 CDMA 무선망 설 계는 물론 

구축, 유지 보수 등 네트워크 관리 총괄책임을 맡겨 경쟁사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음  

 

한편 민영화 이후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 현재 16개의 통신서비스업체가 국내외 

통신사업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은 Telecom New Zealand 와 Vodafone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TelstraClear와 Telecom New Zealand, Vodafone 및 Econet등이 차세대 

서비스 업체로 선정된 바 있음 

 

뉴질랜드 인터넷 사용료는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비용인하와 함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OECD국가 중에서도 인구대비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와 인구 백만 명당 secure server 보유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시장규모 및 동향 

 

뉴질랜드 통계청 (Statistics New Zealand)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IT 백서(Information 

Technology Survey)에 따르면 2004년도 뉴질랜드 IT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규모(통신서비스 

제외)는 총 NZ$70억(US$49억)으로 나타났음 

 

뉴질랜드 IT산업은 통신 서비스가 42.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소프트웨어와 

개인용 PC 시장 순으로 비중이 크며 주요 부문별 시장규모 및 점유율 비중은 다음과 같음 

 

2004년 부문별 IT 판매의 주요 특징은 시장포화 속에 전체적인 판매규모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판매만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뉴질랜드의 부문별 IT시장 규모 > 

(단위 : NZ$백만, %)  

구분 2002 2003 2004 

개인용 컴퓨터 1,035.0 1,034.6 1,056.5 

업무용 컴퓨터 550.0 539.5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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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기기 1,068.9 1,190.3 1,213.4 

통신용 하드웨어 1,128.3 878.5 783.6 

소프트웨어 822.3 842.3 963.5 

컴퓨터 서비스 2,400.0 2,367.0 2,401.1 

교육훈련 N/A 123.0 91.4 

소계(통신서비스 제외) 7,054.8 6,975.3 7,015.3 

통신서비스 N/A 5,257.8 5,256.1 

총계 N/A.. 12,233.1 12,271.4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특히 통신용 하드웨어의 판매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통신 시장과 IT 

산업의 미래는 성숙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부의 예산확충 등 공공부문의 프로젝트 

활성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또한 뉴질랜드의 IT산업은 기업은 물론 가정과 학교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점진적인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나 적은 인구규모와 높은 PC 보급률로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큰 폭의 수요증가보다는 IT 수요증가와 대체수요에 따른 완만한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은 Telecom New Zealand와 영국계 Vodafone이 양분하고 있으며 최근 

Vodafone이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여 250만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경쟁사이자 통신공룡인 Telecom New Zealand를 앞서기 시장하였음 

 

 

48.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인 뉴질랜드 지적재산권 

등록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함 

 

뉴질랜드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그리고 

의장권(design) 등 3가지이며 관련법률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을 비롯,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및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등이 있음 

 

뉴질랜드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련법률에 의한 법적 

구제가 우선인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 및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에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물론 제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NZ$150,000(US$105,000) 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도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이들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과 의장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뉴질랜드 세관에 이들 제품의 반입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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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1953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존속 기간은 제출일로부터16년(5년 또는 

10년 연장 가능) 이며 출원 공고는 3개월임 

 

상표권 

 

1953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된 상표법은 서비스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5년 동안 

상표 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의장권 

 

1953년 제정되어 80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등록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15년 (5년씩 2회 연장 가능) 존속이 가능함 

 

 

49.   소비자보호 
 

수준 높은 소비자 보호의식 

 

일상생활이나 상거래에서 선진사회의 제반 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정 신이 투철하고 관행도 올바로 정착 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큰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고 일부 분쟁이나 Recall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권익 침해는 그다지 문제될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지 않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 

 

현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법(The Fair Trading 

Act 1986), 재화판매법(Sale of Goods Act 1908), The layby Sales Act 1971와 소비자 보증법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식이나 수준은 매우 높음 

 

또 PL법(Product Liability Act)도 별도로 입법화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을 

통해 제조업체, 무역업체, 용역 제공자 및 소비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제도화 단계로의 도약 기대 

 

인구가 적고 농업과 임업 및 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선진 산업국가와는 

달리 소비자 보호제도가 전문화되어 있거나 정착되지는 않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입법 및 제도화 그리고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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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입관리제도 
 

공산품 수입 무관세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임업 그리고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공산품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협정체결에 따른 특혜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호주, 싱가포르, 태국 및 관세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외의 국가에게는 불리한 

관세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이외에도 저개발국 및 태평양 연안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부여 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GSP) 제도를 통해 일반 

관세율보다 약간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무역자유화 지속 추진 

 

이전 집권당인 국민당 정부 시절에는 자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가 국민들의 복리와 경제적 후생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관세율을 2016 

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무역자유화 조치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코자 하였음 

 

그러나 99년 12월 집권한 현재의 노동당 정부는 수입관세 인하 및 철폐가 자국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률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2005년까지 수입관세를 

2000년4월 수준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02년7월 총선에서 재집권함에 따라 동 

정책은 큰 변화가 없으며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통관절차 시행 

 

국민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엄격한 검역 및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육류 및 식물 

제품 등에 대해 서는 사전 수입허가 및 엄격한 통제, 사후관리 등 질병 및 기생충에 대해서 

박멸 및 봉쇄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특히 2003년 상반기 SARS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여행객 수하물 및 수입화물에 대한 검역을 

더 욱 강화한 바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장개방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규제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취약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해 고율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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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세제도 
 

대부분 무관세 수입 

 

뉴질랜드 산업은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이들 분야로 인해 

자유무역을 지향 하고 있으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입금지품목 예를 들어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등을 제외하고 

수입이 자유롭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공산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10-20%대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자유 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호주와 싱가포르 및 관세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저개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GSP)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 등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폭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함 

 

수입품의 관세평가는 GATT의 관세 평가 규칙(Customs Valuation Code)에 따라 수입제품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음.  

 

추가 관세인하계획  

 

뉴질랜드는 오는 2006년부터 의류와 신발, 직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관세 인하계획을 발표하였음(2003년10월1일) 

관세율은 지난 1999년 이후 6년간 동결된 바 있으나 이번 관세인하 계획(tariff policy for 

post 2005)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7‾19% 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의류, 

신발 및 카펫 등에 대한 수입세율은 2006 년 7월 1일부터 인하되게 되며 2009년 7월 

1일부터 10%로 인하될 예정임 

 

그 밖의 수입관세 부과대상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도 2008년 7월까지는 5%로 인하되며 2009 

년까지도 인하된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의류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별관세율은 2005년 7 

월 1일부터 종가세로 환원되게 됨 

 

< 수입관세 인하계획 > 

 

관세인하계획 
현행관세율 

2006.7.1 2007.7.1 2008.7.1 2009.7.1 

17-19 17 15 12.5 10 

10-12.5 10 7.5 5 5 

5-7.5 5-7.5 5-7.5 5 5 

자료원: 뉴질랜드 정부(www.beehive.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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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과 최근에 변경된 세율(2003년 상반기 주세율 인상 등)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음 

 

 

52.   통관절차 
 

일반 절차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절차를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물품의 반출 

이전에 관세, GST (부가가치세 12.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물품 인도증(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며, 평균 

검사비율은 7.5‾10% 수준이며 주로 파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샘플통관 

 

무관세 통관은 가격기준으로 NZ$1,000까지만 허용되므로 비록 전시회 출품용 혹은 상담용 

샘플도 송장가격으로 NZ$1,000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2002년 7월 전북 시개단 방문 때 모 업체의 샘플(모조 장신구) 통관이 이러한 문제로 

오클랜드 세관에서 통관지연 사태가 발생한 바 있고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7%의 관세와 

12.5% 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따라서 간단한 샘플인 경우 송장가격을 NZ$1,000미만으로 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발생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가격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 된 ATA carnets(임시 통관 요청 서류)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시반입을 허용하는 동 서류는 보통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서류를 

첨부 하는 경우 해당제품 송장가격이 NZ$1,000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관세 및 부가세의 부과 

없이 재반출 조건으로 바로 통관됨을 적극 활용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공공기관의 행사(무역관 주관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경우 는 해당 기관의 공문도 샘플통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2003년8월 부산 시개단의 경우 샘플통관과 관련, 세관 검사에서 무역관 행사안내 및 바이어 

상담참가 요청공문을 제시, 샘플통관이 바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http://www.customs.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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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통구조 
 

수입제품의 유통구조는 수입허가 제도를 실시하여 수입업체가 한정되어 있던 때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문 수입상 -> 중간 도매상 -> 소매상 ->최종 

소비자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다른 하나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 지고 수입 자유화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도매 또는 

소매상이 직접 수입을 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유통구조가 점차 단순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수요업체는 물론 현지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중간 유통업체 대신 직접 상대국 제조업체를 

접촉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직접 수입에는 한계가 

있어 아 직도 전문 수입상의 역할은 큼 

 

최근 들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고 수입 제품간의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대규모 수입상들이 일반 소비재를 직접 수입, 자신이 경영하는 대규모 직판장에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홈쇼핑은 적은 인구규모와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인해 별로 

인기가 없으며 (2004년 11월 현재 호주계열 홈쇼핑 2개만 존재) 한국 업체들도 인터넷 

상거래를 추 진중이나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음 

 

비교적 수요가 큰 산업용 원자재, 부품 및 설비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수요 

업체 들이 수출상의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 점에 착안, 여러 곳에서 주문을 받아 

수입한 후 다시 최종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수입 에이전트도 증가 추세임 

 

o 유통구조 예시 

 

< 국내 제조상품의 기본 유통구조 > 

 

제조업체(30%)----> 중간도매상(30%)----> 소매상(35%)----> 최종 소비자 

제조업체(50%)----> 소매상(30%) ----> 최종 소비자 

 

 < 수입상품의 기본 유통구조 > 

 

수입상(20%)----> 중간도매상(30%)----> 소매상(30%)----> 최종 소비자 

수입상(50%)----> 소매상(30%)----> 최종 소비자 

 

* (   )안은 단계별 평균 유통 마진율임 

 

도매업 및 소매업 현황 

 

도매업과 소매업은 97년부터 시작된 국내경기 침체 및 높은 이자율 등에 따른 소비수요의 

위 축과 주요 유통망 간의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이윤율 하락 및 판매량 정체 등 

부진을 보인 바 있으며 소매업은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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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고전을 거듭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대 상업도시인 Auckland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 바 있음 

그러나 2002년부터 다시 아시아 이민자의 급증과 주택가격의 상승 그리고 경제의 호전에 

따른 소비활황 등에 힘입어 도 소매업은 큰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04년 성장도 2.8%에 

이른 바 있음 

 

< 도매업체수 및 고용현황 > 

 

구분 0-5 명 6-9 명 10-19 명 20-49 명 50-99 명 100+ 총계 

업체수 12,918 1,532 1,103 585 121 88 16,347 

고용(Full-Time) 18,890 9,540 13,250 16,040 7,370 25,180 90,270 

고용(Part-time) 8,520 2,170 2,130 2,670 1,160 3,490 20,12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2004년11월말 

 

< 소매업체수 및 고용현황 > 

 

구분 0-5 명 6-9 명 10-19 명 20-49 명 50-99 명 100+ 총계 

업체수 27,284 3,734 1,823 559 171 150 33,721 

고용(Full-Time) 47,070 20,010 18,390 13,030 8,730 35,130 142,350

고용(Part-time) 24,160 11,020 9,210 6,280 5,960 41,760 98,38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2004년11월말 

 

 

54.   국제입찰제도 
 

입찰 기관 및 조달방식 

 

뉴질랜드 정부구매 입찰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나 소모성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조달청과 유사한 GSB Supplycorp Ltd(Government Stores Board 

Supplycorp)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공고로 입찰계획 등을 발표하므로 입찰정보 

수집에는 어려움이 없음 

 

국방부의 육군, 해군, 공군과 자원 보호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소요물품을 자체 

입찰방식으로 조달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City Council 또는 District Council의 

관련부서를 통해 물품 조달을 위한 입찰업무를 자체 수행하고 있음 

 

88년까지는 한국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GSB가 정부조달 업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해왔으나 

89년부터 민간 업체인 SupplyCorp에 정부조달업무가 이양되었으며 조달기관 명칭도 GSB 

upplycorp로 변경됨 

 

결론적으로 개별 정부기관이 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수 구매(예컨대 국방부의 해군함 

정부 조달, 건설부의 건설입찰 구매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모품 구매는 GSP 

Supplycor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구매대상 물품은 연료(fuel)를 비롯하여 

문구류, 타이어, 배터리, 가구, 배수 관련 용품 (Plumbing) 등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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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 Supplycorp를 통해 구매되는 제품은 통상 소매가격의 20-50%를 할인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고 GSB Supplycorp는 구매 수치를 공식 통계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관에서 담당자 (Mr. Stuart Duncan)을 직접 접촉,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간 구매 규모는 

NZ$300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입찰 제도 

 

정부 조달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참가할 수 있어 별도의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참 여를 제 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찰참가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실제 입찰과 정에서 내국민 및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은 우선권이나 시혜 

등이 있어 현지 에이전트의 활용여부에 좌우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독자적인 참여에는 

어려움이 많고 낙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현재까지 한국기업이 뉴질랜드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한 경험은 없으며 대부분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정부조달이 대외개방 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심사과정에서 국산품을 

우선 조달하는 관행이 지배적인 상황임 

 

실제로 한국산 금호 타이어 현지 에이전트인 C.C.Mcphail Ltd는 정부의 타이어 구매수요가 

많은 점 을 감안하여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정부의 자국제품 구매 관행에 밀려 시간 및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정도임 

 

입찰전략 

 

뉴질랜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분야에서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제조업이 존 재하고 있고, 전체적인 조달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정부구매에 이러한 

국산제품 구매관행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파악됨 

 

특히 국내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입찰 에이전트를 선정하거나 벤더로 등록하는 

것도 구매 규모 및 구매를 통한 이윤획득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산제품의 뉴질랜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에이전트들을 활용하여 

이들이 입찰 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이 비용절감 및 실제 효과면에서 바람직함 

 

위의 예에서와 같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입찰 참여도 곧 바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시도할 경우 참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현지 

에이전트와 관계 있는 국내 업체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무역관에서도 현지 입찰 정보를 제공, 한국에 거주하는 업체(IDEA Vision)가 실제로 

무역관을 통해서 현지 입찰에 2회 참여한 적이 있으나 두 번 모두 현지업체에 낙찰되었다는 

통보를 접수한 바 있는데 불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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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환관리제도 
 

변동환율제도 운영 

 

뉴질랜드는 85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으나 이후 외환시장의 외환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방식의 변동 환율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외환시장도 완전히 

개방하여 현재는 외환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음 

 

그러나 지난 2-3년간 계속되어온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기조로 인해 2004년부터는 중앙 

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직접 개입한 사례는 

없음 

외환관리기구는 중앙은행(Reserves Bank of New Zealand) 이며 외환시장에서 정부의 소요 

외환을 조달하고 있음 

 

은행 리스크와 관련, S&P는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국가 경제 리스크 수준을 은행 

시스템에 있어 경제 리스크로 정의하고 있는데 2002년11월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태 

지역에서 뉴질랜드는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로 발표된 바 있음 

 

이어 홍콩, 일본, 한국 및 대만 은행의 순서였으며 베트남 등 여타 국가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류될 정도로 안정된 국가로서 2003년 8월18일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영국의 

피치 (Fitch)사는 뉴질랜드의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AA+로 한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는 조정사유에 대해 뉴질랜드가 국제 상품가격의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 지난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지속적인 

공공 부문 개혁과 민간 부문 투명성 및 효율적인 외채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높은 저항력을 갖춘 점을 조정배경으로 밝힌 바 있음 

 

외환시장 개입을 천명한 새로운 외환제도 전환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RBNZ: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은 2004년3월 17일 필요할 경우 중앙 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외환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지난 1985년 자유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한 이후 한번도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는 

중앙은행 의 외환시장 개입은 중대한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3년 20% 절상에 

이어 2004 년에도 가파른 절상추세를 이어오던 뉴질랜드 달러화도 외환정책의 변화와 함께 

강세가 일시 둔화된 바 있음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는 미국 달러화 약세와 함께 초강세를 지속해 2004년12월에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NZ$1=US$0.72 에 달한 바 있으며 2005년 들어서도 연초에 잠시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추세임 

Alan Bollard 중앙은행 총재는 정책자료 발표를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뉴질랜드 달러화가 예외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외환을 사서 뉴질랜드 달러화의 절상을 막겠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것임을 밝혔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개입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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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협소한 시장규모 

 

취약한 제조업으로 인해 소비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인구가 4백만 명에 불과하고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남섬과 북섬에 흩어져 있어 수입수요가 

크지 않으며 마케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경제구조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1차 산품 위주로 되어 있으며 무역의존도는 50% 

이상으로 높으며, 자유 무역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협상 시에도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수입자유화율이 높음 

 

2004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US$22,000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나 미국 달러의 약세로 

인해 초래된 수치인데다 80% 이상 가계의 연간 소득이 NZ$38,000(약 2,700만원) 이하이며 

최고 39%에 이르고 있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임 

 

영업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폐지되며 

광범위한 중저가 제품시장 일부 고가 유명 브랜드 제품시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산품들이 무관세나 저율 관세의 영향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함 

 

전통적으로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왔으나 최근 미국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저가품 시장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음 

 

시장특성 

 

인구와 시장규모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 소액주문이 주종을 이루며, 주문량이 

적은 반면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주문회수가 비교적 많고 꾸준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도 비용절감을 위해 L/C방식보다는 T/T방식이 압도적임 

 

보수적 상관습을 갖고 있으며 브랜드 제품이나 고급 품질의 제품을 찾거나 저가형의 제품을 

선호하며 최근 중가 제품의 수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도 함 

 

국민소득에 비해 세금 공제후의 가처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고가품 시장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소비재의 구매 시즌은 12월의 성탄절과 3-4월의 부활절 특수가 

있으며 선물용품, 의류, 완구 및 전자 제품 등이 계절적 수요로 많이 판매되고 있음 

 

유통구조도 과거의 전문 수입상-> 중간 도매상->소매상의 정형화된 구조에서 최근 대규모 

수 입상들이 일반 소비재를 직접 수입하여 대규모 소비자 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고 비교적으로 큰 수요가 요구되는 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은 소규모의 

수입업체들이 해외의 수출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소수 수입상들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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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으며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예절과 상거래 관행 특히 영국과 거의 비슷한 제도와 관행이 

통용되고 있으며 세일즈 출장이나 상거래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음 

 

철저한 신용사회라는 점도 서구 일반의 경우와 대동소이하여 시간 엄수 및 약속의 성실한 

이행 등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신뢰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수입관행-현금거래 선호 

 

통상의 수입 절차 및 관행과 일치하며 대금 결재 방식은 L/C보다는 T/T로의 결재를 선호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액거래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출업체 

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음 

 

KIWI(뉴질랜드인 들을 통칭하는 언어) 수입상들이 L/C 대신 T/T나 현금거래를 원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이며 은행에서 L/C를 개설할 경우 거래금액의 0.3% 내외(대개 

거래은행과 수수료 상한선에 합의하며 상한선은 대체로 NZ$300불 내외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계로 이를 절약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되면 L/C개설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경향이 강함 

 

실제 거래에서는 신용위주로 하고 있어 현금거래 방식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 이며 대만 등 여타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현금거래 방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방법은 사전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2차 분할송금 마지막 선적물품의 도착과 인도 

시 잔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어 위험회피 성격도 반영되고 있음 

 

거래 유의사항 

 

우리 제품에 대해서 경험해 본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국산 혹은 동남아 제품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가끔 나타나고 있으며 수요계층이 있는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고는 저가이면서 품질보증이 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실용적이며 사치에는 관심이 없고 실생활에 대한 기여를 거래우선으로 여기고 있음 

 

최근 들어 자동차, 가전 제품들의 소개로 가격, 품질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사후서비스 미흡, 소량 주문 기피, 납기 지연 및 커뮤니케이션 

지연으로 가격 및 품질 이외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일본이나 대만 등에 

뒤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음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와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모는 작지만 뉴질랜드를 

별 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거래도 점증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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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에티켓 

 

시간 엄수 및 약속 성실 이행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서구적인 생활방식과 비즈니스 사고가 

거의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상거래 방식과 에티켓을 준수하면 되며 문화 

혹은 관습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특별한 에티켓은 없음 

 

상담 유의사항 

 

기존 거래선이 있는 상태에서 접촉할 경우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며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상당히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 어긋날 정도는 아닌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 기간이나 휴일을 방해 받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강함. 상대방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 서는 권한과 책임 이 확실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상담 체크포인트  

 

1. 바이어를 감안한 상담준비 

 

- 회사 PR자료 준비 (영문): 회사규모, 연혁, 재정상태, 생산능력 등 

- 카다로그 및 견본준비 

- 복장: 상담 복장은 정장이 원칙 

- 명함 

- 오퍼 시트, 인보이스 양식 준비 

- 메모지  

 

2. 바람직한 바이어 접촉방법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성의 있는 자세로 상담에 응하고 바이어와의 눈높이 조절 및 의사소통을 통한 우호적인 

분위기 와 신뢰감 조성(최근 한국의 월드컵 및 현지의 럭비관련 대화가 유익함) 

 

시장특성 인지 및 신뢰 

소량소액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한 상담으로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기한 

준수를 포함,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행으로 거래 기본여건 조성 

 

T/T 거래방식 선호도  

소액주문으로 대금 결재조건이 L/C가 아닌 T/T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T/T의 

이점을 살린 거래가 상당히 많으며 선호도가 매우 높음(L/C 수수료 문제) 

 

가격산정 및 적기 딜리버리에 주의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입상 또는 수출상이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검사가 

필수 조건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비용을 감안하는 것이 거래에 유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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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편이 월 2-3회 이므로 딜리버리 스케줄 작성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유럽업체와 

거래중인 업체와 상담 시 기존 거래선을 변경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확신과 엄수가 필수적임 

 

시장조사 시 소매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가격을 기준 

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됨 

 

바이어 접촉방법 및 사후응대 

 

많은 한국 업체들이 접촉방법의 미숙으로 거래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바,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카다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조건, 제품 설명서,샘플 등 제품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거래희망 여부를 팩스,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음 

 

침착한 대응 

 

뉴질랜드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며 1-2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동 시에 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구매담당자가 해외출장, 휴가, 외출 등으로 

상당 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음 

 

이로 인해 한국업체가 보낸 서류에 대한 검토도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 검토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당시에는 필요성이 없어 회신하지 않을 지라도 

장시간이 소요된 후에 연락하는 경우 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편지를 보 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 

 

A/S 및 신뢰성 유지 

 

한국 업체들의 A/S나 클레임 해결 등 사후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로 지속되고 있어 거래에 따른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문량 부족 및 시장성 이 떨어지는데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됨 

따라서 A/S나 클레임 해결을 통해 신뢰도가 높아지면 지속적인 거래 및 물량확대 등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58.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매력도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넓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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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를 비롯한 사철, 석탄, 천연가스 등 일부 지하자원이 있으나 수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60% 가량이 소고기 등 육류와 낙농제품 및 임산물에 

의존하는 1차 산업 국가이자 선진 낙농국가임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국가로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을 필두로 한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관광진흥을 위한 숙박시설의 신축, 확장 및 주요 관광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 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인 고용, 국산화율, 

송금, 재투자 및 수출 의무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 

 

경기침체 타개와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인구수에 비해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어 투자환경은 매우 좋은 여건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가 개방화(경제자유지수 5위)되어 있는 국가이자 매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1위(2004년)로 꼽힐 정도이며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하는 이외에는 규제가 없어 개방화 

수준은 상당히 높음 

 

세계은행이 발표한 145개국 대상 기업활동보고서(2004.9.8)에서 뉴질랜드는 창업 및 

기업운영 이 가장 쉬운 나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창업 소요기간, 

행정 절차, 기업등록 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에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은데다 제조업이 아주 

취약하고 인구가 적은 선진국이어서 인건비가 아주 높은 등 한국의 제조업이 이곳에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현재도 낙농제품을 위주로 한 원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조업을 위시한 한국 주력산업의 현지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임 

 

투자진출 유의사항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으나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동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외부에서의 1차 산업원(치어, 묘목,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이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단행된 2002년 11월의 이민법 강화로 인해 장기사업 비자를 

취득, 투자진출을 시도하던 유망 부문인 목재가공업 등 주요분야에서 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민을 위해서는 기술이민은 영어평가시험(IELTS) 6.5점, 투자이민이나 다른 이민을 

위해서도 5.0을 넘어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부문의 투자증가와 개인 및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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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이 단기 차익 혹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안고 있음 

 

 

59.   투자유치정책 
 

투자유치 정책 개황 

 

뉴질랜드 정부는 경기부진을 탈피하고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지난 1991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한 바 있음 

 

이로 인해 현재는 일반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하여 NZ$1천만 이하의 일반 부문에 대한 

투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및 수산 어획 등 자국의 민감 부문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음 

 

2000년 이후 아시안계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중국이 최대)들의 토지 및 건물 기타 주택 등 

부동산 매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 인도에 이어 이민 3위 국가인 한국인들의 부동산 

취득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2002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활황에 따라 한국의 대뉴 투자도 

부동산까지 확대되었으며 2003년부터 한국의 대주개발(현지법인 가나다 개발)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고가 매물은 중국인들이 많이 매입하는 등 거래가 활발한 

바 있으나 2004년 이후 침체국면을 맞고 있으며 200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Regulation 1985에 의거, 

해외투자위원회 (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OIC)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C는 

자국의 민감 부문과 NZ$1천만 이상의 일반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을 허가 및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음 

 

투자우대제도 

 

정부의 강력한 투자유치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는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행정개혁 조치 이후 자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대조치가 

없는 대신 규제나 감독도 없음 

 

투자유치기관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진흥기관으로서INVESTMENT NEW ZEALAND를 두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 및 투자자의 사업체 이전 및 신규 회사 설립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뉴욕, LA, 싱가포르 및 호주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고 상담에 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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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 개정움직임 

 

Michael Cullen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2004년 7월 20일 외국인 투자법(the Overseas 

Investment Act)을 개정, 외국인 투자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OIC ; 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를 폐지하고 토지정보국 (LINZ ;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뉴질랜드의 주요토지 매각조건을 강화하게 되었음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Call Centre  

Paul Gestro - New Zealand  +64 9 919 9043  

Catherine Ragan - Los Angeles  +1 310 207 1145 ext 215  

 

Biotechnology  

Bret Morris - New Zealand  +64 9 919 9045  

 

Creative  

Paul Voigt - New Zealand  +64 9 919 9042  

Catherine Ragan - Los Angeles  +1 310 207 1145 ext 215   

 

Specialised Manufacturing  

Paul Simmonds - New Zealand  +64 9 919 9039  

Nigel Metge - New Zealand  +64 9 919 9013  

Melissa Cameron - New York  +1 212 832 7420 ext 237  

 

Wood Processing  

Guy Tapley - New Zealand  + 64 4 910 4655  

Peter Ryan - New Zealand  + 64 4 910 4391  

 

Regions  

Director North America  

Jane Cunliffe  +1 212 832 2694  

 

Director East Asia  

Nick Arathimos  + 65 6733 3387 

 

Director Australia  

John Crawford  + 61 2 9234 2710  

 

For more general enquirers please contact:  

Investment New Zealand  + 64 9 919 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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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무소 현황  

 

New Zealand Office 

23-29  Albert Street  

Auckland Fax: (64) 9 914 9896  

 

22 The Terrace, Level 9  

Wellington Fax: (64) 4 496 6541 

  

New York Office 

222 East 41st Street  

Suite 2510  

New York, NY 10017  

Fax: 1 (212) 832 7602 

  

Los Angeles Office 

Consulate-General  

12400 Wilshire Blvd, Suite 1120  

Los Angeles, CA 90025  

Fax:1 (310) 207 4645 

  

Singapore Office 

391A Orchard Road,  

Ngee Ann City Tower A  

#15-02, Singapore 238873  

Fax: 65 6732 5595 

 

Australia Office 

55 Hunter Street  

Sydney  

NSW 2001  

Fax: 61 2 9234 2701 

 

 

60.   외국인투자제한 
 

투자자유화 원칙 

 

뉴질랜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대외개방 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은 없으며 심지어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자국의 토지 및 건물을 임의 구입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정도임 

 

뉴질랜드는 경제자유도가 세계 5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 하고 있으며 자국의 제조업이 빈약한 반면 낙농제품 등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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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원칙에 따라 개별법 상으로 부여되는 일부 우대 외에는 외국인 투자에 따른 

특혜와 제한은 없으며 국내법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투자는 자유로우며 현지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 

 

국가정책상 최소한의 제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나 지원이 없으며 국가 정책상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NZ$1천만 이상을 투자할 경우를 비롯, 해안 인접 토지, 

호수 와 도서, 농업용 토지와 수산물 어획 등 국가이익에 민감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하려 할 

경우에만 관련기관인 해외투자위원회(OIC)가 허가 감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국가 

정책상 불가피한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음 

 

이외에 환경과 오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과 같은 사전 사후 준수사항(일종의 

규제 조치)이 있어 투자 부문과 유형별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외국인 투자법 개정 

 

뉴질랜드 정부는 2004년7월 20일 기존 외국인투자법(the Overseas Investment Act)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동 법의 개정도 투자제한 보다는 일부 보완의 형태를 띠고 

있음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외국인투자위원회(OIC;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를 

폐지하고 토지 정보국(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뉴질랜드의 주요토지 매각조건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음 

 

이러한 개정은 2003년 기스본(Gisborne) 근처의 Young Nick’s Head 토지를 외국인들에게 

매각할 당시 여론의 저항이 심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61.   투자진출절차 
 

투자업무 담당기관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업무는 인베스트먼트 뉴질랜드가 담당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의 산하기관으로 KOTRA와 거의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 

 

투자 승인 및 신청서류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사람이 NZ$천만 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 의 주식을 매매하려 할 경우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의 부동산(땅, 섬, 

해안이나 공원)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외투자위원회(OI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함. 신청서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해외투자위원회 또는 중앙은행에서 

입수가 가능함 

http://www.investnewzealand.govt.nz/
http://www.nzte.govt.nz/
http://www.nzte.govt.nz/
http://www.oic.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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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주로 신청 회사의 경력, 사업계획 및 사업구조, 재정상태 및 

자금 조달 계획, 뉴질랜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고용 창출, 수지 균형, 미개발 자원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이 

투자승인 여부를 위한 신청서 검토의 주안점임. 승인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실시하는 투자허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62.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지사개설 개요 

 

뉴질랜드에서 외국법인(overseas company)의 설립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 에 의거 

이루어지며 동 법인은 뉴질랜드 외 지역법인(a body corporate that is Corporated outside 

New Zealand)으로 정의되며 뉴질랜드에서의 영업활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에 한정되고 

있음 

 

  - 뉴질랜드 내 자회사 설치 및 뉴질랜드 법인 등록(회사법 2장) 

  - 뉴질랜드 내 지사 설치 및 외국법인 등록(회사법 18장) 

  - 기존 외국법인의 뉴질랜드 법인으로의 변경 및 등록(회사법 2장) 

 

상기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영업활동 개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관련 행정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적법한 활동이 가능함 

 

지사 등록 절차 

 

회사명: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함 

 

등록서류 구비 및 제출 

 

- 신청서(Form 19-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Overseas Company on the Overseas 

Register)를 작성하고 기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오클랜드 기업청(Auckland Companies 

Office) 기업 등록과(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 

 

- 신청서 주요 작성 내용 

     . 지사명 

     . 신청서 작성 당시 이사(directors)들의 거주지 및 성명 

     . 뉴질랜드내 지사 주소 

     . 지사설립과 관련하여 서류작성 등의 작업을 담당할 뉴질랜드 내 담당자 

       성명 및 주소 

 

- 구비 서류 

     . 외국법인등록 증명서류 및 영문 정관(정관의 영문으로의 번역이 필요할 

       경우 뉴질랜드 회사법 규정에 따른 인증 필요) 

     . 특정 지사명 보유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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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및 소요비용 

 

- 등록처 : the Companies Office National Processing Center, 

- Private Bag 92061, Auckland Mail Center, New Zealand 

- 등록방법 : 관련서류 일체를 상기 주소로 메일 송부하거나 팩스로 송신 가능 

- [팩스 64-9)912-7787] 

- 수수료 : 소정의 수수료도 함께 송부해야 함. 

 

기타 사항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고 

설립 시 위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Inland Revenue)으로부터 세금번호 

(IRD)를 부여 받아 발생한 영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지사와는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의 경우 뉴질랜드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본국에서 

소요 되는 비용을 송금 받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직원의 장기 

비자 획득 이 어려우며 뉴질랜드는 상법상 단순 사무소라는 개념은 없음을 참고해야 함 

 

뉴질랜드에서 법인 혹은 지사 설치 시 별도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없으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형식적인 NZ$1,000의 자본금으로 법인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상기 사항은 지사설립에 따른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며 지사 설립을 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법규(Land Transfer Act, Income Tax Act, Financial Reporting Act 등)도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분야의 전문가(현지 회계사 혹은 변호 사 등)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으며 

한국교포 회계사, 변호사 및 세 무사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임 

 

 

63.   공장설립 
 

공장설립 개요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장설립도 현지 업체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설립에 따르는 장애는 

없음 

 

그러나 투자와 관련된 일관된 법률이나 법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법률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사항들이 공장설립의 규제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해외투자위원회(OIC)를 통해 투자승인을 얻은 업체라 할 지라도 일반 투자업체와 

마찬 가지로 공장 설립은 동일한 조건이며 관련법상의 절차와 규정에 따르고 규제를 

받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현지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사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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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투자 현황 

 

제조업이 취약해 순수 내수를 위한 제조업 외에는 투자유망분야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한국인의 투자가 미미하며 기존 투자의 예를 보면 목재가공(순영목재, 성일목재)와 현지 

원료를 활용하는 라면스프(오뚜기) 정도에 그치고 있음 

 

언어나 절차 그리고 한국인인 관계로 교포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출하거나 자문을 얻는 

경 우도 많으며 사안별로 다르지만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Land Settlement Promotion and Land Acquisition Act 1952 

Land Transfer Act 1952 

Companies Act 1955 

Securities Act 1978 

Goods and Service Tax Act 1985, The Commerce Act 1986 

Fair Trading Act 1986 

Employment Contracts Act 1991 

Crown Minerals Act 1991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64.   산업단지/산업단지 없음 
 

뉴질랜드는 행정개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간섭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인구가 4 

백 만에 불과하여 제조업이 극히 취약하고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로 인해 산업육성이나 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 조성 등은 없으며 수출 주종 

품목도 공산품이 아닌 낙농제품과 육류 및 목재 등 임산물이 차지하고 있음 

 

 

65.   자유무역지대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취약해 별도의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요 수출품은 낙농제품과 육류 및 목재 등 

임산물이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극히 일부 제조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산업여건을 

감안해 무역자유화를 적극 표방하고 있으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간섭도 없는 

자율경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세계 비지니스 정보
 

 
뉴질랜드 - 93

 

 

66.   조세제도 
 

세제 개황 

 

뉴질랜드의 조세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은 뉴질랜드국세청이며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GST) 등을 들 수 있음 

 

매년 4.1‾익년 3.31을 기본 세제연도로 하여 경상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업이윤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이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세제연도의 제4월, 제8월 및 제13월에 추 정 

세액(Provisional Tax)을 선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세제연도의 제13 월까지 추가로 

납부 해야 함 (정부승인에 의해 기업별로 세제연도 조정 가능) 

 

조세 종류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는 현행 33%이며 비현지 기업(외국기업 사무소 및 지점) 

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세율은 현행 NZ$38,000 

까지 19.5%, NZ$38,001-NZ$60,000에 대해서는 33%, NZ$60,000 이상은 39%이 부과되는 

누진제도를 시행중임 

 

상속세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세(Gift Tax)는 연간 NZ$27,000이상은 증여금액에 

따라 5%-25%의 세율이 적용됨. 기타 배당금에는 33%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에 

따라 19.5%, 33%, 39%가 적용되며 세금 IRD번호가 없는 경우는 무조건 39%가 적용됨 

 

그리고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 Tax)는 12.5%이고 부가 급부세(Fringe Benefit 

Tax)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시에 연간 제공 총급부의 64%가 적용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음. 비거주 과세보류자일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은 10%, 그렇지 않으면 15%가 징수되며, 비거주 과세 보류자가 

아닐 경우 2%가 징수됨.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비거주 과세 보류자로 분류됨 

 

높은 법인세 부과가 투자장애요인 

  

KPMG가 2003년4월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뉴질랜드의 법인세율(33%)은 OECD 평균인 

30.68%, 유럽연합(31.68%)보다 훨씬 높아 투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집권 

노동당보다는 국민당이 이를 적극 문제삼고 있음 

 

68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본이 42%로 제일 높았으며 아일랜드가 12.5%로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아일랜드는 2002년의 16%에서 12.5%로, 벨기에는 40.17% 에서 

33.99%로 법인세율을 내렸고 30개 OECD국가들 중 7개국은 법인세율을 내렸으며 대부분의 

나라는 작년과 같은 세율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뉴질랜드의 상위 투자국은 호주 및 영국, 아일랜드계 계열의 그룹인데 법인세율이 호주의 

30% 보다 높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임. 현재의 안정된 경제기반 하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1989년까지 유지된 바 있는 28%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해지고 있음 

http://www.ird.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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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앤더튼(Jim Anderton) 경제개발부 장관도 2004년 11월 중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제 관련 단체인 Business New Zealand도 장관 

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음 

 

경제개발부는 성장촉진을 위해 회사 법인세(Company Tax)를 현행 33%에서 30%로 인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재무부 

와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경우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경제개발부는 법인세 인하 시에 기업들은 마케팅과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가능하며 

뉴질랜드 기업들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와 법인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음 

 

OECD 국가 법인세 비교 

 

상위 5개국:1.일본 42% 2.미국 40% 3.독일 39.58% 4.이태리 38.25% 5.캐나다 36.6% 

하위 5개국:1. 아일랜드 12.5% 2. 헝가리 18%, 아이슬란드 18% 4. 스위스 24.1% 5. 

슬로바키아 25% 

KPMG 

회계, 세무, 법률, 경영자문법인으로써 2001년 현재 전 세계 152개국 760여 도시에 1,200여 

개 사무소와 10만 여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임  

 

 

67.   사회간접자본 
 

전력산업 

 

2003년 총 발전량은 36,300GWh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이중 수력발전은 1995년 비 

중이 80%까지 확대된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03년에는 63%를 차지하였으며 이외에 천연 가스, 

지열발전(5.5%)과 석탄, 목재, 풍력 발전 등으로 공급되었음.  

 

전력생산에서 수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80%대에서 63%대로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상여건에 따른 전력생산 차질로 2003년도에 뉴질랜드 

산업생산에 큰 피해를 가져왔으며 2003년 4월 및 2004년 초 전기료의 인상으로 가정과 

산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음 

 

뉴질랜드 정부는 10%절약을 위주로 한 절전캠페인을 벌이면서 산업생산 차질방지를 위해 

일상 생활에서 샤워를 간단히 하거나 실내난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지만 

남섬에 위치 한 전력 발전용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전기부족을 우려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음 

 

상하수도 

 

물에 대한 수요량은 연간 20억M3로 추정되는데, 가정용 2.1억, 산업용 2.6억, 축산용 3.5억, 

농업 관개 용 11억 정도로 추정되며 인구의 87%가 공공 상수도로 공급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빗물 또는 지하수로 자체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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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은 33%가 상수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 공급하고 있으며(발전용물 

수요량은 제외) 상수원과 강, 호수 등의 오염은 주로 토양의 침식, 농장으로부터의 배수, 

산업용 폐수와 가정용 하수가 주요 요인임 

 

자원 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따라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와 자원 

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그리고 각 Council 에 오염 방지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오염 방지를 위한 감독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교통 

 

인구가 많지 않고 국토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대중교통 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며 

남섬과 북섬을 연결하는 항공, 해상, 철도 그리고 육상편의 공급이 많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국내에서의 화물 운송 시에도 해상편이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남북 섬을 운항하는 

선편 (Inter-Island Ferry Services)을 이용하여 육상, 철도 화물이 이동되고 있음 

 

현재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5백여 만대에 이르고 있어 인구대비로 볼때는 많은 차량이 있는 

편이며 1가구 2차량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의 부재와 불편에 기인하는 면이 큼 

 

2003년 7월 들어서는 시내(수도권)의 획기적 재편과 교통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뉴질랜드 역사의 재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까지 명명되고 있는 브리토마트 재건사업이 

완료되어 최대도시 오클랜드에 열차 문화권 형성과 교통, 휴식 및 쇼핑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난 바 있음 

 

2003년 7월7일 10여 년에 걸친 역사적인 Britomart내 열차의 첫 진입에 이어 이제는 해마다 

증가하는 오클랜드 인구와 이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교통시설 재건을 목표로 한 대단위 사업이 마무리되어 오클랜드 지역 열차, 버스, 

페리 등 전 교통 수단을 하나로 묶는 연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통신 

 

정보화 시대와 컴퓨터 부문의 발전과 함께 필요로 하는 전화선은 2004년 말 현재 200만 

선이 공급되어 있으며 인구 천 명당 약 500선이 공급되어 있음.  

 

이동전화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New Zealand Telecom과 Vodafone 가입자수가 2004년 말 

기준으로 260만 명에 이르러 인구 4백만을 감안해 볼 때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인터넷이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부상하여 2004년 말 현재 270,000대의 인터넷 연결 호스트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의 54% 정도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35%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21%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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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노동여건 
 

새로운 노동법 발효 

 

2003년 12월4일 노동자를 권익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 노동법이 발효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강화하고,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노동자가 

보호되고, 사용주가 기존의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등을 담고 있음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체가 매각될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새로운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자는 이전 직장에서와 

똑같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며 해고될 경우 계약서에 

해고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금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기본적인 고용여건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광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가 4백만 명을 겨우 넘어 인력이 

부족하며 이를 아시아 및 남태평양 이민자들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건비 및 

서비스 요금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급인력의 호주 및 미국 등지로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고용 

여건은 양호하지 못해 고급인력과 단순인력 사이의 노동시장 차별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주택 및 건설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호황국면을 유지하면서 숙련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임금인상 요인이 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 및 중앙은행도 

이러한 변수가 물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 

 

고용절차 

 

대부분 신문광고 또는 취업 알선 전문회사를 통하거나 일부 대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류전형과 개별 인터뷰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음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고용계약 체결은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배적임을 고려해야 함 

 

인력수급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로 수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단순 근로의 

경우 태평양 도서 국민과 중국인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고 산업특성상 제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간 숙련이나 생산 부문에서는 취약함 

 

외국인의 고용 

 

취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에 한해서만 고용이 가능하므로 한국인인 경우에도 이민부를 통한 

사전 비자취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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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 

 

2004년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NZ$19이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NZ$9.50(US$7.00)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US$1.58보다 매우 높은 노동비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건비가 

매우 비싼 선진국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2004년 4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뉴질랜드 정부는 2004년 4월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NZ$8.50에서 NZ$9.00으로 

5.9% 인상한 바 있으며 청소년 최저임금(Minimum youth wage)도 $6.80에서 $7.20으로 5.9% 

상승하였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2003년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이 1.6%이었던 점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3년 공공기관의 봉급 인상률은 4.6%, 일반기업에서는 

2.7%에 달했던 점과도 비교됨 

 

Margaret Wilson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최저임금 상향조정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잘 돌아가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임금상승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한편 정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뉴질랜드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할 임금 인상분(추정)은 

시간당 NZ$12,800 또는 1주일에 NZ$512,800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음 

 

최저임금 추가인상(2005년3월21일) 

 

뉴질랜드 정부는 2005년3월2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추가인상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인은 현행 시간당 NZ$9.00에서 NZ$9.50으로, 청소년의 경우도 NZ$7.20 에서 

NZ$7.60으로 각각 5.7% 인상되었음 

 

 

69.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1930년대 세계최초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했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실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광범위한 의료 혜택도 무료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최근에는 이러한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제1야당인 국민당은   

실업수당을 없애자고 주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 중앙은행 총재이자 

현 국민당 당수인 Don Blash는 2003년 국민당 재무담당 대변인 시절부터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업수당 폐지를 주장해 온 바 있음 

 

그는 뉴질랜드 전체인구의 10%인 40만 명이 각종 수당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30만 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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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작은 정부하에서 정부의 행정력 부족을 악용,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의 수혜를 누리고 있으며 낮에 해변에서 노니는 원주민인 마오리족 

과 이민자들도 심한 경우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실업수당 수혜를 받는 등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의 반발이 있을 정도임 

 

주요 사회보장제도 

 

주요 사회보장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음 

가족수당(Family Support): 연간소득 NZ$18,000‾27,000이하의 저소득자로 16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 ):16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지급 

노후연금(National Super annuation):만65세 이상에 지급 

 

출산휴가 및 수당 

 

뉴질랜드 정부는 2005년 말까지 현 12주간의 유급(有給) 출산휴가를 14주까지 연장시킬 

계획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2004년 12월부터 여성 

노동자가 출산한 후 13주 동안 주당 335불의 출산수당을 지급 받게 되며 2005년 말부터는 

지급기간이 14주로 확대되게 됨 

 

휴가 수당을 받을 있는 자격 또한 다소 완화되어 여성근로자는 출산예정일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 6개월로 줄어들게 됨 

 

매년 여성노동자 약 26,000 여명이 출산하고 있고 이중 약 19,000 여명이 출산휴가 

수당을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번 조치는 1999년 선거 당시 연합당 

(Alliance)이 노동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시 내건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로서, 여성 

3,4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이외에도 뉴질랜드에는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을 비롯 양로수당(Rest home Subsidy), 

고아수당(Orphan's Benefit), 미망인 수당(Widow's Benefit), 장애인 수당(Invalid's 

Benefit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정부기관 사이트를 

활용하면 입수 가능함 

 

     Department of Work and Income New Zealand  

     Department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의료보험제도 

뉴질랜드는 사회보장 선진국답게 의료보장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의료보험제도는 한국에서의 의료보험과는 달리 보장성이 강한 사보험으로서 강제보험이 

아니라서 가입여부 및 상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보험료가 성인의 절반 이하임. 

보험료는 종류 및 옵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시 입원수술만 

보장하는 년간 1인당 NZ$200‾300의 사보험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NZ$1,000이상의 상품에 가입하고 있기도 함. 전반적으로는 가족단위로 

NZ$1,000-NZ$2,500정도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보험혜택은 가입 이전의 지병은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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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의 의료보장체계 확립 

 

뉴질랜드에서 국립 병원에서의 치료 비용,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용, 임신기간과 출산 시의 

모든 비용, 6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 의사 방문 치료 비용, 유아, 초등학생을 포함한 

14세까지 기본 치과 치료비용 등은 국가부담으로 무료로 가능함 

 

또한 교통사고, 부상, 화상, 골절, 기타 응급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각 지역에 소재한 응급 

전문기관 (Accident and Emergency Clinic)에서 치료가능하며 비용은 정부기관(ACC)에서 

부담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의료전달체계는 가정의 (Family Doctor)의 검진을 거친 후 2차 진료기관으로 가게 되며 

전문의가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소견서를 써주고 전문의를 추천해 주고 있음 

 

국립병원은 주요 도시에 있으며 진료비용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으며 입원 시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이 모두 무료이며 사립병원은 

국립병원 보다 다소 규모가 작고 서비스가 좋지만 개인부담이며 치료비용이 비싸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한 이용 비율이 아주 낮음 

 

그 밖의 특이한 사항으로 뉴질랜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정부에서 치과 치료를 시작한 

최초의 국가로서 자비로 치료도 가능하지만 13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은 학교의 치과 

간호사로부터 무료로 정기치료를 받는 게 보통임. 13세에서 18세의 미성년자들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70.   현지 생활여건 
 

생필품 조달여건 

 

현지 식품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HOPPING MALL에 생필품 체인점(FOODTOWN, BIG FRESH, 

WOOLWORTHS, COUNT DOWN, NEW WORLD, PAK'N SAVE, WAREHOUSE, K-MART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음 

 

야간에도 생필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즈음은 이전과 공휴일 없이 매일(OPEN 7 DAYS) 

개장하는 매장이 많아 한국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은 어려움이 없는 편임 

 

할인점과 백화점 등 다양한 업태가 있으며 인근에 야채가게 과일가게 등이 많이 있으며 

상당수 매장들이 저녁 7시경 문을 닫기는 하지만 구입 가능한 매점도 많아지고 있는데 

24시간 내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식품 도매체인 FOODTOWN이 대표적임 

 

한국식품 조달 여건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양념 기타 국산제품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러 형태의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가격은 국내보다 약간 비싸지만 

생필품의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이 대부분의 품목을 구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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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에는 김치공장도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포장김치가 수입되고 있고 오클랜드 

시내는 물론 인근에 수십 개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매점)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뉴질랜드 달러화의 초강세가 3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가격도 인하되었으며 라면을 비롯 

고추장, 된장은 물론 기타 한국식품의 구입이 가능하며 식품, 양념을 포함한 생필품 

대부분을 구입할 수 있음 (만두, 떡, 제과 등도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음) 

 

Hamilton, Wellington, Christchurch, Rotorua 등에는 각각 3-5 곳의 한국 식품점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클랜드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 

 

식당의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다 오클랜드 시내에만 약 50여 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있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시내 일부 지역(Queen Street)에 밀집된 

한국 식당가도 형성되어 있음 

 

레저 여건 

 

지역별로 축구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많고 저렴한 골프장이 바다에 인접하여 있어 골프와 낚시 등 

여가를 즐길 수 있음.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 등지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및 요트, 윈드서핑, 제트 

스키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캠프 장소도 많아 레저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치안 상태 

 

치안 상태는 한밤중의 외출은 물론 양호하여 현지 체류와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퇴근 후에는 외출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부 동양인 

들과 유학생 정도가 시내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외출하고 있음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대부분 2대 정도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야간에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어두운 

곳이 많아 시내 중심가의 관광객들을 제외하고는 현지인들의 외출은 뜸한 편임 

 

최근 낮에도 빈집을 터는 좀도둑이 늘고 있어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으나 사회 분위기는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이나 야간에는 외출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음 

 

 

71.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이주정착 개요 

 

뉴질랜드는 우리가 선호하는 주요 이민희망 대상국이면서 어학 연수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한 때 교민이 3만 명을 넘어선 바 있으나 뉴질랜드 달러화의 지나친 강세와 

2002년 11월 이민법 강화 및 2003년 7월1일의 신 이민법의 국회통과 등으로 약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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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말 현재 단기 체류자를 포함하여 2만-2만5천 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장기사업비자의 수혜 등에 힘입은 초등학교 저학년 조기 유학생이 9천 여명에 이르는 

등 유학 대상국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직도 한국의 방학기간에는 단기 어학연수가 

러시를 이루기도 했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로 인해 이주 정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매우 많으며 관련 정보도 상당히 

공개되어 있어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상황파악은 용이한 국가중의 하나이며 현지에서의 

유용한 비즈니스 이기도 함 

 

주택구입방법 

 

주거 희망지역의 부동산업자를 접촉하여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교민들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불편한 경우 도움이 되고 있음.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등기 상황이나 건축물 허가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함 

 

등기소와 City Council에서 유료로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으며 그 사본에 무허가 증축 또는 

미 등기 상태, 금융권의 저당 권 설정 등등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가급적 열람 하는 것이 안전함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약 4‾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주택 

구매 시에 등기는 직접 하여도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사전 조사, 조건부 

구매 및 쌍방간 대금, 권리 등을 정리하므로 변호사 선임도 고려 사항임 

 

구매 후 등기 이전 또는 조건 이행 등의 정리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본인이 직접 하여도 

되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도 가능함. 

 

또한 임대로 계약하여 장기 또는 단기로 거주할 수도 있는데, 시내 APT와 가까운 거리의 

일반 주택들도 임대 시장에 나와 있어 선택의 여지가 다양함.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 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중개수수료는 1주 임차료 에 해당되는 금액에 상당하며 보증금(BOND FEE)은 2주 또는 3주 

해당의 금액을 임대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예치하여 일방 (대부분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그 비용의 변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며 임대료는 더 비싸고 입주와 전출할 때 

가 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음 

 

통상 입주 때 부동산 업자만 만나거나 집주인과 대면을 할 경우에 입주 전의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이주할 때 억울하게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 을 거래가격에서 할인 받는 지혜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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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이체 가능함. BNZ, Westpac, National 및 ANZ 등의 은행에 교민들이 

근무 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64-9-366-1000)도 개설되어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전화 신청 

 

각 지역의 Telecom회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즉시 번호를 부여 

받고 바로 최소한 2‾3 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당일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시기가 단축되고 있음.  

 

요금은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Auckland지역 내에서의 사용은 무료이고 시외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됨 

 

비품 구입 및 사용 

 

한국의 주로 APT생활 위주에서 일반 주택형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정원 손질 도구와 사다리 등 집기가 많이 필요하게 됨. 또한 가전제품은 플러그 모양이 

우리와 달라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며 240V로만 전력이 공급되어 100V용으로는 변압기를 

필요로 함  

 

TV와 VTR은 한국과 방송방식이 달라 구입시 NTSC 와PAL 방식 겸용의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 

이 경제적임. 각 주택 지역별로 있는 SHOPPING MALL에 유명 체인점들이 입주하고 있어 가전 

제품,집기 및 가구 등을 선택할 수 있음.  

 

자동차 역시 한국과 달리 운전 좌석이 반대쪽에 있어 새로 구비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전문점, 수입상, 지역의 자동차 매매장 또는 경매장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저렴한 

승용차는 교민 사이트를 통해 매매되기도 함 

 

 

72.   자녀 교육여건 
 

기본적인 여건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거주지에 근접한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외국 유학생 및 이민자의 급증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입학에 3개월 이상 

소요 되거나 아예 입학허가를 받지 목하는 사례가 급증한 적도 있었음 

한국인들에게는 저학년 영어교육 및 현지연수 등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아주 높고 

유학하는 사례가 많으며 한국인 밀집지역인 Takapuna와 Glenfield 등 오클랜드 북쪽 

지역에서는 2002년 정원 초과사유로 입학이 불허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이후 2002년11 월 이민법이 강화된 이후 이러한 현상이 많이 완화되어 2005년 6월 현재는 

이러한 현상 대신 학생수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으나 

2002년 대비 70% 정도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진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에 따라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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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로 경쟁관계에 있는 호주나 캐나다 등 과 비교한 가격상의 이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국인들의 유학 및 연수대상지로 선호되고 있고 한국의 방학 

기간을 이용한 어학 연수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으며 일부이지만 저학년 학생을 1 Term 

(8주)동안 이곳 학교에 입학시켜 어학연수 겸 교육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음 

 

국립 및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무상이지만(유학생 제외)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명 사립학교와 종교계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허가 심사 및 상당한 학비와 

기여금을 지불해야 함 

 

뉴질랜드 교육의 개요 

 

뉴질랜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뉘고 있으며 입학시기와 학교 

학년제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름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 5세에는 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중학교는 2년, 고등학교는 

5년이며 의무교육이고 대학교는 종합대학교(University)와 교육대학, 기술 단과 대학인 

전문 대학(Polytechnics) 등 세 종류로 나뉘어지며 종합대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7개에 

불과하며 모두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 대학교임 

 

전문대학은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가르치는데 전국에 25개교가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며 초보적인 교육에서부터 전문적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1년 미만도 있고 4년에 걸친 학사과정도 있으며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도 있음 

 

교육대학은 전국에 4개뿐이며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고 있고 2‾4년 

과정으로 구분되고 있음 

 

유아원/유치원 

 

만 1세부터 Day Care Centre, 만 2세부터 Play Centre에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교과 과정은 없고 주로 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지도하고 있고 

3세부터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음. 물론 한국인도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있음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은 만 5세부터 초등교육을 시작하여 13세쯤 중학교(FORM 3) 과정에 입학하며 다양한 

학과목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국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하이 스쿨 혹은 컬리지)가 있음 

 

대학교육 

 

종합 대학교는 모두 7개가 있으며 모두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로서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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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 Palmerston North, Wellington(북섬), Christchurch, Canterbury, Dunedin (남섬) 

에 있으며 학교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음 

 

전공과 학위 등급에 따라 3년에서부터 6년까지의 과정이 있으며 17-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인 

Form 7을 마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 (Bursary)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게 됨 

 

뉴질랜드 종합대학 

 

University of Auckland (Auckland): 15,000명의 재학생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최대 대학 

The University of Waikato (Hamilton): 과학, 기술, 경영학 우수 

Massey University (Palmerston North): 농업, 원예, 수의학 우수 

Victoria University (Wellington): 행정수도인 Wellington에 있으며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우수 

Lincoln University (Canterbury): 원예와 농업 우수 

University of Otago (Dunedin): 의학, 치의학 등 건강과학 우수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Christchurch): 공학 부문 우수 

 

 

73.   진출기업/대한항공 오클랜드지점 
 

대한항공 오클랜드 지점 (Korean Air Regional Office, Auckland) 

 

주  소: Level14, Westpac Tower,120 Albert St., Auckland, New Zealand 

전  화: 64-9-914-2000 

팩  스: 64-9-914-7778 

이메일: aklsm@koreanair.co.nz 

진출년도: 1993년11월 

지점장: 이형구 

 

 

74.   진출기업/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Kookmin Bank,  Auckland Branch) 

 

주  소: Level 19,ASB Bank Centre,135 Albert St. Auckland, New Zealand 

전  화: 64-9-366-1000 

팩  스: 64-9-366-6608 

이메일: kookmin@world-net.co.nz 

진출년월: 1996년5월 

지점장 : 정순일(S.I.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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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진출기업/오뚜기 뉴질랜드 
 

오뚜기 뉴질랜드(Ottogi New Zealand Ltd) 

 

주  소: P.O.Box 72010, papakura, Auckland, New Zealand 

전  화: 64-9-267-7476 

팩  스: 64-9-267-2793 

이메일: ottoginz@xtra.co.nz 

대표자: 김 선 명(S.M.KIM) 

 

모기업: ㈜오뚜기 

업  종: 식료품 첨가물 생산 

대표자: 함영준 

 

 

76.   진출기업/한솔 뉴질랜드 
 

한솔홈데코(Hansol New Zealand Ltd. 1996년 1월 진출) 

 

주  소: Level 20, ASB Bank Centre,135 Albert St, Auckland 

전  화: 64-9-357-5053 

팩  스: 64-9-357-5054 

홈페이지: www.hansol.co.nz 

이메일: ahn@hansol.co.nz/nzhansol@xtra.co.nz 

대표: 안민수 지사장 

 

모기업: ㈜한솔홈데코 

업  종: 조림산업 

대표자: 유명근 

 

 

77.   진출기업/디케이코리아 뉴질랜드 
 

디케이 코리아(D.K.New Zealand Forestry Ltd) 

 

주소 : Level 24, ASB Bank Centre, 135 Albert St. Auckland 

전 화: 64-9-358-1233 

팩 스: 64-9-358-0072 

이메일: dknz@dkkorea.com  

대표자: 서영일(현지직원) 

 

모기업 : D.K. Korea 

업 종 : 원목수입(도소매업) 

형 태 : 현지법인 

진출년도: 1995년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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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진출기업/동원수산 티마루기지 
 

동원수산(SANWON LTD) 

주소: Private Bag 905, Hall St. North Mole, Timaru, New Zealand 

전화: 64-3-688-3172/3173 

팩스: 64-3-688-9086 

대표자: 이수갑(S.G.LEE) 

모기업 : (주)동원수산 

업 종 : 수산업(오징어) 

진출년도: 1991년4월25일 

 

 

79.   진출기업/키위스틸 
 

키위스틸(Kiwi Steel NZ Ltd)  

 

주소 6 Hautu Dr, Wiri, Auckland 

전화 64-9-277-2700 

팩스 64-9-277-2701 

대표자: 이근홍(K.H.Lee) 

모기업 : SK NTEWORKS 

진출년도: 1996년 

업 종 : 알루미늄 및 철강 무역도매 

 

 

80.   진출기업/동남 티마루지사 
 

㈜동남 (Dong Nam Co., Ltd. Timaru Branch 1991년 진출) 

 

주소: PO Box 264, Ritchie St. Timaru, New Zealand 

전화: 64-3-684-6226 

팩스: 64-3-684-6988 

홈페이지: www.charmson.co.kr 

이메일: dongnam@ihug.co.nz 

 

업 종 : 수산물 생산 및 수출 

대표자: 허용호 이사(Y.H.HUH) 

 

 

81.   진출기업/대현수산 티마루기지 
 

대현농수산 (Dae Hyun NZ Ltd. 1990년 진출) 

 

주소: PO Box 905, Timaru, New Zealand 

전화: 64-3-688-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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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64-3-688-9086 

업 종: 원양어선 운영 및 수산물 생산,수출 

기지장: 김 달 곤(D.G.KIM) 

 

 

82.   진출기업/대주건설 
 

대주개발(DAEJU DEVELOPMENT CO., LTD) 

 

주소: 5/80, Windham St, Auckland, New Zealand  

전화: 64-9)358-0019  

팩스: 64-9)359-9118  

진출년도: 2002년3월15일 

업종: 건설업(주택건축) 

진출형태: 현지법인 

지사장: 서동운 

모기업: 대주건설 

주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70-1 

전화: 062-231-2683 

대표: 이영준 

 

 

83.   주요경제지표 
 

< 뉴질랜드의 최근 3년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2002  2003 2004 

GDP (NZ$억) 1,089 1,135 1,181 

1인당 GDP(US$) 14,620 15,723 21,087 

소비자물가상승률(%) 2.7 1.6 2.7 

실업률(%) 4.9 4.6 3.8 

수출 (US$백만) 14,460 16,487 20,346 

수입 (US$백만) 15,185 18,570 23,175 

외화보유고(NZ$억) 32.9 60.12 24.7 

총외채(US$억) 87.9 74.8 539.9 

연도말환율(US$/NZ$) 0.5095 0.6466 0.7142 

경상수지 (N$백만) - 2,795 -4,903 -4,224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 

 

 

 

 



 세계 비지니스 정보
 

 
뉴질랜드 - 108

 

 

84.   대외거래지표 
 

< 뉴질랜드의 주요 대외거래지표 > 

 

구    분 2002 2003 2004 

수출 (US$백만) 14,460 16,487 20,346 

수입 (US$백만) 15,185 18,570 23,175 

외화보유고 (NZ$억) 32.9 60.12 24.7 

총외채 (US$억) 87.9 74.8 539.9 

경상수지 (N$백만) - 2,795 -4,903 -4,224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 

 

 

85.   교역대상국별수출입통계/뉴질랜드의 국가별 수출입 
 

< 뉴질랜드의 국가별 수출실적 > 

(단위:US$백만,%,FOB 기준)  

수출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국가명 
2003 2004 

2005 

(1-4 월)
2003 2004 

2005 

(1-4 월) 

증감율

0 총계 16,526.59 20,345.80 7,543.03 100.00 100.00 100.00 13.16 

1 호주 3,570.91 4,249.78 1,533.26 21.61 20.89 20.33 14.89 

2 미국 2,393.74 2,923.34 1,068.34 14.48 14.37 14.16 15.28 

3 일본 1,816.21 2,277.83 784.17 10.99 11.20 10.40 9.40 

4 영국 790.48 961.21 413.66 4.78 4.72 5.48 12.88 

5 중국 799.44 1,153.48 375.81 4.84 5.67 4.98 -8.61 

6 한국 577.57 771.36 273.31 3.50 3.79 3.62 -5.90 

7 독일 432.49 483.85 236.63 2.62 2.38 3.14 34.93 

8 대만 362.00 464.12 181.19 2.19 2.28 2.40 9.56 

9 캐나다 315.40 344.28 161.50 1.91 1.69 2.14 43.96 

10 필리핀 283.99 332.05 146.63 1.72 1.63 1.94 47.47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 뉴질랜드의 국가별 수입실적 > 

(단위:US$백만,%,CIF 기준)  

수입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국가명 
2003 2004 

2005 

(1-4 월)
2003 2004 

2005 

(1-4 월) 

증감율

0 총계 18,559.13 23,175.08 8,086.38 100.00 100.00 100.0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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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4,187.56 5,192.66 1,727.04 22.56 22.41 21.36 13.71 

2 일본 2,173.67 2,599.35 939.84 11.71 11.22 11.62 10.28 

3 미국 2,169.25 2,582.89 835.06 11.69 11.15 10.33 -6.08 

4 중국 1,665.35 2,244.69 811.74 8.97 9.69 10.04 27.99 

5 독일 982.14 1,206.52 411.17 5.29 5.21 5.09 11.91 

6 싱가포르 369.08 643.19 310.71 1.99 2.78 3.84 49.50 

7 영국 615.84 779.94 268.25 3.32 3.37 3.32 18.93 

8 한국 494.99 661.00 231.14 2.67 2.85 2.86 19.19 

9 대만 403.05 524.77 225.93 2.17 2.26 2.79 75.79 

10 이태리 454.43 555.74 206.35 2.45 2.40 2.55 17.08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86.   주요교역품목별수출입통계/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 > 

                                                          (단위:US$백만,%,FOB)  

수출액 시장점유율 

2005 2005 HS 품목 
2003 2004 

(1-4 월)
2003 2004 

(1-4 월) 

증감율 

 총계 16,526.60 20,345.80 6,666.00 100.00 100.00 100.00 13.16 

2 소고기 2,409.00 3,024.60 1,394.65 14.60 14.90 18.49 16.26 

4 낙농품 2,786.80 3,341.10 1,267.23 16.90 16.40 16.80 12.23 

44 목재 1,212.70 1,391.50 429.47 7.30 6.80 5.69 -3.62 

84 기계 816.90 1,064.60 337.34 4.90 5.20 4.47 15.11 

3 수산물 621.67 747.79 261.77 3.76 3.68 3.47 9.97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 > 

                                                      (단위:US$백만,%,CIF)  

수출금액 시장점유율 

2005 2005 HS 품목 
2003 2004 

(1-4 월)
2003 2004 

(1-4 월) 

증감율 

 총계 18,559.10 23,175.10 8,086.38 100.00 100.00 100.00 14.08 

87 자동차 2,959.90 3,608.70 1,263.39 16.00 15.60 15.62 13.39 

84 기계 2,490.90 3,179.80 1,101.31 13.40 13.70 13.62 19.10 

27 광물성연료 1,727.60 2,427.20 1,001.78 9.30 10.50 12.39 32.74 

85 전기전자 1,653.00 2,154.90 681.91 8.90 9.30 8.43 10.61 

39 플라스틱 700.20 874.20 314.05 3.80 3.80 3.88 21.1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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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우리나라와의교역통계/대뉴질랜드 주요수출입품목 
 

< 대뉴 주요 수출품목 > 

                                              (단위:US$천,%, FOB 기준) 

2004 2005 1-5 월 
순위 품목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20,181 43.3 256,187 10.7 

1 74 수송기계 46,364 30.7 40,051 160.1 

2 81 산업용전자제품 79,235 54.1 28,969 4.9 

3 61 철강제품 65,718 52.7 28,077 28 

4 21 석유화학제품 62,697 33.7 26,299 13.4 

5 4 수산물 44,544 46.1 25,769 33.6 

6 72 산업기계 38,364 53.3 19,491 43.5 

7 13 광물성연료 106,808 85.7 15,466 -66.1 

8 82 가정용전자제품 34,168 26.8 13,421 38.9 

9 62 비철금속제품 20,322 134.2 7,538 -5.9 

10 25 제지원료및종이제품 13,799 17.7 6,960 29.2 

11 31 플라스틱제품 13,080 27.5 5,034 3.7 

12 32 고무제품 12,876 4.3 4,755 -9 

13 43 직물 13,919 3.9 4,619 -18 

14 1 농산물 9,429 12.8 3,509 -7.2 

15 42 섬유사 7,311 58.2 3,400 28.4 

자료원: KOTIS, MTI 2단위 기준 

 

< 대뉴 주요 수입품목 > 

(단위:US$천,%, CIF 기준)  

2004 2005 1-5 월 
순위 품목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79,269 24.3 369,686 0.7 

1 2 축산물 255,335 58.2 136,521 34.5 

2 3 임산물 308,986 4.5 125,272 -19.8 

3 1 농산물 62,032 75.3 24,865 38.1 

4 25 제지원료및종이제품 51,499 27.7 22,615 0.2 

5 62 비철금속제품 39,050 -3.6 19,845 49.5 

6 33 가죽및모피제품 49,743 -13.9 14,525 -44.6 

7 4 수산물 11,528 20 6,631 53.8 

8 61 철강제품 11,488 5.3 4,07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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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4 수송기계 6,604 151.5 3,016 116.3 

10 22 정밀화학제품 6,372 60.5 2,420 -13.6 

11 84 중전기기 616 11.7 2,265 403.4 

12 72 산업기계 1,784 170 1,139 53.5 

13 83 전자부품 1,453 185.4 1,114 308.8 

14 82 가정용전자제품 924 -62.1 690 -13.7 

15 12 비금속광물 1,842 -12.9 666 5.4 

16 44 섬유제품 1,576 -23.6 661 26.4 

17 21 석유화학제품 57,523 64.3 577 -94.9 

18 81 산업용전자제품 2,563 41.9 545 -50.1 

19 31 플라스틱제품 1,241 51.3 518 16.3 

자료원: KOTIS, MTI 2단위 기준 

 

88.   우리나라와의교역통계/대뉴질랜드 연도별 교역실적 
 

< 대뉴질랜드 연도별 수출 실적 > 

 (단위:US$천,%)  

년도 금액 증가율 

1990 129,695 -15.8 

1991 120,216 -7.3 

1992 112,763 -6.2 

1993 124,423 10.3 

1994 157,163 26.3 

1995 201,614 28.3 

1996 233,202 15.7 

1997 241,027 3.4 

1998 208,704 -13.4 

1999 277,326 32.9 

2000 286,092 3.2 

2001 272,162 -4.9 

2002 322,235 18.4 

2003 432,784 34.3 

2004 620,181 43.3 

2005 1-5 월 256,187 10.7 

자료원 :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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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뉴질랜드 연도별 수입 실적(단위:US$천, %) > 

 

년도 금액 증가율 

1990 451,706 41.4 

1991 500,693 10.9 

1992 488,145 -2.5 

1993 570,715 16.9 

1994 662,879 16.2 

1995 817,197 23.3 

1996 816,227 -0.1 

1997 749,914 -8.1 

1998 504,483 -32.7 

1999 592,325 17.4 

2000 701,823 18.5 

2001 743,398 5.9 

2002 752,881 1.3 

2003 707,556 -6.0 

2004 879,269 24.3 

2005 1-5 월 369,686 0.7 

자료원 : KOTIS 

 

 

89.   대외 투자진출 통계/대외진출통계 
 

<뉴질랜드의 국가별 해외투자총계> 

(단위:NZ$백만)  

국가명 2002 2003 2004 

호주 20,326 16,330 16,165 

독일 4,997 7,144 8,934 

홍콩 463 653 876 

일본 4,908 2,077 1,822 

네덜란드 2,978 2,540 770 

싱가포르 915 1,017 1,888 

스위스 .. 393 1,325 

영국 10,286 8,819 7,635 

미국 20,066 23,962 24,813 

총계 81,860 79,040 77,526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3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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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뉴질랜드의 해외투자현황 > 

(단위:NZ$백만)  

국가명 2002 2003 2004 

호주 -24 215 547 

독일 2787 1587 34 

홍콩 697 163 140 

일본 -5 296 -180 

네덜란드 7457 -140 -1328 

싱가포르 -144 397 1031 

스위스 26 83 -36 

영국 -1248 396 -560 

미국 4751 4764 4282 

총계 12663 6677 5219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3월말 기준 

 

 

90.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자료를 기준으로 2004년 (3월말 기준) 외국인 

투자 금액은 NZ$1,779 억이었으며 주요 투자국은 인접 호주 및 독일과 홍콩 등이며 

우리나라 투자는 미미해 10대 투자 국가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임 

 

최근 3년간 주요 투자국은 호주, 미국, 영국 등 3개국으로 이들 3개국의 대뉴 투자총액은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의 61.5%나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보다 54.8% 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독일을 비롯, 홍콩,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와 스위스 등이 뒤를 있고 

있음. 이들 7개 국가의 투자 총액은 16.6 % 인 NZ$295억으로 상대적인 비중은 훨씬 

떨어지고 있음 

 

< 뉴질랜드 외국인투자 총계 > 

(단위:NZ$백만)  

연도별 투자 
국가명 

2002 2003 2004 

호주 32,361 34,391 41,526 

독일 1,179 2,809 1,730 

홍콩 11,880 11,991 4,349 

이태리 - 2,432 3,381 

일본 5,528 4,964 4,628 

네덜란드 7,518 5,542 5,945 

싱가포르 12,450 11,660 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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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1,350 1,352 961 

영국 33,511 33,384 40,980 

미국 26,539 29,362 26,854 

총계 169,968 177,345 177,949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3월말 기준 

 

< 최근3년간 주요국가별 대뉴 투자 > 

(단위:NZ$백만)  

연도별 투자 
국가명 

2002 2003 2004 

호주 -1,084 6,067 4,486 

독일 -963 1,689 -1,410 

홍콩 367 542 - 

이태리 1,036 1,384 -529 

일본 502 66 -62 

네덜란드 - -1,003 638 

싱가포르 -1,481 -695 -2,429 

스위스 328 -84 -286 

영국 10,514 -1,508 10,108 

미국 5,246 2,099 306 

총계 16,985 12,234 4,186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3월말 기준 

 

 

91.   우리나라와투자교류통계/대뉴질랜드투자진출 현황 
 

우리나라의 대뉴 투자현황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뉴 투자(순투자 기준) 185건, US$60,421천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이루어진 대뉴 투자는 총 투자금액의 42.5%인 28건 US$33,459천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업종별 투자는 숙박 및 요식업이 63건으로 가장 많고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각각 47건, 

33건으로 뒤를 잇고 있으나 투자금액으로는 건설업이 US$26,512천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숙박 요식업이 US$11,907천에 이르고 있을 뿐 나머지 업종 부문은 미미한 수준 에 

머물고 있음 

 

연도별로는 2000년 이후 투자가 집중되어 무려 151건으로 투자의 85%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 부동산 경기활황에 따른 일부 기업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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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기업별로 보면 성일목재 등 일부 국내 제재 업체들이 뉴질랜드 내에서 

목재가공업에 진출해 있으며, DK KOREA가 목재(주로 원목) 수입, 오뚜기 식품이 식료품 농축, 

한솔 홈데코가 조림, SK 글로벌이 무역에,그리고 동원수산, 대현수산, 동남 등이 수산업에 

각각 투자 하고 있음 

 

투자동향 및 특징 

 

2002년 장기사업비자 형태로 한국인의 대뉴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2년 11월 20일 

이민법의 강화 이후 2003년에는 현지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활황을 배경으로 한국인들에 

의한 부동산 투자가 커다란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3년 들어서는 건설경기 활황에 힘입어 건설업에 대한 기업투자 외에 개인들에 의한 

부동산/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해져 투자금액이 급증하였음. 건설업은 

투자건수가 2건에 불과하였으나 투자금액은 US$13,694천에 달했음 

실례로 가나다 개발이 US$1200만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6월 말 현재 총투자 건수 

186건 중에서 건설업은 총 5건에 불과하나 금액은 US$20,048천으로 총투자 금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서비스업은 총 32건에 US$4,636천의 투자를 기록하고 있음 

 

투자 유망업종 및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대뉴 투자 유망 업종은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원목개발, 합판. 펄프. 종 이 

등 임산자원 가공, 수산 조업 및 가공, 원피 및 피혁 가공, 육류.낙농 및 식품가공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타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및 장비제조 등 소규모 기술집약 

산업부문도 투자 협력을 추진해볼 만한 업종으로 판단됨 

국내 업체들의 투자진출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내에서 투자용 토지를 매입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업에 진출하는 경우 뉴질랜드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의한 규제로 인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뉴 투자현황(2004년말 현재) > 

(단위:건, US$천)  

업종 투자건수 투자금액 회수건수 회수금액 순투자건수 순투자금액

총계 203 103,092 18 42,671 185 60,421 

농림어업 18 33,599 5 36,678 13 -3,079 

제조업 23 10,787 1 1,443 22 9,344 

건설업 5 26,912 0 400 5 26,512 

도소매업 52 10,616 5 1,169 47 9,447 

운수창고업 3 628 1 0 2 628 

통신업 0 0 1 6 -1 -6 

숙박음식점업 66 14,242 3 2,335 63 11,907 

서비스업 34 5,592 1 64 33 5,528 

부동산 2 716 1 576 1 14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세계 비지니스 정보
 

 
뉴질랜드 - 116

 

 

92.   우리나라와투자교류통계/뉴질랜드대한투자진출현황 
 

뉴질랜드의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 못하며 2004년 말 현재 식품 제조, 전기 및 전자, 

도.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총 35건에 불과한 실정임 

금액 기준으로 대한 투자는 US$18,902천에 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투자건수와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양국간 교역규모와 경제여건에도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이 부재한 뉴질랜드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음 

 

분야별 투자로는 낙농산업의 강세를 반영하여 치즈제조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전자, 도.소매 업, 무역업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별 투자현황을 보면 NZ Trading Board가 한국의 매일치즈와 치즈제조업,Fielding 

Nominess NZ가 화신전선과 전기제조업, WS Asia Pacific Holdings가 CWS 코리아와 무역업 

등에 투자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대한투자 주요기업 현황 > 

(단위: US$천,%)  

연번 현지법인명(투자자명) 인가일 투자금액 사업명(업종) 

1 매일뉴질랜드치즈㈜ 89.9 8,922 치즈제조(식품) 

2 메타넥스코 뉴질랜드 99.8 3,031 도.소매업 

3 하이트론씨㈜ 96.4 1,624 전기.전자 

4 지원산업㈜ 89.12 1,477 전기.전자 

5 화신전선 89.3 743 전기.전자 

6 
International Development  

Corp. 
93.4 380 무역업 

7 한국금속기와㈜ 95.4 245 금속판제품제조 

8 한생식품 89.7 138 무역업 

9 서울 아쿠어리 21 99.3 40 사설시설운영 

자료 : 재정경제부 해외투자통계 

 

 

93.   물가금융지표 
 

< 소비자 물가지수 > 

(단위:%)  

연도 분기 물가지수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1분기 1098 0.4 2.5 

2분기 1098 0 1.5 

3분기 1103 0.5 1.5 
2003 

4분기 1111 0.7 1.6 

1분기 1115 0.4 1.5 

2분기 1124 0.8 2.4 

3분기 1131 0.6 2.5 
2004 

4분기 1141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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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146 0.4 2.8 

2분기    

3분기    
2005 

4분기    

기준 : 99년 6월=1,000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 주요통화대비 월별 환율동향 > 

 

환율(월말기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ro 

Mid-rates all quoted to NZ$1 

04년01월 0.6728 0.3689 0.8730 71.59 0.5330 

04년02월 0.6916 0.3703 0.8891 73.68 0.5473 

04년03월 0.6614 0.3616 0.8811 71.90 0.5388 

04년04월 0.6419 0.3556 0.8622 68.94 0.5350 

04년05월 0.6156 0.3445 0.8731 69.0 0.5127 

04년06월 0.6293 0.3440 0.9058 68.81 0.5184 

04년07월 0.6466 0.3508 0.9030 70.67 0.5268 

04년08월 0.6542 0.4594 0.9209 72.19 0.5370 

04년09월 0.6588 0.3674 0.9384 72.49 0.5392 

04년10월 0.6825 0.3782 0.9326 74.47 0.5471 

04년11월 0.6993 0.3764 0.9084 73.29 0.5387 

04년12월 0.7142 0.3702 0.9315 74.18 0.5337 

05년1월 0.7040 0.3750 0.9210 72.70 0.5375 

05년2월 0.7143 0.3787 0.9144 74.95 0.5491 

05년3월 0.7306 0.3829 0.9295 76.80 0.5529 

05년4월 0.7185 0.3794 0.9307 77.16 0.5555 

05년5월 0.7191 0.3871 0.9382 76.64 0.5661 

자료원: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 

 

< 주요 이자율 동향 (단위:%) > 

 

월별 
First mortgage 

housing rates 

Base lending

rates 

Call deposit

rates 

Six month 

deposit rates 

2004년1월 7.25 9.64 2.06 5.26 

2월 7.50 9.88 2.07 5.37 

3월 7.50 9.88 2.12 5.25 

4월 7.50 9.89 2.15 5.28 

5월 7.75 10.08 2.16 5.39 

6월 8.02 10.35 2.22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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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02 10.35 2.21 5.77 

8월 8.27 10.62 2.26 6.05 

9월 8.52 10.84 2.22 6.27 

10월 8.52 10.89 2.27 6.27 

11월 8.76 11.09 2.28 6.29 

12월 8.76 11.08 2.28 6.28 

2005년1월 8.76 11.08 2.41 6.26 

2월 8.76 11.09 2.41 6.41 

3월 8.96 11.29 2.62 6.69 

4월 9.01 11.29 2.54 6.85 

5월 9.01 11.34 2.74 6.85 

자료원: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 

 

< 공금리(OCR) 변동현황 > 

(단위:%)  

Date Change in OCR OCR rate 

04년01월29일 0.25 5.25 

04년03월11일 No change 5.25 

04년04월29일 +0.25 5.50 

04년06월10일 +0.25 5.75 

04년07월29일 +0.25 6.00 

04년09월09일 +0.25 6.25 

04년10월28일 +0.25 6.50 

04년12월09일 No change 6.50 

05년3월29일 +0.25 6.75 

자료원: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 

 

 

94.   노동통계 
 

< 노동지표 개요 > 

 

지표 2002 2003 2004 

고용인구(천명) 1,935 1,986 2,073 

실업률(%) 5.0 4.5 3.6 

평균임금(주당,NZ$) 710.43 738.77 759.70 

평균근로시간(주당) 38.33 38.49 38.31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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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평균임금(수입) 및 평균 근로시간 > 

 

 
주당평균 

근로시간(시간) 

시간당 평균임금 

(NZ$) 

주당 평균임금 

(NZ$) 

2001 12월 38.33 18.53 710.43 

3월 38.53 18.77 723.36 

6월 38.37 18.72 718.49 

9월 38.48 19.06 733.22 
2002 

12월 38.49 19.20 738.77 

3월 38.88 19.21 746.84 

6월 38.50 19.42 747.80 

9월 38.31 19.65 752.81 
2003 

12월 38.31 19.83 759.70 

전년동기대비 증감 

3월 0.9 2.3 3.2 

6월 0.3 3.7 4.1 

9월 -0.4 3.1 2.7 
2003 

12월 -0.5 3.3 2.8 

전분기 대비 증감 

3월 1.0 0.1 1.1 

6월 -1.0 1.1 0.1 

9월 -0.5 1.2 0.7 
2003 

12월 0.0 0.9 0.9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 노동지표, 임금 및 근로시간은 2005.6월20일 현재 통계임 

 

 

95.   지방자치구역동향/주요 유관기관 및 연락처 
 

현지 주요 유관기관 및 연락처 

 

현지 유관기관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상공회의소는 지역별로 결성되어 있는 

느슨한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오클랜드와 웰링턴 및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 정도만이 

주목대상이 되고 있음 

 

유관기관 주소 및 웹사이트 전화 팩스 

오클랜드 시청 
Private Bag 92 516,Wellesley St 

http://www.aucklandcity.govt.nz 
64-9)379-2020 - 

외교통상부 
Private Bag 18 901, Wellington

http://www.mft.govt.nz 
64-4)439-8537 

64-4) 

439-8532 

Standard NZ 
Private Bag 2439, Wellington 

http://www.standards.co.nz 
64-4)498-5990 

64-4) 

498-5994 

http://www.aucklandcity.govt.nz/
http://www.mft.govt.nz/
http://www.standards.co.nz/


 세계 비지니스 정보
 

 
뉴질랜드 - 120

 

통계청 
PO Box 2922 Wellington 

http://www.stats.govt.nz 
64-4)931-4600 

64-4) 

931-4610 

관세청 
PO Box 2218, Wellington 

http://www.customs.govt.nz 
64-4)473-6099 

64-4) 

473-7370 

경제개발부 
PO Box 1473, Wellington 

http://www.med.govt.nz 
64-4)472-0030 

64-4) 

473-4638 

무역산업진흥청 
PO Box 2878,Wellington 

http://www.nzte.govt.nz 
64-4)910-4300 

64-4) 

910-4309 

웰링턴 상공회의소 
PO Box 1590,Wellington 6015 

http://www.wgtn-chamber.co.nz
64-4)914-6500 

64-4) 

914-6524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P O Box 47, Auckland 1020 

http://www.b-vital.co.nz 
64-9)309-6100 

64-9) 

309-0081 

고용주제조협회 
159 Khyber Pass Road,Grafton 

http://www.ema.co.nz 
64-9)367-0900 

64-9) 

367-0902 

 

http://www.stats.govt.nz/
http://www.customs.govt.nz/
http://www.med.govt.nz/
http://www.nzte.govt.nz/
http://www.wgtn-chamber.co.nz/
http://www.b-vital.co.nz/
http://www.ema.co.nz/

